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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가속화, 환경오염의 심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도전 과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의 빈도 증가, 수산자원 고갈, 해양 생태계의 

붕괴 등은 연안국의 식량안보와 생계 기반을 위협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 필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국제개발

협력은 국가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구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은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과 

글로벌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

하며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협력국의 수요 고도화와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는 향후 수립될 「제4차 국제

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연계하여, 해양수산 ODA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재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의 성과와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협력국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고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기준, 주요국의 해양수산 국제개발

협력 동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도출하였다. 특히, 해양수산 ODA 성과 및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중장기 전략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 기획과 현장 적용이 모두 가능한 전략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정량적·정성적 분석, 

비교 사례연구, 현장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도출한 전략과 제언은 학술적 타당성과 함께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실질적인 정책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아가, 단순한 연구성과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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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양수산 ODA의 방향성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화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해 헌신해 준 전혜은 전문연구원을 비롯하여, 한덕훈 

연구위원, 김양희 연구원, 임해주 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이민정 연구원, 허재영 

전문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준 모든 관계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준 국무조정실 맹준호 과장, 고려대학교 김성규 교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권율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석재 박사, 해양수산부 이민영 사무관

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요청에 따라 일일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해양

수산 ODA의 기획, 발굴, 수행, 관리,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공유해 준 국내외 관계자들의 고견은 본 연구가 실제 정책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연구의 기획부터 심의와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과 임직원 모두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이 있었기에 본 연구는 실효적이고 실천 가능한 

결과물로 완성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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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i

❚분석 내용 및 방법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구성 체계를 준용

하여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현황, 국내외 수요, 이해관계자 의견, 

정책 환경 등을 정량·정성 혼합 방식으로 분석

2. 국내외 정책 문서, 정부 통계, 국제기구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ODA 추진 실적, 협력 수요,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

으로 조사

3. 협력대상국 정책 문서, 회의자료 및 논의 결과, 대상국별 국제개발협력 

실적을 검토하여 권역별 협력 수요와 이슈를 유형화 및 분류하여 정리

4. 국내 수행기관, 협력국, 민간 부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현장 중심 수요 및 전략 방향 도출

5.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ODA 사업(안)과 단계별 

성과지표(안)를 설계하고,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

❚정책제안

1. 본 연구 결과 통해 도출한 해양수산 특수성이 고려된 국제개발협력 

정책제안



ii

전략(안)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수립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국무조정실로 제안

2. 패키지 ODA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ODA 사업(안)의 실사업화를 위한 부처 간 협의 준비 및 

공식화된 국무조정실-부처 간 패키지 사업 조정 기준과 실행 절차 정비

3.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안)의 사업 현장 도입을 

위한 측정 가능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산출식 마련과 시범사업 연계 

추진 필요

4. 민간,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해양수산 ODA 사업 참여기관 다각화 및 효율성·효과성 제고 도모

5.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의 발굴·기획·수행·평가·환류 등 전 주기에 

걸친 성과기반관리 체계 도입 및 관련 지침 제도화로 실행력 증진



요약

iii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그간 농업, 교통 등 타 분야에 포함되어 

고려되었기에 정책적 위상 확보와 분야 고유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는 정책 연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

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내용)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현황과 제도 기반 분석, 권역별 

협력 수요 진단, 전략 패키지 ODA 사업(안)과 성과지표(안) 설계, 개선 

과제 도출

요 약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 한덕훈 · 김양희 · 임해주 · 김주형 · 이민정 · 허재영



iv

§ (방법)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기반 질적 분석틀 및 해당 

계획 적용 기간 준용하여 정량·정성 혼합 연구 방식 적용, 국내외 정책

문서·통계·사례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FGI 등

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기간 동안 해양수산 

ODA는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증가하는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질적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 ODA는 다양한 부처 내·외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정책-

현장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장치와 실무 지침의 체계적 마련이 

요구됨

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수요 분석

§ 주요국은 해양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어업,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 

ODA 협력 수요를 국가 ODA 전략에 적극 반영 중이며, 협력국은 

권역별로, 국제기구는 분야별로 수요 요청 분야에 차이가 있었음

§ 국내에서는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별로 노동력 확보, 

연구 협력, 현장 기반 참여 확대 등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요약

v

4.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 모델 사업(안)

§ 해양수산 ODA 사업의 도전과제는 우선순위의 일관성,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제도적 체계 보완, 

연구 기반 확대 등으로 도출됨

§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요 기반 패키지 ODA 사업(안)을 

설계하였으며, 해양수산 ODA의 도전과제로 도출되었던 ‘연계형 사업 

발굴’ 및 ‘이해관계자 협력 확대’ 극복을 목적으로 함

§ 총 다섯 가지의 패키지 사업(안)(산업 인재 확보,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을 제안함

§ 각 패키지는 실행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종합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며, 

실제 기획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성과지표

(안)와 연계됨

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개선(안)

§ 패키지 사업(안)별로 산출–성과–영향 단계의 논리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정성 지표를 개발하여 SDGs 연계성과 

측정 가능성을 높임

§ 제안한 성과지표(안)의 해양수산 ODA 사업 적용을 위해서는 산출식 

개발과 시범사업 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 단계

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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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ODA 사업도 성과 기반의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수행기관 간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표 정의, 측정 주기, 평가 

방식 등 실무 지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6.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과제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해양수산의 

특수성과 국가 정책 간 정합성을 고려한 전략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략-실행-성과 간 유기적 연결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함

§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제안된 패키지 사업(안)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의 및 조정, 성과 기반 전 주기 관리 체계 제도화, 그리고 민간·학계·

시민사회 등 다중 주체와의 협력 기반 강화 등이 포함됨

7. 결론

§ 본 연구는 해양수산 ODA의 현황 분석 – 대응 방안 수립 – 사업(안) 

및 지표(안) 도출 –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함

으로써 해양수산 ODA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패키지 ODA 사업(안)과 연계된 성과지표(안)는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실용적 모델로 설계되어 실제 패키지 사업(안) 기획 시 활용이 가능함

§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 ODA의 정책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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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 The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sector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garded as a component of other sectors such as 

agriculture and transportation, which limited its ability to 

secure an independent policy status and reflect sector- 

specific characteristics.

§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policy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a medium- and long-term strategy and the 

identification of implementation tasks for international 

EXECUTIVE SUMMARY

A Strategic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Sector
: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s

Hae-Eun Jeon · Deuk-Hoon Han · Yang-Hee Kim · Hae-Ju Im ·

Ju-Hyung Kim · Min-Jung Lee · Jae-Young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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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ensuring 

policy coherence and field applicability, to be reflected in 

the “4th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6-2030).”

2) Contents and Methodology

§ Contents: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iagnosis of regional cooperation needs, design 

of strategic package(module)-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and 

identification of improvement tasks.

§ Methodology: Application of a mixed-methods approach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3rd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documents, statistics, 

and case studies,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stakeholder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2.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Under the “3rd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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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operation (2021–2025),” ODA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has seen quantitative growth. However, 

meeting rising cooperation demands requires concurrent 

strengthening of qualitative foundations.

§ Given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systematic coordination mechanisms 

and practical guidelines are required to enhance the linkage 

between policy and field-level implementation.

3. Analysis of Cooperation Needs in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Major countries actively reflect cooperation needs such a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fisheries, and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ir national ODA strategies. 

Cooperation requests from partner countries differ by region, 

whil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hibit sector-specific 

demands.

§ Domestically, stakeholders such as industry, academia, and 

civil society are identified as potential partners for collaboration 

in securing labor, promoting research cooperation, and 

expanding field-base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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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posed Model Project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pecialized in Oceans and Fisheries

§ Challenges facing oceans and fisheries ODA include 

maintaining consistency in prioritization, expanding linked 

and cross-sectoral projects, strengthening multi-stakeholder 

cooperation, enhancing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broadening the research base.

§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ODA projects, this 

study designed demand-driven package(module)-type ODA 

projects aimed at overcoming challenges such as discovering 

linked projects and expanding stakeholder cooperation.

§ Five package(module)-type projects (proposal) have been 

identifie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alent; enhancement 

of capabilities across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high value-added marine products; integrated 

suppor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eco-friendly 

energy;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smart port and logistics systems; and con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marine tourism.

§ Each package(module)-type project is designed considering 

feasibility and policy alignment, and is linked to performance 

indicators proposed in the following section to ensure 

practical applicability.



EXECUTIVE SUMMARY

xi

5. Improvement Plan for the Management System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Logical frameworks are established for each package(module)

-type project, encompassing the output–outcome–impact 

stages,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developed 

to enhance the measurability of SDG linkages.

§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performance  indicators 

to oceans and fisheries ODA projects, formula development 

and pilot project linkages must be conducted in advance to 

enhance their usability in project operations.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erformance-based full-cycle 

management system for oceans and fisheries ODA projects 

and systematize practical guidelines including indicator 

definitions, measurement cycles, and evaluation methods to 

ensure consistent management across related agencies.

6. Strategies and Tasks for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To be incorporated in the “4th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c 

improvements are proposed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ir alignment with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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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designed with an organic connection between 

strategy,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 Key tasks include facilitating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for package(module)-type project execution, institutionalizing 

a result-based management system, and strengthening 

multi-stakeholder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cademia, and civil society.

7. Conclusion

§ This study pres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landscape, response strategies, projects and indicator proposal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for oceans and 

fisheries ODA, aiming to establish a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framework.

§ The proposed package(module)-type projec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are designed as practical models with field 

applicability, enabling their utilization in actual project 

planning.

§ It is anticipated that the outcomes of this study will elevate 

the policy standing of Korea’s oceans and fisheries ODA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arine 

governa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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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전체 국제개발협력 방향성은 중장기 계획인 「국제개발협력 종

합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국제개발협력위

원회의 주관하에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수립된다.1) 이 계획에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진

되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여타 분야와 비교하여 정책적 중요도

나 성과의 전략적 반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함으로써 공여국으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해 말 국제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

1) ODA Korea, ODA 체계(검색일: 20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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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10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법에 따라 최초

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인 「제1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011-2015)」도 수립되었다. 그러나 해당 계획 수립 당시 해양수산부가 

부재하였기에 해양수산 세부 분야는 각각 농업(수산), 교통(해운, 항만), 환

경(해양) 등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편입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구분이 현

재까지도 유지 중이다. 2025년 2월 기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부위원 16인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하는 민간위원 12인, 실무위원회 12인, 평가전문위

원회 10인 중에는 해양수산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2)

한편,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 및 불법·비보

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어업 확

산으로 인한 피해 등 해양수산 관련 국제 이슈가 주요 국제 문제로 대두함

에 따라 해양강국인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이 국제사회로부터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 선정 

과정에서 해양수산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제사회와 협력국의 증

가하는 협력 요청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중

점협력국 내 해양수산 분야가 포함된 국가는 3개국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역개발이나 농업과 연계된 수산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협력 대상인 태평양 도서국이나 카리브해 연안국은 중점협력

국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시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이 충

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등 분야별 관련 

국제기구는 점차 많은 협력사업을 해양수산부로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다

자사업 혹은 다자성 양자사업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시 현행 국

2) ODA Korea,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실무위원회·평가전문위원회(검색일: 2025.4.30.)

3) 세네갈·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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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기준과 불일치하여 결국 사업화가 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4) 이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특성과 국제협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한계를 객관적

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 

2030)」에 반영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농업, 교통, 환경 등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가 추

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적과 특징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가 직면한 주

요 과제와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둘

째, 협력국과 국제사회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수요와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

야 강점을 연계한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제안한다. 셋째, 해양수산 분야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이고 실무적인 성과관리 체계(안)와 성과지표(안)를 

제시한다.

4) 2025년 해양수산부  부처 신규무상원조사업 제안서 외교부 심의 결과(20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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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과제와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타 분야의 경우,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5), K-

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안)6), 과기·ICT ODA 추진전

략7),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8),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안)9) 등 별도 전략이 수립된 바 있으나, 해양수산 분야는 2010년대 중반까

지 ODA 규모가 작아 중요도가 낮았기 때문에 전략 수립 대상으로 고려되

지 않았다. 더욱이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최근 10년간 급격히 확대되어 

규모에 부합하는 질적 발전 및 제도적 기반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발생

하여 규모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해양

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 제도 및 현황을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협력 제도와 비교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양수

산 특성을 고려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해양수

산 개발협력 어젠다, 주요국 전략, 우리나라의 대외전략과 해양수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도전과제를 파악하

였다. 도출된 도전과제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시의 현장 적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 수행 주기인 발굴·기획, 관리·평가, 홍보·교육·환류 등 세 단계

에 따라 체계화하여 실질적 개선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ODA 사업(안) 개발을 위해 국내

5) 기획재정부(2021.7.7.)

6) 기획재정부(2021.11.)

7) 관계부처 합동(2022b)

8) 관계부처 합동(2023b)

9) 관계부처 합동(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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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민·관·학에서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협력국 및 국제사회에서 우

리나라에 요구하는 협력 수요와 우리나라 해양수산 이해관계자의 비교우위 

간의 결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

하고자 하였다. 이는 KOICA의 패키지 사업인 시그니처 프로그램과 EDCF

의 패키지 사업인 종합 제안10)과는 차별화되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패

키지 사업 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협력 수요 분석을 위해 「제3차 국제

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기간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중심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국 정책 문서, 국제기구 어젠다는 물론, 정상회의, 

고위급 회담, 양자회담 등 공식 요청과 더불어 해양수산부 부처 국제협력 

플랫폼인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등을 통해 수집된 협력 제안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문헌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11)을 고려

하여 해양수산부 부처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마련하였다. 패키지 사업(안) 

기획 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해양 생태계 보존(SDG 14)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비전인 

‘K-OEI(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 및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해양수산 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책 부합도와 국제사회 

국제개발협력 목표 달성 기여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협력대상국 선정에

서는 기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을 기본축으로 하되, 태평양 

도서국과 같이 해양수산 협력 잠재력이 높은 비중점협력국가도 포함하였

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만을 위한 중점협력국 선정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

10) 관계부처 합동(2025b), p. 8, 관계부처 합동(2025c), p. 6.

11) 관계부처 합동(2025a), pp. 7-37, 관계부처 합동(2025b), pp.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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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2), 실제 해당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우

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웠던 연구 결과와 실제 사업 추진 간의 간극

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접근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안)과 해양수산 특성을 반영한 ODA 성과지표(안)도 제안하였다. 제안한 

특화 패키지 사업(안) 및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특성 반영 ODA 성과지표(안)가 필요하다. 기존 국무조

정실에서 수립한 성과지표13)는 보편적인 ODA 사업 수행 성과 관리에는 

적합하나 해양수산 분야의 고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 관리 

및 평가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해양수산 고유의 성과 측정 및 관리 체계

를 구축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우리나라 정책 

기조와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살린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실행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 제언에 있어서는 해양수산 분

야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과 연계성을 강조하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

합기본계획(2026-2030)」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전략과 실행과제의 현장 적용도와 제언사항 수용 가

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2) 예를 들어, 윤일선 외(2017) 등

13) 국무조정실(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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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연구의 시간적 범위 및 대상 설정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는 본 연구

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

계획(2021-2025)」이 적용되는 2021년부터 2025년으로 설정하였다. 다

만, 국제개발협력 지원 실적 통계가 익년 8월에 확정되는 상황임을 고려하

여 실적 분석 대상 기간은 2019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까지로 

한정하였다.14) 그 외 정책 및 제도 분석 등 현황 분석은 당초 설정한 기간

을 준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중 해양수산부 중심의 정

책적 제언이라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 주도 공적개발원조(ODA)

로 특정하였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역량강화 및 제

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2) 분석 방법 및 연구틀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지원 실적, 성과지표, 사업 유

형 등 정량화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틀

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현황 분석 체계를 

차용하여 현황 분석과 수요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14) 데이터원에 따라 2022년이 가장 최신 자료인 경우, 별도 표시를 하고 2022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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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본 연구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성과 
평가

주요 성과 정량 실적, 정성 실적
현황(지원 실적) 분석, 

정책 및 제도 분석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정량 한계, 정성 한계

환경
분석

대외 환경
국제사회, 국제기구 및 

주요국 ODA 동향
국제사회 동향 분석, 주요국 정책 분석, 

협력국 수요 분석

대내 환경
시행기관, 이해관계자, 

재정 여건 등
국내 수요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표 1-1> 본 연구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분석틀 비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20.)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구분 주요 분석 내용 분석 방법

국제사회 동향

Ÿ SDGs 분석

Ÿ 주요 국제기구 어젠다 분석

Ÿ 주요 공여국 해양수산 ODA 전략

Ÿ 문헌조사

Ÿ 이해관계자 인터뷰

Ÿ 국제기구 보고서 분석

Ÿ 정책 문서 검토

우리나라 현황

Ÿ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체계 분석

Ÿ 해양수산부 정책 및 국제개발협력 체계 분석

Ÿ 국제개발협력 실적 분석

Ÿ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실적 분석

Ÿ 정부 문서 분석

Ÿ ODA 통계 분석

Ÿ 이해관계자 인터뷰

협력 수요 분석

Ÿ 권역별 해양수산 협력 수요 분석

Ÿ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어젠다 분석

Ÿ 양자협력 채널 및 협의 플랫폼 요청사항

Ÿ 협력국 정책 문서 분석

Ÿ 문헌조사

Ÿ 회의 및 협의 자료 검토 

Ÿ 수요 유형화 및 분류

이해관계자 분석 Ÿ 대내 환경 분석

Ÿ 문헌조사

Ÿ 회의 및 협의 자료 검토  

Ÿ 심층 인터뷰

Ÿ 초점집단인터뷰(FGI)

Ÿ 전문가 자문회의

<표 1-2>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20.)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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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구조를 준

용하여 성과 및 환경 분석, 시사점 도출, 추진방향 설정, 세부 추진과제 제

시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시급성과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해양수산 

특화 전략 패키지 사업(안)과 성과 체계 개선(안)은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강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주요국 해양수산 ODA 정책,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및 해양수산 ODA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 DAC 통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자료, 해양수산부 ODA 사업 자료 등을 활용한 정량·정성 분석도 실시하

였다.

국내외 해양수산 ODA 사업 및 성과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수산 특

화 패키지 사업(안) 개발 및 성과지표(안) 수립에 참고하였다. 특히 해양수

산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국내 전문기

관, 국제개발협력 수행기관, 협력대상국 주요 기관, 민간 부문 참여자 등 

총 2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의

견을 수렴하였다.

개발된 패키지 사업안과 정책 개선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해양수산 분

야별 전문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과 여러 차례 자문회의

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으로 정책 방향의 적절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여 최종안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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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였

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주기(발굴·기획, 관리·평가, 홍보·교육·환류)

에 맞춘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

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도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취하였다.

상기 내용을 요약한 연구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 구성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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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연구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ODA의 양적 확대와 한국형 ODA 혹은 개별 분야 

중심의 접근을 보여왔다. ODA 규모 결정 요인을 연구하여 ODA 규모 추정 

모델을 개발하거나(정혁, 2016), 한국형 ODA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윤일선 외, 2017; 이석원·신재은, 2017). 특정 

분야나 지역 분석을 통해 특화 전략을 마련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는데, 

아시아(권율 외, 2021; 허장 외, 2014), 태평양 및 아프리카(정명화 외, 2015), 

농림업(지성태 외, 2014; 허장 외, 2014; 이대섭 외, 2015), 해양수산(박성욱·

이주아·차정미, 2023; 한덕훈 외, 2021; 윤일선 외, 2017; 홍현표 외, 

2010) 등에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분야별 ODA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는 선진 공여국이나 타 부처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권율 

외, 2021; 한덕훈 외, 2021; 임원혁 외, 2020; 정명화 외, 2015; 홍현표 

외, 2010). 일부 연구는 외교정책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의 부합성을 강

조하며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는데, 박성욱·이주아·차정미(2023)는 우리나

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방향을, 한덕훈 외(2021)는 

코로나19 시대의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양수산 ODA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연구는 드물었으며, 대부분 타 공여국 혹은 분야 규모 비교에 따른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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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 범위가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총 규모 혹은 수산 ODA 사업 위주로 분석되어 해양수산 세

부 분야별로 진행되는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 수행 체계의 구조적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국제개발협력 정책

과의 연계성보다 해양수산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국가 ODA 전략

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왔다.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Ÿ 과제명: 우리나라 외교정책과 해양수산분야 협
력방안에 관한 연구

Ÿ 연구자(연도): 박성욱, 이주아, 차정미(2023)

Ÿ 연구목적: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해양
수산 분야 협력방향 도출

Ÿ 우리나라 외교정책 분석

Ÿ 우리나라 외교협정 분석

Ÿ 해양 협력 방안

Ÿ 과제명: 해양수산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해양수
산 ODA 중장기 발전 전략

Ÿ 연구자(연도): 한덕훈 외(2021)

Ÿ 연구목적: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의 전략적 대응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
한 해양수산 ODA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Ÿ 현황 분석 및 국제 동향 파악

Ÿ 해양수산 ODA 관리·신규사업 발굴 지원·
협력체계 구축·평가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Ÿ 중장기 ODA 발전전략

Ÿ 과제명: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Ÿ 연구자(연도): 권율 외(2021)

Ÿ 연구목적: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주요 
대외정책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
한 중장기 지원 전략 제시

Ÿ 아시아 지역 현황 및 개발과제, 지원 성과

Ÿ 한국의 아시아 ODA 적정 규모 추정과 재원 
배분

Ÿ 주요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 추진 ODA 지
원전략 분석 통한 개선과제

Ÿ 과제명: 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 개편 연구

Ÿ 연구자(연도): 임원혁 외(2020)

Ÿ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분석 및 주요
국의 체계 개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협력 추
진체계 개편 방안 탐색

Ÿ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유형 분석

Ÿ 우리나라 개발협력 체계 문제점 및 개편 방안 
제시

Ÿ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 사례 
분석 

Ÿ 과제명: 해양수산 ODA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
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연구

Ÿ 연구자(연도): 윤일선 외(2017)

Ÿ 해양수산 ODA 사업의 협력 현황 및 동향

Ÿ 해양수산 ODA 중점협력 대상국 선정

Ÿ 해양수산 분야 ODA 사업의 협력 모델

<표 1-3> 본 연구의 주요 국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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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Ÿ 연구목적: 주요 연안국과의 MOU 체결 및 
ODA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한 대륙별 해양수산 
선정 및 협력 모델 제시

Ÿ 과제명: 한국형 ODA 모델의 활용성과와 개념 
적절성

Ÿ 연구자(연도): 이석원, 신재은(2017)

Ÿ 연구목적: 한국형 ODA 모델 활용 성과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Ÿ 한국형 ODA 모델 내용 및 현황

Ÿ 변화이론 기반 한국형 ODA 모델 평가

Ÿ 한국형 ODA 모델 활용 성과 평가

Ÿ 과제명: ODA 규모 결정요인 실증분석과 한국
에의 적용

Ÿ 연구자(연도): 정혁(2016)

Ÿ 연구목적: ODA의 규모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및 규모 추정 모델 개발

Ÿ ODA 현황 분석

Ÿ ODA 규모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Ÿ ODA 규모 추정 모델 개발

Ÿ 과제명: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굴 
연구: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정명화 외(2015)

Ÿ 연구목적: 아프리카·남태평양 지역 해양수산 
ODA 협력 기본방향과 신규 사업 발굴 방안 제시

Ÿ 해양수산 ODA 현황 분석

Ÿ 주요 공여국 해양수산 ODA 사례 분석

Ÿ 주요 수원국 해양수산 ODA 현황 및 양자협력 
사례 분석

Ÿ 해양수산 분야 ODA 기본방향 및 전략

Ÿ 양자협력 사업(안)

Ÿ 과제명: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1차/2차)

Ÿ 연구자(연도): 허장 외(2014)/ 이대섭 외(2015)

Ÿ 연구목적: 2012년 제시된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프로그램 수정·보완 제시

Ÿ 한국형 ODA 모델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램 
분석

Ÿ 프로그램별 사업 수행 및 개도국 적용을 위한 
개선사항

Ÿ 과제명: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우량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법 연구

Ÿ 연구자(연도): 지성태 외(2014)

Ÿ 연구목적: 농업분야 ODA 질적 제고를 위해 우
량사업 발굴 접근법 분석

Ÿ 농업 ODA 현황

Ÿ 농업 ODA 발굴 문제점

Ÿ ODA 사업 발굴 접근법 분석

Ÿ 우수사례 제시

Ÿ 과제명: 수산 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Ÿ 연구자(연도): 홍현표 외(2010)

Ÿ 연구목적: 수산 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안 마련

Ÿ 우리나라의 ODA 추진실태 분석

Ÿ 외국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사례 분석

Ÿ 수산 부문 협력 가능성과 한국의 개발 경험

Ÿ 협력 대상국의 수산업 현황과 ODA 지원 필요성

Ÿ 우리나라 수산 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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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연구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의 외교전략 차원

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우선, 주요 공여국은 해양 정책과 국제

개발협력과의 긴밀한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미국은 해양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국가 해양 전략의 일환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Waltz et al., 2024), 노르웨이는 ODA를 포함하여 해양 산업 발전과 국

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Norwegian 

Ministries, 2016). 일본의 경우,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ODA를 일원화하여 관리하

고 있는데, SDGs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

히 제시하고 있었다(JICA, 201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국제개발협

력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많았다. 수산 분야 ODA의 흐름과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Pittman et al., 2019)와 해양 보전을 위한 자금 흐름에 대한 

연구(Berger, Caruso, & Peterson, 2019)는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

적 협력과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

믹이 국제개발협력에 미친 영향(Brown, 2021)이나, 수산 분야 ODA와 국

제개발 목표와의 연계성(Blasiak & Wabnitz, 2018) 등 새로운 관점에서

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외 연구들은 대부분 식민지 지원이라는 시혜적 관점에

서 시작된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체계가 장기간 구축되어 온 선진 공여국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독

특한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국제개발협

력의 종합적 성과 평가에 기반한 포괄적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해양

수산이라는 특정 분야의 수행 체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사점



서론 01

15

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수행을 위한 실용적 지침

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Ÿ 과제명: 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Ÿ 연구자(연도): Waltz et al.(2024)

Ÿ 연구목적: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해양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해양 전략을 수립

Ÿ 미국 해양 부문 쇠퇴 원인 및 경제성 분석

Ÿ 중국 해양력 부상과 미국 현황 비교 분석

Ÿ 미국 해양 부문 경쟁력 회복 방안 평가

Ÿ 전략적 제안 및 투자 계획 제시

Ÿ 과제명: Foreign aid, human agency, and 
self-reliance in the Pacific: Lessons 
from the pandemic

Ÿ 연구자(연도): Teaurere et al.(2023)

Ÿ 연구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이 태평양 섬 주민
들(통가 및 쿡제도)의 외국 원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탐구

Ÿ 코로나19 팬데믹이 통가 및 쿡제도에 미친 
영향

Ÿ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영향에 대한 인터뷰 
분석 결과(경험적 측면 및 자원적 측면)

Ÿ 정책적 함의 

Ÿ 과제명: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day : A Radical Shift 
Towards a Global Paradigm

Ÿ 연구자(연도): Develtere et al.(2021)

Ÿ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Ÿ 국제개발협력 역사

Ÿ 국제개발협력 인식의 전환 분석

Ÿ 국제개발협력 성공 및 실패 사례

Ÿ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제시

Ÿ 과제명: The impact of COVID-19 on 
development assistance

Ÿ 연구자(연도): Brown(2021)

Ÿ 연구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이 ODA에 미친 영
향 분석을 통한 변화 평가

Ÿ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원조 흐름 및 구조 
변화

Ÿ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 및 
부정적 변화

Ÿ 향후 국제개발협력 방향

Ÿ 과제명: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Ÿ 연구자(연도): Ryabinin et al.(2019)

Ÿ 연구목적: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해양과학 
협력 방향

Ÿ 현황 및 여건 파악

Ÿ 국제 어젠다 분석

Ÿ 전략 제시

Ÿ 과제명: A global assessment of structural 
change in development funding for 
fisheries

Ÿ 수산 분야 ODA 흐름

Ÿ 수산 분야 ODA의 공여국 및 수원국 간 형성 
관계 구조 분석

<표 1-4> 본 연구의 주요 국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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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Ÿ 연구자(연도): Pittman et al.(2019)

Ÿ 연구목적: 2002년에서 2016년까지 수산 분
야 ODA의 구조적 패턴과 변동성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식 
조사

Ÿ 식민지적 연계성과 지정학적 우선순위가 
수산 분야 ODA 흐름에 미치는 영향

Ÿ 과제명: An updated orientation to marine 
conservation funding flows

Ÿ 연구자(연도): Berger, Caruso, & Peterson 
(2019)

Ÿ 연구목적: 2010년부터 2015년까지 ODA와 
민간 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해양 보전을 
위한 자금 흐름 이해도 제고

Ÿ ODA와 민간 재단 자금 흐름

Ÿ 기타 자금 출처 분석

Ÿ 제언

Ÿ 과제명: Aligning fisheries aid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targets and 
goals

Ÿ 연구자(연도): Blasiak & Wabnitz(2018)

Ÿ 연구목적: 수산 분야 ODA 감소 원인 분석을 통
해 수산 분야 지속가능발전 및 공동이익 창출 
방안 모색

Ÿ 수산 분야 ODA 지원 현황

Ÿ 타 분야와 수산 분야 ODA 현황 비교

Ÿ 수산 분야 ODA 정책 변화

Ÿ 과제명: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battlefield: 
between the OECD and the UN

Ÿ 연구자(연도): Esteves & Assunção(2016)

Ÿ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주체와 실
행 방식 변화 규명

Ÿ 구조 및 남남협력(SSC)의 부상 여건 분석

Ÿ 국제기구 역할 변화 평가

Ÿ 정치적·역사적 맥락 분석

Ÿ 탈중심화 과정

Ÿ 과제명: SDGs 達成への貢献に向けて：
JICAの取り組み

Ÿ 연구자(연도): JICA(2016)

Ÿ 연구목적: 일본의 개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기여 방안 제시

Ÿ SDGs 달성 위한 기본 방침

Ÿ 각 SDGs 목표에 대한 JICA의 정책

Ÿ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Ÿ 과제명: Blue Opportunities

Ÿ 연구자(연도): Norwegian 
Ministries(2016)

Ÿ 연구목적: 노르웨이의 해양 산업 발전 및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제시

Ÿ 노르웨이 해양 경제의 역사적 배경 및 해양산
업의 역할

Ÿ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한 통합적 해양 관
리와 국제협력의 중요성

Ÿ 기존 해양산업과 신흥 해양산업 발전 방안

Ÿ 해양 산업 재구조화 등을 통한 기술 혁신과 국
제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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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현황 분석이나 정책 제언을 넘어, 해양수산 분야의 고유한 특

성과 전략적 강점을 반영한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와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협력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전략

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해양수산 ODA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라는 

개별 부처의 접근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정합성을 갖춘 

해양수산 ODA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해양수산 

ODA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해양수산부 중심의 사업 발굴·기획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국가 정책 체계 안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을 제고하

고자 하는 시도이다. 둘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및 수요 분

석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 기획 및 발굴 단계에 적용 가능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유형별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정책적 제언에 그치지 않

고 실질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셋째, 해양수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ODA 성과지표(안)를 새롭게 설계하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Ÿ 과제명: Beyond Aid: A Conceptual 
Perspective on the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Ÿ 연구자(연도): Janus, Klingebiel, & Paulo 
(2014)

Ÿ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 변화에 대한 개념적 
분석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한 미래 방향성 모색

Ÿ 국제개발협력 기존 정의 및 현황

Ÿ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구조(주체, 재원, 
제도, 지식)

Ÿ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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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리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

과 기반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이 국가 국제개발협력 전

략 내에 유기적인 정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정합성, 현장 

실행력, 제도 개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국제사회의 어젠다, 협력국의 수요, 우리 정

부의 정책 역량, 민간 및 시민사회15)의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도출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과 이에 기반한 성과지표(안)는 

일회성 또는 분절적 사업 구조를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안)과 단순한 사업 제안

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화와 수행 과정에서의 성과관리 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표(안)와 함께 설계되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해양

수산 분야의 고유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야의 국

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정부와 시장(기업) 부문 외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개인 및 집단의 활동 

영역을 의미하며, 시민사회의 주체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ion), 노동조

합, 종교 단체, 학술 단체, 지역 공동체 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가 포함됨. 비정부기구(NGO)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하위 개념으로 인권, 개발, 환경,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주로 지칭함. 따라서, NGO는 시민사회의 한 유형

으로 분류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NGO라는 용어가 보다 구체적인 활동 단체를 지칭할 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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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사회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는 개발 격차

와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

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국제개발협력은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타공적자금

(OOF: Other Official Flows), 민간자금, 민간증여 등 다양한 재원을 활

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수단

으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 및 기술 협력을 의미한다.16) 국제개발협력을 구성하는 

재원 중 ODA가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ODA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16)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검색일: 2025.1.1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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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및 규범

1) OECD DA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1961년에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어느 나라도 원조에 의존

하지 않는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활동은 공적

개발원조 모니터링, 개발협력 기준 수립, 정기 동료평가 실시 등이다.17) 

OECD DAC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선진 공여국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OECD DA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국제개발협력 수

행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OECD DAC는 가입 후보국에 대해 개

발협력 전략, 개발협력 정책 및 제도, 수행 실적,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을 통과한 국가에 한해 

회원국 자격을 부여한다.18) DAC 회원국이 되면 공여국으로서의 헌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 국제개발 시스템·정책 강화 및 개혁에 대한 조언 수

령, 개발 금융 통계 수집 및 보고 개선, 국제개발 정책 지침 개발, DAC 

의사 결정 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19) 2025년 현재 DAC

의 회원국은 32개이며20)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가입이 확정되어 2010

년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DAC 회원국은 가입 시점부터 DAC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법률 문서, 

즉,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 규범 목록은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

다. OECD의 규범은 결정, 권고, 기타 규범으로 구분되는데, 형식상 회원

17)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검색일: 2025.1.7.)

18) OECD(2024.8.22.)(검색일: 2025.1.7.)

19) OECD(2019, pp. 12-18; 2024, pp. 11-12).

20) 2025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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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규범은 결정뿐이며,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는 

비구속적 규범에 해당한다.21) 회원국은 또한 DAC의 모든 회의와 산하기

관 회의 중 최소 하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중간 검토 참여 및 5년 이내에 동료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

러한 동료 검토는 DAC가 승인한 방법론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

며, 회원국은 다른 DAC 회원국의 프로그램 검토 과정에서 심사관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DAC 요건과 보고 기준, 방법에 부합하는 공식 및 

민간 통계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발협력 보고서에 포

함될 요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22)

주요 규범으로는 1978년 채택된 「원조 조건 권고안(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이 있다. 이 규범은 공여국의 ODA 

약정액에 대한 평균 증여율을 최소 86%까지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최빈국에 대한 ODA 증여율은 개별 국가 기준으로 3년 평균 86% 이

상, 최빈국 그룹 전체에 대해서는 연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

2005년 채택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도 널리 알려진 규범 중 하나다. 이 규범은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최초의 국제 합의로, 개발협력의 질과 실질적 영향

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파리선언이 제시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공

여국과 수원국 간 개발의제 및 시스템의 일치(alignment), 공여국 간의 조

화(harmonization), 성과 중심 관리(managing for results), 그리고 상

호책임(mutual accountabi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24)

21) 함기영·민영훈(2014), p. 213.

22) OECD(2024.8.22.)(검색일: 2025.1.7.)

23) OECD(1978), pp. 4-5.

24) OECD(2005), pp.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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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번호 규범명 채택일 상태

OECD/LE
GAL/5022

DAC Recommendation on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14/05/
2024

유효

OECD/LE
GAL/0466

OECD DAC Declaration on a new approach to alig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27/10/
2021

유효

OECD/LE
GAL/5021

DAC Recommendation on Enabling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06/07/
2021

유효

OECD/LE
GAL/0458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

26/06/
2020

유효

OECD/LE
GAL/5020

DAC Recommendation on Ending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Harass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Key Pillars of Prevention and Response

12/07/
2019

유효

OECD/LE
GAL/5019

DAC Recommendation on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22/02/
2019

유효

OECD/LE
GAL/0431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on Managing the Risk of 

Corruption

16/11/
2016

유효

OECD/LE
GAL/0386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25/05/
2011

유효

OECD/LE
GAL/5018

DAC Recommendation on Good Pledging Practice
07/04/
2011

유효

OECD/LE
GAL/0381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9/04/
2010

유효

OECD/LE
GAL/0343

Declaration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04/04/
2006

유효

OECD/LE
GAL/5017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02/03/
2005

유효

OECD/LE
GAL/5015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5/04/
2001

유효

OECD/LE
GAL/5006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28/02/
1978

유효

<표 2-1> OECD DAC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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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OECD Legal Instruments(검색일: 2025.2.13.) DAC 위원회 관련 규범 검색 후 저자 정리

2) UN MDGs 및 SDGs

(1) UN MDGs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규범으로서 국제사회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2000년 제55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

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MDGs는 191개 UN 회원국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개발 목표로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을 조율하고 개발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개발 목표를 통합적으로 설정하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개발 정책을 조정하는 데 기여했다.25)

25) UN(2012), p. 4, 5, 7.

규범 번호 규범명 채택일 상태

OECD/LE
GAL/0364

Declar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05/06/
2008

폐기

OECD/LE
GAL/5013

DAC Recommendation on Anti-Corruption 
Proposals for Bilateral Aid Procurement

07/05/
1996

폐기

OECD/LE
GAL/0246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an 
Environmental Checklist for Possible Use by 
High-Level Decision-Makers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 Institutions

22/02/
1989

폐기

OECD/LE
GAL/022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Measures 
Required to Facilitate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

23/10/
1986

폐기

OECD/LE
GAL/022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

20/06/
1985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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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는 빈곤 감소, 교육 기회 확대, 보건 개선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

하는 인구 비율이 46%에서 27%로 감소했으며, 동아시아와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이 큰 성과를 보였다. 초등 교육 등록률은 2007년 기준 88%에 도달

했고, 여성의 교육 참여율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유아 사

망률과 모성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며, 예방 접종 확대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보급 등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었다.26)

그러나 MDGs의 성과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분쟁 국가에서는 빈곤 감소 속도가 더뎠다. 또한 MDGs

는 불평등 완화, 환경 지속가능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교육의 경우, 등록률은 증가했으나 교사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나 

정치 참여 확대도 일부 국가에서만 진전이 있었다. 보건 부문에서도 기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여전히 제한적인 국가들이 많았고, HIV/AIDS 및 말

라리아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건 시스템이 취약했다.27)28)

이처럼 MDGs는 2015년 종료될 당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포괄성 

부족과 국가 간 격차라는 한계를 남겼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지

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채택하여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2) UN SDGs

SDGs는 2015년 9월 25일 UN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 개발 목표로, 2000년에 채택된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

26) UNDP(2015), pp. 3-5.

27) UN(2012), p. 3, 6, 9.

28) UNDP(2015), p. iv,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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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립되었다. MDGs는 빈곤 퇴치, 교육 확대, 보건 개선 등의 분야에

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불평등 해소, 환경 지속가능성, 경제 성장, 평화·정

의 등 일부 중요한 이슈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리우+20(Rio+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속 목

표가 논의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의 협의를 거쳐 SDGs가 구체화되었다. MDGs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

으로 했던 것과 달리, SDGs는 모든 국가(선진국 및 개도국 포함)가 실천해

야 하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경제·사회·환경 문제

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이들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Leave No One Behind(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원칙’

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포함하는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29)

SDGs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고려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5P’ 원칙(사람·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으로 설명한다. 사람(People) 부

문에서는 빈곤과 기아를 종식하고, 건강, 교육, 성평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보장하며, 지구(Planet) 부문에서는 자연 자원을 보

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번영(Prosperity)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

며, 평화(Peace) 부문에서는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 조성을 강조하고, 마

지막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 부문에서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목

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및 기술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30)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

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목표는 ①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② 기아 

해소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③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④ 양질의 교육 

29) UN(2015), pp. 3-4.

30) UN(20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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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 ⑤ 성평등 달성과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 ⑥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⑦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확대, ⑧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⑨ 산업·혁신·사회 기반 시설 구축, ⑩ 

국가 및 사회 내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⑫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확립, ⑬ 기후변화 대응 조치 강화, ⑭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⑮ 육상 생태계 보호 및 복원, ⑯ 평
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 및 제도 강화, 그리고 ⑰ 목표 달성을 위한 글

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포함한다.31)

SDGs 17개 목표 중 목표 14(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는 해양수산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오염 감소(특히 육상 활동으로 인한 오염),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보호와 복

원,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해양 산성화 대응,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

절, 해양 및 수산업의 경제적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개발도상국의 해양

자원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과학적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32)

3) BBNJ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약

(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은 국가관할권을 

넘어선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

약으로, 2023년 6월 19일 UN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토대로 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

31) UN(2015), p. 6, 14.

32) UN(2015),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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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이용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약 수립의 배경에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공해와 

심해저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해양자원 채취와 환경 악화,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플라스틱 오염 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증가했

다. 둘째, 기존 해양법 체계(UNCLOS)가 공해 및 심해저 생물다양성 보호

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셋

째, 해양유전자원(MGR: Marine Genetic Resources)에 대한 공정한 접

근과 혜택 공유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33)

BBNJ 협약은 공해 및 심해저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해양 보호구역 및 관련 조

치를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ABMTs: Area-Based Management 

Tools)의 설정을 통해 해양 보호구역을 현재 2%에서 30%까지 확대한다. 

또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특정 지역 보호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해양 보호구역 내 불법 어업 및 과잉 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마련한다. 둘째, 해양환경영향평가(EI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의 의무화를 통해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생태계 접근법(Ecosystem Approach)

을 적용하고, 기후변화 및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

한다. 셋째, 해양유전자원의 관리 및 공정한 혜택 공유를 통해 해양 유전자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개발도상국과 공정하게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이 해양 유전자 자원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 넷째, 

개도국 역량강화 및 기술 이전(Capacity-Building & Marine Technology 

Transfer)을 위해 개도국이 해양 연구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33) UN(2023), pp.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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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과학 기술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촉진

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

을 지원한다.34)

BBNJ 협약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으로, 2023년 9월 20일부

터 서명이 개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5년 3월에 비준을 완료하였다.35) 

협약은 2025년 9월까지 60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공식 발효될 예정이

다.36) 협약이 발효되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설립되며, 이 총회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 과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이행 상황

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해 생태계 보호 강

화, 국제 해양 거버넌스 체계 개선, 해양자원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적·기술적 지

원, 국가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협약이 실질적으로 공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 메커니즘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

로 남아있다. BBNJ 협약은 공해 및 심해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사회 최초의 포괄적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해양 보호와 자

원 이용의 핵심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34) UN(2023), pp. 11-53.

35) 외교부 보도자료(2025.3.21.)(검색일: 2025.4.1.)

36) UN, Status of Treaties(검색일: 2025.1.10.)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02

29

3. 주요국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1) 국가 선정 기준

해양수산 분야 ODA는 ‘해양수산’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규모, 비중, 세

부 지원 분야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국가별로 해양수산 ODA의 분류 

체계와 명칭이 다르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는 국가별 지원 규모와 내용의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DAC의 해양 경제(Ocean Economy) 

ODA 규모에 따라 주요 공여국을 선정하였다. 지난해 OECD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개발 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해양 경제 관련 ODA 총액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가 증가

하였다. 해양 경제를 위한 ODA 주요 공여국 순위는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3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 경제를 위한 ODA 주요 공여국 중 

총 ODA 규모가 크며, 주요 선진 공여국으로 꼽히는 일본, 독일, 미국, 노

르웨이와 OECD DAC 국가 중 군소 도서국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호주 및 뉴질랜드)의 해양수산 부문 국제개발협력 정

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37) OECD Data Platform on Development Finance for the Sustainable Ocean Economy,(2022)

(검색일: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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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명 지원 금액(백만 USD)

1 일본 949

2 독일 453

3 유럽연합 435

4 프랑스 347

5 영국 154

6 노르웨이 105

7 미국 104

<표 2-2> 해양 경제 양자 ODA 주요 공여국 순위(2022년 기준)

주: 2022년 각 공여국 지출액(disbursement) 기준으로 통계 산출
자료: OECD(2022), DATA Platform on Development Finance for the Sustainable Ocean 
Economy(검색일: 2025.3.18.)에서 각 공여국 연도 DB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일본

일본의 ODA는 외무성(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을 중심으

로 추진되고 있다. 외무성은 일본 ODA의 핵심적인 주무 부처로 국가별·지

역별 원조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전체 ODA 전략에 대해서는 각료로 구성

된 내각이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에서 결정한다. 일본은 2008년 10월 유·

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ODA 집행기관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 일원화하였으며, 외무성

을 통해 수립된 계획과 내각을 통해 결정된 전략을 ODA 실행기관인 JICA

에서 집행하고 있다.38)

일본의 해양수산 ODA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산 관련 기술 이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둘째, 

해양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연안 생태계 복원 및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IUU 어업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세 가지 정책 방향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경제적·

3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Foreign Policy(검색일: 2025.3.21.)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02

31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전략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39)

일본은 상기 정책 방향에 따라 SDG 14번 목표(해양 생태계 보전 및 지

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을 위한 다양한 ODA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JICA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

으로는 IUU 어업 억제를 위한 국가별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주요 연안협력국 대상 어업 기술 전수를 통한 소규모 어업인 역량강화, 지

속가능한 양식업 기술 이전, 그리고 훼손된 연안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등

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

본은 ‘One Village One Product(OVOP)’ 모델과 같은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생계 향상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40)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ODA 총액은 약 175

억 달러였으며41), 그중 해양 부문 ODA 지원 금액은 9억 4천만 달러였다. 

2022년 지출액 기준 일본의 해양 분야 ODA 사업은 해상운송(45%), 수산

(31%), 해양환경(2%), 해양수산 재난 위험 예방 및 대비(1%) 등 순으로 추

진 중이었다.42) 2019년 이전에는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

남아시아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었던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태평양 도서

국 및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해양수산 ODA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협력대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는 주로 인프라 중심 지원으로 변화하는 추

세이다.43)

39) 일본 국토교통성(2023), 해양기본법(검색일: 2025.1.20.)

40) JICA(2023a), pp. 18-29.

41)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42)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43) JICA(2023b),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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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독일은 개발협력 전담 부처인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Bundesmini

-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가 중앙에서 ODA 정

책 입안 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집행은 전문성에 따라 분화된 

별도 기관들이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공사(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와 금융협력을 담당하는 독일재건은행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Bankengruppe)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전문성에 근거한 집행기관이 존재한다.44)45)

독일의 해양수산 ODA 정책은 지속가능한 해양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핵심 목표로 하며, 국제협약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BMZ는 SDG 14번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 맞추어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리, 해양 오염 방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30×30 목표(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설정)’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IUU 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46)

독일은 다자간 협력 및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해양 보호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정책을 ODA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 Blue Action 

Fund(BAF)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역량강화

를 지원하며, 수산업 종사자의 가치 사슬 개선 및 공정한 자원 이용을 촉진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B: World Bank),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44) OECD(2021), p. 4.

45) BMZ(검색일: 2025.4.3.)

46)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2024), pp.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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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Facility),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등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양 경제 구축

을 지원한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 해양 산성화 대응, 연안 재해 예방

을 위한 자연 기반 해결책(NBS: Nature-Based Solution) 및 기후 적응형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민간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협력국의 제

도적 역량강화도 병행하고 있다.47)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독일의 ODA 총액은 약 350

억 달러이며48), 그중 해양 부문 ODA 규모는 4억 5천만 달러를 차지했다. 

해양 분야 ODA 사업의 경우, 해양환경 보호(62%), 수산(15%), 해양수산 

재난 위험 예방 및 대비(5%), 해상운송(4%) 순으로 수행되었다. 2022년 기

준 독일의 해양 관련 부문 양자 ODA는 주로 인도네시아(38%), 모리타니

(15%), 인도(14%)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베트남, 방글라데시, 

튀니지 순으로 나타났다.49)

4) 미국

미국의 ODA 관련 주요 기관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이나 유일한 기관은 아니며,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등 20여 개의 미국 정부 기관이 ODA 집행에 

참여하고 있다.50)51) 미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국가 및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빈곤, 질병, 인도주의적 위기 완화에 

47) BMZ(2024), pp. 14-28.

48) OECD(2024.6.17.)(검색일: 2025.3.18.)

49) OECD Data Platform(2025.3.18.)

50) OECD(2022), p. 19.

51) U.S. Foreign Assistance(검색일: 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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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세계 무역 참여 

역량강화를 통해 자국 이익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52) 

미국은 해양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전반에서 주요 공여국으

로 활동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ODA 참여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4월 기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미국

의 해양수산 ODA 정책 방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국가 해양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해운 및 조선업의 재건, 해양 안보 강화, 동맹국과

의 협력을 통한 국제 해양 질서 유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3)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ODA 총액은 약 605

억 달러이며54), 그중 해양 부문 ODA는 1억 4백만 달러이다. 해양 분야 

ODA 사업의 경우, 해양환경 보호(68%), 해양수산 재난 위험 예방 및 대비

(9%), 해상풍력발전(4%)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미

국의 해양 관련 부문 양자 ODA 대상국은 필리핀, 예멘, 마다가스카르, 소

말리아, 콩고 등이었다.55)

5) 노르웨이

노르웨이 외교부(NMFA: The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ODA 정책의 수립, 조율 및 전반적인 감독을 담당하는 주요 기

관이며, 외교부 산하기관인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이 일부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외교부 자체적으로도 상당 부분의 ODA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노르웨

5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5), p. 1.

53) Waltz et al.(2024), pp. 1-8.

54) OECD(2024.6.17.)(검색일: 2025.3.18.)

55)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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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기금(Norfund)과 대사관 등도 일부 ODA 프로그램 관리에 참여하

고 있다.56)

노르웨이 또한 SDG 14(해양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해양수산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ORAD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에 대한 지식 전수, 어업 데이터 관리 방안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해양수산 ODA 사업으

로는 ‘난센 프로그램(EAF Nansen Programme)’이 있다. 주로 아프리카 

연안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여국들이 자국 해양자원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어업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어획 생산성 유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57)

이와 함께 노르웨이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선도적 대응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 플라스틱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

해 협력국의 폐기물 관리 개선, 해안 및 강 유역 폐기물 수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및 폐기물 관리 역량강화, 그리고 해양 쓰레기와 미세 플

라스틱 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약 및 지역 정책 도구 발전이라는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58) 

2022년 기준 노르웨이의 ODA 총액은 약 51억 달러이며59), 그중 해양 

부문 ODA 규모는 1억 4백만 달러였다. 해양수산 분야 ODA 사업의 경우 

주로 수산,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기

준 노르웨이의 해양 관련 부문 양자 ODA 대상 국가는 모잠비크, 예멘, 가

나,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등이었다.60)

56)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7.6.), pp.14-15.

57) NORAD(2022), pp. 15-18.

58) NORAD(검색일: 2025.4.3.)

59) OECD(2024.6.17.)(검색일: 2025.3.18.)

60)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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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주

2013년 호주국제개발청(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이 외교통상부(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에 통합된 이후, 호주의 ODA 정책 수립 및 집행은 외교통상부

를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61)

호주의 ODA 정책은 2023년 발표한 「호주국제개발정책(Austral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호

주 ODA 추진에 있어 핵심 영역은 ① 기후변화, ② 지역 주도 개발 그리고 

③ 양성평등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과 노력을 포함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62)

또한 호주는 해양 환경의 관리,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해양 보존에 대한 효과

적이고 보완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호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해양 포럼에서 적극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는 태평

양 지역 환경프로그램 사무국(SPREP: South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태평양 쓰레기 프로젝트(POLP: Pacific 

Ocean Litter Project), 산호초, 수산업 및 식량안보를 위한 산호삼각지대 

이니셔티브(CTI-CFF: The Coral Triangle Initiative for Coral Reefs, 

Fisheries and Food Security), 태평양 거버넌스 강화(EPOG: 

Enhancing Pacific Ocean Governance), 아라푸라 및 티모르해 생태계 

활동(ATSEA: Arafura and Timor Seas Ecosystems Action) 등에 참여

하고 있다.

61) Australian Government(검색일: 2025.3.19.)

62) Australian Government(2023), p. 11.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02

37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호주의 ODA 총액은 약 30억 

달러이며63), 그중 해양 부문 ODA 지원 규모는 9천 7백만 달러로 나타났

다. 2022년 기준 호주의 해양 ODA 사업은 해상운송(45%), 수산(31%), 해

양환경(2%), 해양수산 재난위험 예방 및 대비(1%) 등 순으로 지원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2022년 기준 호주의 해양 관련 양자 ODA는 대부분 파푸

아뉴기니에 집중되었다.64)

7)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ODA 추진 체계는 2009년 뉴질랜드 원조개발청(NZAID: 

The New Zealand Aid Programme)이 외교부(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에 통합된 이후, 외교부를 중심으로 ODA 정

책의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65)

뉴질랜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인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ffective Sustainable 

Development)」은 ‘퍼시픽 리셋(Pacific Reset)’ 기조에 따라 태평양 지

역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정책은 

뉴질랜드 정부가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 지

역에 대한 참여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며, 개발협력 전반을 이

끄는 네 가지 핵심 원칙(효과성, 포용성,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뉴질랜드는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자국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활

용해 태평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과 안정을 증진하는 데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세계

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상

63) OECD(2024.6.17.)(검색일: 2025.3.18.)

64)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65) OECD(202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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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이해, 우정, 상호이익, 공동의 비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 

및 실행하고 있다.66)

뉴질랜드의 해양수산 ODA 정책은 태평양 지역의 해양자원 보존과 어업

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태평양 도서국들을 대상으로 과학 

기반 어업 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산자원 관리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태평양 어업을 위한 지역 로드맵(Regional 

Roadmap for Sustainable Pacific Fisheries)」에 명시된 태평양 국가들

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어업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67)68)

이와 함께, 뉴질랜드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

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뉴질랜드와 주변 태평양 도서

국에 심각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물

종 멸종 위기와 어업 및 해양자원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의 생계가 크게 타

격을 받고 있다. 이에 뉴질랜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3억 달러 규

모의 기후 원조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최소 절반을 태평양 도서국 지원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69)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질랜드의 ODA 총액은 약 

5억 달러이며70), 이 중 해양 부문 ODA 지원 규모는 약 1천 9백만 달러다. 

해당 연도 지출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해양 분야 ODA는 수산(54%), 해양

환경 보호(23%), 해상운송(17%) 순으로 집행되었다. 2022년 기준 뉴질랜

드의 해양 관련 양자 ODA는 주로 솔로몬 제도, 투발루, 키리바시, 팔라우 

등 오세아니아 국가에 중점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71)

66)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a)(검색일: 2025.4.3.)

67) Andrew & Ingrid(2022), pp. 3-10. 

68)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b)(검색일: 2025.4.3.)

69)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Environment(검색일: 2025.3.19.)

70) OECD(2024.6.17.)(검색일: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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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1. 대외전략 및 국정과제

1) 윤석열 정부

(1) 인도-태평양 전략

2025년 2월 기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정부는 문

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로 정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대외전략

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은 2022년 11

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다.72) 

인태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고, 포용, 신뢰, 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된

다. ‘포용’ 원칙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

든 국가와 협력이 열려있다는 것이며, ‘신뢰’ 원칙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혜’ 원칙은 파트너 국가들과 성장 및 

상호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미이다.73) 중점 추진과제는 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②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③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

여 외교 실시, ⑨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 9가지로 구체화된

다.74) 요약하면, 인태전략은 우리나라의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서 국제사회

71) OECD Data Platform(2022)(검색일: 2025.3.18.)

72) 외교부(검색일: 2025.1.23.)

73) 이대우(202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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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에 맞추어 외교 공간을 확장하고, 역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간

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5)

인태전략76)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방향은 거버넌

스 및 규범 강화, 해양 기반 협력 확대, 해양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협력 심화, 다자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표 2-3>과 같다.

<그림 2-1>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조

자료: 외교부(검색일: 2025.1.23.)

74) 대한민국 정부(2022b), p.18

75)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인도-태평양 전략(검색일: 2025.3.23.)

76) 대한민국 정부(2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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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민국 정부(2022b) 참고 저자 재작성

구분 관련 내용 ODA 적용 방향

거버넌스 및 
규범 강화
(과제 ①)

Ÿ 국제해양법(유엔해양법협약, UNCLOS) 준수 
기반 해양 관리 체계 구축

Ÿ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 참여

Ÿ 해양테러 대응과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공조

Ÿ 협력국 해양수산 행정 역량
강화

Ÿ IUU 어업 단속 기술 전수

Ÿ 해양감시 시스템 구축 지원

Ÿ 해양 데이터 및 위성 감시 기
술 활용 협력국 지원

해양 기반 
협력 확대

(과제

⑤, ⑦, ⑧)

Ÿ 기후변화를 포함해 보건의료, 해양수산, 재생
에너지 문제 등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

Ÿ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과 해양 협력방안

Ÿ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안보, 해양영역

Ÿ 인식, 해양경제, 해양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

Ÿ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기반 
구축

Ÿ 스마트양식 및 친환경 수산
업 기술 전수

Ÿ 해양관광 및 블루이코노미 
신산업 육성

해양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과제 ⑦, ⑧)

Ÿ 그린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개발원
조위원회(DAC)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

Ÿ 블루카본 연구 및 해양 생태
계 복원 지원

Ÿ 해양 플라스틱 및 해양쓰레
기 관리 시스템 구축

Ÿ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업 지원

해양안보 협력

심화

(과제 

④, ①, ⑧)

Ÿ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다자협력 확대 및 정보 
공유 필요성 강조

Ÿ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참여 확대 및 
개도국 해양경찰·해안경비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Ÿ 한미일 협력, 한-아세안 협력, 태평양 도서국 
지원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Ÿ 협력국 해양경찰 및 해안경
비대 교육

Ÿ IUU 어업 방지 기술 지원

다자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과제 ⑧, ①, 
④, ⑤)

Ÿ ODA 확대 및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강조

Ÿ 지역 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Ÿ 해상 교통로 보호, 해적 퇴치 및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가 긴요

Ÿ 다자협력 기반 해양수산 
ODA 연계 강화
(협력 프로그램 내 해양수산 
개발협력 과제 반영 등)

Ÿ 태평양 도서국 대상 특화 
ODA 기획 및 발굴

Ÿ 역내 해양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표 2-3>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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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달성을 위해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국제개발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은 국정목표 5로 규정되는 외교·안보 부문이다. 국정목표 5는 ‘자유, 

평과,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이 중 국제개발협력은 ‘⑲ 자
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77)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분석한 윤석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선진국

형 ODA로의 전환, 경제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과의 연계, 다자외교 리더십 

강화,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라는 네 가지 핵심 방향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기존의 개발협력 기조에서 벗어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고려

한 실용적 개발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를 담고 있다.

2) 문재인 정부

(1) 신남방·북방 정책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한국의 외교·

경제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었

다.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중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처음 제시한 對아세안 외교

정책으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 정책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사람 중심

77) 대한민국 정부(2022a), p. 4,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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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① 교류 증대

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②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기반 구축, 

③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78)

한편,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외교·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전략으로, 일대일로(중국), 신동방정책(러시

아)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 노력에 대응하여 한국을 해양과 대륙

을 잇는 가교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북방지역을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삼

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책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 공동체이며, 

4대 목표로는 ①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 ②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③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④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설정되

었다.79)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사업도 적극 추진되었

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항만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항만 개발 지원, 해운·물류 네트

워크 강화, 수산업 협력 확대, 해양 환경 보호 협력 등을 추진했다. 특히, 

베트남,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항만 개발 시범사업을 선

정하고, 북방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산업 및 물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이 전개되었다.

(2)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 달성

을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8)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검색일: 2025.2.13.) 

7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3.2.)(검색일: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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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

고,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524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였다. 이 

중 국제개발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은 국정목표 5로 규정되는 ‘평

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해당되는 국정전략은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이다.80)

문재인 정부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외교를 통해 경제협력 다변화,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체계적 개발원조 추진을 강조하였다. 인도 등 신

흥경제권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공동위원회 및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ODA를 활용하여 국익 증진과 민간 일자

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자발적 감축 공약을 준비하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개발협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체계적 개발원조 추진을 위해 유·무상 원조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협력위원회 및 관련 기구를 활용하여 개발협력의 효

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글로벌 보건 협력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 국제개발협력 정책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년,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이 되면서 제정한 「국제개발협력기본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

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

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8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7.7.24.)(검색일: 20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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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수립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추진

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8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

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또한, 달성 목

표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국

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

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82)

개발협력 추진에 있어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

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동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

결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설치(제7조)’,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서 5년마다 심사·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제11, 14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및 역할(제

12, 13조), 평가(제16조), 통계(제21조), 점검 및 관리(제22조) 등을 규정

하고 있다.83)

8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

82) 위의 법, 제3조

83) 위의 법, 제6-7조, 제11-14조, 제16조, 제2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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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법은 제15조에서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을 명시

하고 있다.84) 중점협력국이란 공여국이 특정 원조 대상 국가/지역을 우선 

대상 국가/지역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국가/지역에 맞춰 개별적이고 집중

적으로 지원하는 원조 방식이다. 중점협력국을 설정하면 제한된 자원을 대

상 국가와 개발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85)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27개국의 ODA 중점협력국을 설정하고 있으며, 

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앙아시아 4개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중점협력국별로 지원 목표, 중점협력분야 및 지

원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여 양국 간 중장기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

시하고 ODA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86)

2)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으로 5년마다 수

립된다.87) 2025년 기준 적용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이하 ‘제3차 기본계획’)으로, 2025년 종료된

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16-2020)」

(이하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

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ODA 재원 확대와 양자·다자, 유·무상 

비율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원 비중 증가와 최저개발국 대상 

무상원조 확대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도적 지원 강화, 한국형 개발 

84) 위의 법, 제15조

85) 김세원·김종섭·이영섭(2013), p. 30.

86) ODA Korea, 주요정책문서 국가협력전략(CPS)(검색일: 2024.12.5.)

87) 앞의 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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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콘텐츠 지원, 코로나19 대응, 통합적 ODA 기반 마련, 국제협력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ODA/GNI 비율과 비구속성 비율이 목표에 미

달하였으며, 전략적 기획과 성과 관리가 부족하고, 범국가적 협력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88)

이러한 긍정 성과와 한계 및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제3차 기본계획은 향

후 정책 방향을 “지속가능개발의제 5P89)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국익 창출, 

초국경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90) 

88) 관계부처 합동(2021.1.20.,), pp. 2-4.

89) People(사람), Peace(평화), Prosperity(번영), Planet(지구), Partnership(파트너십)

90) 관계부처 합동(2021.1.20.,),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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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2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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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1)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법적 근거 

해양수산부가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해양수산발

전 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

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

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9년 8월에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개정(추가)되

었다. 추가된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

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1)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은 없으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의 국제협력 부분에서 국제개발협력

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해당 계획은 다음 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

러,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기본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원양산업

발전법」, 「항로표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계획들을 통해 해양수산 세

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 법정

계획은 해당 분야별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세부전략과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9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 2, ① 및 ②



50

2) 해양수산 국가 종합 계획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다.92) 해당 기본계획은 ‘2030 해양 한국 비전: 전환의 시대, 생명

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①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②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③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

의 바다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②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③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④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⑤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⑥ 국제협

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등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국제협

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전략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협력의 핵심 방향

을 담고 있다.93) 

이 전략에서는 “K-해양수산”을 기반으로 특정 국가에 집중된 협력 구조

를 다변화하고,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ODA 사업을 통해 한국의 해양수

산 발전 경험을 전파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해양영토 보호 강화를 위한 해

양법 전문인력 양성, 동북아 수산자원 및 해양동물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국제해사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선

박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 어젠다를 주도하는 한편, 국제어업관리 및 수산

규범 수립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개년 계획(UN Ocean Decade) 참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해

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도 추진 방향으로 설정되었다.94) 

다시 말해, 해양수산부는 ODA 사업을 활용하여 해운·항만, 수산, 해양

92) 대한민국 정부(2021.1.), pp. i-ii. 

93) 위의 문서, pp. 95-98. 

94) 위의 문서, pp. 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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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세

안 및 남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해운·항만 ODA 사업을 확대하며, 수산 

분야에서는 다자원조 사업과 타 산업과 연계된 ODA 사업을 개발하는 방

안이 포함된다. 또한,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해양공간계획 협력사업과 같은 

신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95)

3)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추진방향(K-OEI)

개발도상국 중 상당수가 연안국이며, 이들 국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또한,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와 국제적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ODA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국제협력 비전인 K-OEI(Korea-Ocean Economy Initiative)를 

수립하였다. K-OEI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발굴 시 우리

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의 부합도 제고를 위해 「제3차 국제개발협력종

합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ODA 추진전략인 과학기술·ICT ODA와 

그린 ODA를 연계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K-OEI는 

연안 도서국을 중심으로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보전 등을 위

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Blue Economy 관련 국제 논의를 선도하

기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비전이다. K-OEI는 <표 2-4>와 같이 ① 기후

위기 대응, ②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③ 해양환경 보전, ④ 해양수산 인

재 양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96) 

95) 대한민국 정부(2021.1.), pp. 185-187.

96) 해양수산부(2024), K-Ocean Economy Initiative(K-OEI)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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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내용

기후위기 대응

Ÿ 녹색 해운으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지원

Ÿ 해양기후변화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공동연구, 학술 교류 및 정
책 개발 추진

Ÿ 해양 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을 추가 조성하여 탄소 흡수를 확
대하고, 파트너 국가의 블루카본 관리 역량을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Ÿ 항만국 조치협정(PSMA)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과 IUU 어업 근절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예방

Ÿ 어촌특화개발사업을 통한 협력국 어촌의 자가 발전 기반 마련

Ÿ 고부가가치 어종 지정과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 및 양식시설 지원을 통해 수산 
양식 산업 국가 역량 제고

해양환경 보전

Ÿ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협업하여 발생원별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 개발 
및 관련 교육 실시

Ÿ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관광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운영을 위한 
지침 개발

Ÿ 체계적인 해양 관리·이용을 위해 해역별 공간계획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
고,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해양수산

인재 양성

Ÿ 국내 수산 관련 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IUU 어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국제 옵서버 양성 지원

Ÿ 여성 해기인력 양성, 해기인력 관계자 초청연수 등 추진

<표 2-4> K-OEI 4대 추진전략과 세부 내용

자료: 해양수산부(2024), K-Ocean Economy Initiative(K-OEI) 발표자료

4) 해양수산 주요 법정계획

(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021~2025)」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① 생산량 425.7만 톤, ② 수산 식품

산업 규모 13.8조 원, ③ 어가소득 60,593천 원, ④ 수산물 수출 30억 불, 

⑤ 어업 부가가치 5.1조 원 등을 제시하며 10대 전략, 30대 추진과제, 90

대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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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서는 수산 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해양수

산 ODA 전담 기관을 선정하여 ODA 사업 관리 및 조정 기능을 위임하고, 

수산 ODA 사업 플랫폼 구축 및 유관기관 간 ODA 사업 발굴의 장을 마련

하며, 수산 ODA 사업의 융합화 및 대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생산 부문 에너지 절감 지원, 친환경 

어선 건조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해양수산 ODA와 해외 조업 기반 확보 연계

를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98)  

(2)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21~2025)

「해운법」에 따른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21~2025)」은 ‘글로

벌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① 해운 매출액 증가, ② 원양 컨

테이너 선복량 증가, ③ 지배선대 증가, ④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 ⑤ 외

항선 친환경 비중 상승, ⑥ 자율운항선박 시장점유율 상승 등을 목표로 설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국적선사 경영혁신, ②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③ 디지털·그린 역량 확대, ④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3대 중점과제와 47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99)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

원체계를 확충하며, 물류 부문의 교육·연수 ODA 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국

가와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100) 

(3)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2019~2028)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2019~ 

97) 해양수산부(2021.3.), p. 195.

98) 위의 문서, pp. 218-222.

9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2021), pp. 25-26.

100) 위의 문서,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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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으로 글로벌 성장 기반 마련’을 비전으

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선박관리 3,000척과 국적선원 관리 

11,000명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선박관리 전문인

력 양성, ② 선박관리 산업 역량강화, ③ 선박관리 산업 신규 시장 개척, 

④ 선박관리 산업 제도적 지원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9개 추진과제와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101) 

세부적으로는 국적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외국인 선원 인

력 공급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선박관리업

육성기금(가칭)을 조성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선원 공급

국과 MOU를 체결하여 해외 현지 훈련센터 및 선원학교와의 협력을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선원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ODA 사업

을 활용하여 교육 장비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102)

(4)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

「해사안전법」에 따른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은 ‘국

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를 

30% 저감하고 인명피해를 3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

기 위해 ①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탈탄소·디

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③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 

중심 인전관리체계 구축, ④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⑤ 국

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1개의 세부 이행과

제를 도출하였다.103) 

101) 해양수산부(2019.12.), p. 10.

102) 위의 문서, p. 16.

103) 해양수산부(2022), p. 121.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02

55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위상 확립을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활성화

하고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하며,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등의 전

략을 추진하여 국제 해사 분야에서 중심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자 및 다자 회의를 통한 국제협력 체계를 유지

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세계해사대학(WMU: World 

Maritime University)과 국제해사법대학원(IMLI: IMO International 

Maritime Law Institute) 등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산하 대학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을 제공하여 국

제 해사 분야 인재 양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더불

어, 국제협력 ODA 사업의 모범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

는 해사 분야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해적 피해 

예방과 대륙별 해적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고 확대

하여 글로벌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104) 

(5)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은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를 비전으로 설

정하고, ①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과 생태 관리, ② 쾌적한 해양환경의 

조성과 이용도 증진, ③ 친환경적 해양 경제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청정한 물환경, ② 건강한 생태계, 

③ 쾌적한 해양생활, ④ 친환경 해양이용, ⑤ 녹색 해양산업, ⑥ 기후 대응

과 공간계획 등 6대 전략을 수립하고, 10대 대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105)

특히, 해양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환

경 국제협력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해양환경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104) 위의 문서, pp. 122-126.

105) 해양수산부(2021.1.),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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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해양 기후변화 등 국제

적 해양환경 이슈의 증가와 협력사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의체를 통한 공동사업 발굴 및 국제규범 제정 선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국내 해양환경 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전

수하는 ‘K-클린오션 ODA’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해양환

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106) 

(6)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근거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으로 다 함께 누리는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

기물 발생량 60% 감축 및 2050년 제로화 달성이며, 둘째는 2030년까지 

해양오염퇴적물 현존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분야는 5개 추진전략과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해양오

염퇴적물 분야는 5대 추진전략과 13대 추진과제를 각각 도출하였다.107) 

해양 플라스틱 문제 등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

구와의 해양폐기물 국제협력 유관기관 대응팀을 구성·운영하며, 다양한 국

제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관련 ODA 사

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협력 모델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에

는 남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

이다.108) 

106) 위의 문서, pp. 138-142.

107) 관계부처 합동(2021.5.), p. 47, 123. 

108) 위의 문서, pp. 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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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

8)」은 ‘지속가능한 원양산업 모범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원양

어업 생산금액 증가, ② 원양산업 ODA 비중 증가, ③ MSC 인증기업 증가, 

④ 옵서버 육성(누적) 증가 등 4대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①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② 안정적인 선원수급 체계 구축, ③ 해외

어장 확보 전략 강화, ④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라는 4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109) 

특히,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선원 수급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주요 원양어선원 송출국을 대상으로 노후 원양어선을 훈련선

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인 원양어선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다. 이를 통해 원양어업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어업 협력 네트

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

이다.110) 

또한, 연안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해외 어장 확보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등 주요 어장 보유국을 대상으로 어촌·어항 인

프라 개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첨단 어업 기술 이전 등 다

각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DA 사업으로 

조성된 어항 및 냉동창고 등 인프라와 제공된 기자재, 현지 인력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기업의 해외 투자로 연계함으로써, 국내 원양기업이 안정적으

로 해외 어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한다.111)

109)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 p. 7.

110) 위의 문서, p. 12.

111) 위의 문서, pp.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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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25-2029)

「항로표지법」에 근거한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25-2029)」은 ‘초

연결 항행정보로 안전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

은 ① 항행정보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② 항로표지 서비스 운영률 향상, 

③ 세계 최초 국제표준 항로표지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 ④ 연간 등대문화 

이용자 증가라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① 기술 및 인프라 확대, ② 신항행정보 서비스 확대, ③ 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 강화, ④ 등대문화 확산이라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6개

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112) 

특히,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항로

표지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

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출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ODA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113) 

또한, 「항로표지 ODA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륙별 거점국 및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항로표지 ODA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항로표지 

개량·신설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시 국내 기술 및 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대문화유산 보존관리 ODA를 통해 국제항로

표지협회(IAL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이사국으로서 등대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차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114)

112)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2024.10.), p. 10.

113) 위의 문서, p. 22.

114) 위의 문서,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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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정계획 국제협력 정책 추진과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2021-2030)

Ÿ “K-해양수산”으로 국제사회 상생 견인 

Ÿ 굳건한 해양안보로 해양영토 수호

Ÿ 해양협력으로 동북아 번영에 기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021~2025)

Ÿ 국제규범 이행

Ÿ 국제사회 공조 확대

Ÿ 수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해운법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2021~2025)
Ÿ 해외 진출 지원체계 확충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2019~2028)
Ÿ 선원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해사안전법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2022~2026)

Ÿ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 추진

Ÿ WMU 등 장학 지원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Ÿ 협력국 국제해사분야 기술협력 및 지원

Ÿ 국제협력 기반 해적피해 예방 역량강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

Ÿ 해양환경 국제협력 추진체계 고도화

Ÿ 해양환경 분야별 국제협력 강화

Ÿ 아세안 등 해양환경 역량강화 지원
(K-클린오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2021-2030)

Ÿ 국제기구·다자간 회의 대응 강화

Ÿ 아세안 대상 해양폐기물 관리 협력 강화

원양산업발전법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2024~2028)

Ÿ 외국인 원양어선원 보호·관리

Ÿ 연안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Ÿ 원양기업 경쟁력 강화

항로표지법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

(2025-2029)

Ÿ 항로표지 국제협력 및 산업 육성 지원

Ÿ 항로표지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ODA 
추진

Ÿ 등대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표 2-5> 주요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책 추진과제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1.1.); 해양수산부(2021.3.);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2021); 해양수산부(2019.12.); 
해양수산부(2022); 해양수산부(2021.1.); 관계부처 합동(2021.5.);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2024.10.)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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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1. 해양수산 ODA 일반 현황

2022년 해양 경제 관련 공적개발원조(ODA)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

나,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해

양 보호 및 해양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은 22% 증가하여 해

양 경제 ODA 총액의 69%를 차지했는데, 이는 2021년의 81%에서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2021~2022년 동안 해양 관련 ODA의 약 3/4은 해운, 해

양 보호, 수산업 세 개 핵심 부문에 집중되었다.115)

2021~2022년 기간 동안 아시아는 연간 9억 7,700만 달러를 지원받아 

해양 경제 ODA의 최대 수혜 지역이었다. 그 뒤를 아프리카(연간 8억 

4,800만 달러)와 미주(연간 4억 100만 달러)가 이으며, 이들이 상위 세 지

역을 구성했다. 해양 경제 ODA는 주로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 31%)과 하위 중소득국(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y, 

30%)에 집중되었으며, 상위 중소득국(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y)은 16%를 차지했고, 나머지 23%는 특정 소득 그룹으로 분류되

지 않았다. 소도서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에 

대한 해양 경제 ODA는 2019~2020년 연평균 3억 5,000만 달러에서 

2021~2022년 연평균 4억 3,7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기간 SIDS에 대한 전체 ODA 공여액의 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특히 

SIDS를 대상으로 한 해양 경제 ODA의 대부분(91%)은 해양 보호 또는 

해양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에 활용되었다.116)

115) OECD(2024.6.5.)(검색일: 2025.1.23.), p. 3.

116) OECD(2024.6.5.)(검색일: 2025.1.2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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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 협력 수

요는 상이하다. 우리 정부는 ODA 협력국에 대한 지원 목표, 중점협력 분

야, 지원계획 등을 차별적으로 설정해서 ODA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ODA 중점협력국은 27개국으로 권역별로는 아시아 12개국117), 아프리카 

7개국118), 중남미 4개국119), 중앙아시아 4개국120)이다.121) 

<그림 2-3> ODA 수원국 순위(2021~2023년)

자료: ODA Korea(검색일: 2025.1.16.)

2024년 기준 해양수산 ODA 수원국은 아시아 6개국, 태평양 도서국 8

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1개국, 유럽 1개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122)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나, 최근 에티오피아 등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며 ODA 지원 

대상국이 다변화되는 추세다.

117)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118)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119)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120)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21) ODA Korea, 주요정책문서 국가협력전략(CPS)(검색일: 2025.12.5.)

122)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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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ODA의 세부 사업은 어로어획 모니터링, 양식 기술 이전, 인프

라 구축, 국제조약 이행, 전문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며, 각 국

가의 특수한 수요에 맞춰 사업 내용이 차별화된다. 예컨대, 가뭄이나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연안국과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중심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거나 

기온이 높아 양식이 어려운 사막·열대 지역, 수산업 의존도가 높으나 IUU 

어업이나 남획으로 자원이 감소하는 국가에는 스마트 수산양식 기반 조성

을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친환경 기술 이전,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자원 

관리 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어촌 마을의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

역에서는 소규모 어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과 양식 기술 보급, 관광 활성화

를 연계한 어촌 특화 개발 사업이 실시된다.123) 

수산업은 자연을 대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1차 산업으로, 수산물 생

산은 여전히 자연환경과 어병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수산업은 각국의 산업 발전 수준에 따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인 동시에, 환경적 리스크가 큰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산물 생산

뿐 아니라 가공, 어촌 개발, 어병 관리 등 전체 가치사슬을 고려한 통합적 

사업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예방·처리 문제가 국제적인 해양오염 현안으

로 논의됨에 따라,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와 협력하여 

세계 최대 해양쓰레기 발생 지역인 필리핀, 동티모르 등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 생애주기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24)

123) 해양수산부(2023.2.1.)(검색일: 2025.1.7.)

124) 해양수산부(2023.2.1.)(검색일: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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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 ODA 최근 4개년 지원 현황125)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 사업은 중앙정부, 공공기관, 대학교를 포함

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가장 

많은 사업은 중앙정부 부처, 특히 해양수산부가 주도하고 있다.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수산 ODA 사

업을 수행한 주요 정부 부처의 총사업 건수는 272건에 달한다. 기관별 사

업 건수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130건)가 가장 많고, 이어서 한국국제협

력단(61건), 한국수출입은행(40건), 식품의약품안전처(30건) 순으로 지원

사업이 많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4> 해양수산 ODA 주요 시행 기관(정부부처)(2019~202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해양수산부의 ODA 예산은 2023년 287.3억 원에서 2024년 428.9억 

원으로 약 67%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ODA 예산 내에서 해양수산부의 비

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26) 

1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내부 테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126) 관계부처 합동(2024a), p. 3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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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의 자금 형태를 보면, 무상원조 및 출연·분담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약 85.3%, 차관 등의 유상원조가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로는 프로젝트형 사업(82%)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연수사업

(10.9%), 프로그램(6.2%), 그리고 기타 기술협력(0.9%) 순으로 시행되고 

있었다.127)

대륙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이 전체 272건의 사업 중 

아시아 지역이 15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아프리카

(55건), 아메리카(31건), 오세아니아(23건), 유럽(6건)이 따르고 있다. 오세

아니아 지역에서는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여타 ODA 사업과 차별되는 해양수산 ODA의 주

요 특징 중 하나로 고려된다.

<그림 2-5> 해양수산 ODA 사업 대륙별 수원국 분포율(2019~202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표 2-6>은 2019~202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사업의 

주요 수원국과 사업 수를 정리한 자료이다. 총 272건의 사업 중 중점협력

127) 관계부처 합동(2024a),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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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상 사업이 117건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수가 많

은 상위 국가들은 대부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이며, 이들은 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중점협력국이 아닌 태

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연안국가에서도 해양수산 ODA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국가명
중점협력국 
대상 여부

(2025년도 기준)

해당 수원국 
총사업 수

국가명
중점협력국 
대상 여부

(2025년도 기준)

해당 수원국 
총사업 수

인도네시아 O 12 파키스탄 O 4

방글라데시 O 11 말레이시아 X 4

베트남 O 11 페루 O 4

필리핀 O 11 콜롬비아 O 4

세네갈 O 10 팔라우 X 4

스리랑카 O 9 인도 O 4

캄보디아 O 8 콩고민주공화국 X 3

사모아 X 7 브라질 X 3

라오스 O 6 과테말라 X 3

조지아 X 6 튀르키예 X 3

피지 X 5 나이지리아 X 3

케냐 X 5 미얀마 O 3

가나 O 5 몽골 O 3

태국 X 5 아제르바이잔 X 3

기타 국가 및 다국가 113

합계 272

<표 2-6> 해양수산 ODA 사업 수원국 통계(2019~202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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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ODA 사업 수는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사업 내

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해양 정책 및 항만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

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 이후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초청연수’를 포함하

여 해양법 및 국제 해양 거버넌스 교육 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해외봉

사단 파견 등의 활동도 늘어났다. 2021~2022년에는 해양 행정 및 정책 

개발, 해양수산업 및 식품 안전 관련 정책 협력, 해양법 및 국제법 관련 프

로그램 지속 운영 등을 통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2-6> 해양수산 ODA 연도별 사업 수 증감 현황(2019~202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2025년도 해양수산 분야 ODA 사업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국내 외국인 

해기사 공급 기여 및 해운 부분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한 해운·해사 역량강

화, 해양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해양환

경 관리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어촌 특화 

개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수산업 발전 등 세부 분야별 다양한 신규 사업

들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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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산부 ODA 최근 5개년 지원 현황129)

최근 5년 동안의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사업 건수, 예산, 집

행액, 수원국 수 등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7>은 2019

년부터 2023년까지의 해양수산부 ODA 사업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 건수(건) 19 23 25 20 30

예산(백만 원) 10,913 15,581 11,862 14,358 28,730

집행액(백만 원) 7,444 10,551 9,640 11,207 21,480

수원국 수(개국) 17 13 19 16 27

<표 2-7> 해양수산부 ODA 사업 5개년 변화 추이(2019~2023)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해양수산부 ODA 사업 건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58% 증가하였고, 예산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수원국 수는 17개

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되어 사업의 지리적 대상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수원국 분포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

을 보이며, 다음으로 오세아니아(30%), 아프리카(23%), 남아메리카(8%) 

그리고 다국가 및 기타(3%)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128)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69-172.

1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c), 관계부처 합동 2019-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데이터셋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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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해양수산부 ODA 사업 대륙별 수원국 분포율(2019~2023)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지난 2019~2023년의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ODA 사업 총 117개를 대

상으로 한 주요 지원 대상국은 베트남(17건), 인도네시아(10건), 세네갈(7

건)로 모두 중점협력국에 속한다. 다만,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미크로네

시아 연방 등이 포함된 태평양 도서국 대상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며, 

다자협력사업 수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의 상당수가 다국가 대상으로 시행

되고 있다.

4. K-OEI 기반 해양수산부 ODA 사업 추진 현황

2024년 5월, 해양수산부는 해양, 첨단기술, 인재 양성을 세 가지 핵심축

으로 하여 한국과 협력국들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비전인 K-OEI를 발표하였다. K-OEI가 공식적으로 제안되기 이전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이미 

K-OEI의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며 확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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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 관련 사업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인재 양성 분야도 꾸준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것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양수산부

의 5개년 ODA 사업들을 추진전략별 및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대체로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분석은 각 사업

의 가장 핵심이 되는 K-OEI 추진전략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실제로

는 대부분의 사업이 두 가지 이상의 추진전략을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K-OEI 추진전략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후위기 대응 1 1 1 2 3

지속가능한 수산업 9 11 8 7 10

해양환경 보전 6 6 9 7 9

인재 양성 2 4 5 3 5

기타 1 1 2 1 3

합계 19 23 25 20 30

<표 2-8>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연도별 K-OEI 추진전략 분석(2019~2023)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먼저,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명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 키워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해양 산성화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관련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다수이다. 기후위기 대응 전

략은 해양 기후변화 및 기후 관련 데이터 수집·관측과 같은 과학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응 역량강화가 중심이며 기후변화 자

체를 중점으로 두는 사업 수가 적어, 향후 탄소 중립 및 해양 탄소흡수원

(블루카본)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대다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주로 연안, 수산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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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여 특정 국가에서 성공적인 수산개발 사례

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안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모델 개발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수산업 강국

으로서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2022년부터는 그린, 스마트, 친환경, 디지털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ODA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혁신 기술의 접목이 점차 중요시되고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해양환경 보전 관련 사업들은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프로젝트

가 많았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이 다수 포함되고 있

다. 해양, 연안, 구축이 주된 키워드로 등장한 것을 보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기구 및 특정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해양환경 보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해양

쓰레기 관리, 해양보호구역 조성 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관련 사업에서는 초청연수와 같은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이며, 연안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해사, 수산, 선원 교육 등

의 전문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향후 여성 해양 전문가 양성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확대 등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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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중점협력국 대상 여부(2025년도 기준) 해당 수원국 총사업 수

베트남 O 17

인도네시아 O 10

세네갈 O 7

키리바시 X 5

조지아 X 4

가나 O 4

투발루 X 3

콜롬비아 O 3

피지 X 3

캄보디아 O 3

키르기스스탄 O 2

페루 O 2

미크로네시아 연방 X 2

기타 국가 및 다국가 - 52

합계 117

<표 2-9> 해양수산부 ODA 사업 수원국 통계(2019~2023)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ODA 사업을 연도별 주요 키워드와 사업 유형으

로 분석함으로써 주요 흐름과 변화 방향을 확인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연안 개발 및 수산업 기반 

구축이 사업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연안 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기술 지원을 통한 수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증가했으며, 연안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해양 인력 양성 사업도 활

발하게 추진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기부터 2023년까지 IUCN, 

FAO, IMO, PEMSEA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사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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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이다.

2023년에는 해양 인력 양성 및 실습 프로그램 중심 사업이 크게 늘어났

는데, 특히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운 및 해사 인력 양성과 교육 지

원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는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2-10>은 사업 분야별로 해당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ODA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분야 2019~2020년 2021~2022년 2023년

수산업 및 

연안 개발

연안기반 시설 구축, 
수산업 발전 위한 기술 

지원 사업 중심

지속가능한 어업 및 
환경 보호 강화

해양 디지털 및 해사 
교육 사업 증가

해양환경 및 기후
변화

-
해양 생태계 관련 

국제기구 협력 강화

해양 플라스틱 저감 및 
디지털 해사 분야로 

확장

해양 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 연수, 기술 이전 중심

연안 도서국 중심 해양 
인력 양성 사업 확대

승선 실습, 국제 교육 
프로그램 등 해운 및 
해사 인력 양성 집중

<표 2-10> 해양수산부 ODA 사업 분야별 변화 추이(2019~2023)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d), 공식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내부자료)

이러한 연도별 변화로 미루어보아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단순한 인프

라 지원에서 점차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와 인력 양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해양수산 분

야에서 점차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등 글로벌 해양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환경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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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국제사회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BBNJ 협약 등 주요 국제규범을 중

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OECD DAC는 공여국의 개발협력 수행 역량을 평

가하고, ODA의 기준과 규범을 설정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UN SDGs는 17개 목표를 통해 글로벌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

한다. 이 중 SDG 14는 해양오염 방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

절, 해양 생태계 보호, 연안해역 관리, 개발도상국의 해양 역량강화를 강조

하고 있다. 2023년 채택된 BBNJ 협약은 공해 및 심해저 생물다양성의 보

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해양수산 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주요 공여국들은 자국의 국제개발협력 우선순위와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해양수산 분야 ODA를 특화하고 있으며, SDGs 이행, 기후변화 대응, 해양

환경 보전, IUU 어업 대응, 해양 플라스틱 저감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

단을 동원하고 있다. 주요국의 사례에서는 다자기구와의 연계, 수원국 협력 

프로그램의 제도화, 전략적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파급력

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은 최근 5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

며, 수산 분야를 넘어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K-OEI의 발표를 계기로, 해양수산 ODA의 전략적 방향성과 부처 차

원의 정책 메시지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해양수산부 중심

의 단일 부처 사업 구조, 부처 간 연계 부족, 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 미흡 

등은 제도적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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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과 공여국 전략, 우리나라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은 다음의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와 전

략 고도화가 요구된다.

첫째, SDGs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해양관리 등 글로벌 의

제와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집

중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의 국제적 위상과 정책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K-OEI 전략을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 체계를 정립하며, 전략별 성과지표를 설정해 기획-이행-평가 전 과정

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해양환경 보호, IUU 어업 대응, 해양 플라스틱 저감, 블루카본 등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독자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ODA를 단일 사업 형태에서 정책 연계형 사업 구

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자협력, 민관협력 등 다양한 주체 간 연

계를 강화하여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

간, 학계,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기반 협력 모델을 통해 다층적인 협력 구

조를 확대할 시점이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수요 분석 03

75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조건과 유형

1. 국제개발협력의 대상과 조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는 개발 격차

와 빈부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협력 대상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 

OECD DAC는 3년마다 ODA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하며, 이 리스트에 포

함된 국가만이 ODA 지원 대상이 된다.130) 

또한, 아무리 개발도상국이 협력 대상이더라도 개발 및 빈부 격차 해소

를 위해 자원이 사용되지 않으면 ODA로 인정받을 수 없다. ODA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31)

130) OECD(검색일: 2025.1.18.)

131)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검색일: 20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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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세부 내용

공적기관이 제공한 원조여야 함 
개인, NGO, 민간기업이 제공한 원조는 ODA에 
포함되지 않음

OECD DAC가 지정한 협력대상국(수원국)
에 대한 원조여야 함 

DAC 리스트에 없는 국가에 대한 원조는 ODA로 
인정되지 않음

수원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함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에서 제외됨

차관의 경우, 소득 그룹별 증여율 기준을 충족
해야 함

특정 증여율(Grant Element) 미만의 차관은 
ODA로 인정되지 않음

<표 3-1> ODA 인정 조건

자료: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검색일: 2025.1.18.)

2. 국제개발협력의 유형

ODA는 지원금의 전달 경로에 따라 양자원조(Bilateral Aid)와 다자원조

(Multilateral Aid)로 구분된다. 양자원조는 공여국이 협력국에 직접 지원

하는 방식이며, 다자원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여부에 따라 세분화되

는데,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Grant Aid)와 상환 의무가 있는 양허성 

차관인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s)로 구분된다.132)

구분 주관기관 총괄

양자원조

(Bilateral Aid)

유상원조 
(상환 의무 있음, 

상업차관보다 유리한 조건)
기획재정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조정실)
무상원조 

(상환 의무 없음)
외교부

다자원조

(Multilateral Aid)

국제금융기구 기획재정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표 3-2> ODA 지원 형태

자료: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검색일: 2025.1.18.)

132)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개요(검색일: 20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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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자협력 수요 분석

1. 수산 분야

1) 국제식량농업기구(FAO)133)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수산 및 양식 부문은 전 세계적인 수산식품 

시스템의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 및 파트너와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 영양 상태 개선, 환경 보호 및 

전반적인 인간 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특히 빈곤과 영양 부족에 취약한 연

안 지역사회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134) FAO는 특히 

‘Blue Transformation’ 전략을 통하여 수산 식품 시스템을 통합하고, 이

를 글로벌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이

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정책 옹호, 과학 연구 및 역량강

화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양식업, 그리고 가치 사슬 개발 등의 

활동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간 ODA 협력 측면에서 FAO는 기술 이전, 관리 역량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산 관리를 위한 국제 기준 설정을 주도하며, 수산 및 양식 분야에

서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지원한다. 이 활동은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의 개선, 생태계의 건강 유지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

도 연계되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 제

공에도 중요한 국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AO는 ‘Blue Transform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133)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Blue Transformation(검색일: 2025.2.5.)

134)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검색일: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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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I: Blue Port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 BPI는 어항을 중심으로 해

양수산 인프라를 개선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연안 지역의 포

용적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135) 

해당 이니셔티브는 ① 사회 복지 증진, ② 환경 보전, ③ 시장 중심 혁신

을 세 가지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과 워크숍을 통해 

2013년에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특히, 폐기물 관리, 교육, 양성 평등, 일자

리 창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와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

고 있다.136)

2) FAO-IMO-ILO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137)

FAO-IMO-ILO 공동작업반(JWG: Joint Working Group)은 FAO, 

IMO, ILO가 협력하여 해양 및 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고, 국제 노동 기준을 강화하며,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

협력체이다. 이 작업반은 1999년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19년 ILO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

게 되었다.

JWG는 IUU 어업 방지, 해상 안전 및 보안 강화, 어업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보장 등의 주제를 다루며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어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어선원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각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5차 회

의는 2024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본 회의에서 WMU는 

CAPFISH 프로젝트138)의 성과를 소개하며 학제 간 역량강화를 강조했다.

135) FAO, Blue Port Initiative(검색일: 2025.5.9.)

136) Molares, Carballo, & Aragón(2023), pp. 4-32. 

137) FAO, FAO-IMO-ILO ad hoc Joint Working Group on IUU fishing and related matters

(검색일: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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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운 및 항만 분야

1) 국제해사기구(IMO)139)

국제해사기구(IMO)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 관리 역량

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IMO의 활동은 해운 안전, 환경 

보호, 항만 인프라 개선, 해사 교육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IMO는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항만 개발,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환경 보

호, 해운 안전 및 역량강화, 그리고 국제협력과 법적·제도적 지원이라는 네 

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IMO는 개발도상국의 항만 현대화와 친환경 항만 구축을 지원하며, 디지

털 해운 시스템과 스마트 항만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해운 물류망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해운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친환경 연료 기술을 개발하고 보

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IMO 2020 규정 이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환경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140)

해운 안전 강화를 위해 IMO는 해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

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해운 안전 기준의 이행을 위한 법적·기술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선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에서의 인적자원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IMO는 해운 관련 국제협

약의 이행을 지원하고, 해양법 및 항만 운영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개발 및 

138) CAPFISH(A capacity-building project to progres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combat IUU fishing) 프로젝트는 2021년 7월에 시작된 역량강화 사업으로, 불법·

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을 목표로 함.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해사대학과 한

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협력하여 추진됨. 2025년 기준 ODA 사업 형태로 지속 추진 중임

139) IMO(검색일: 2025.2.6.)

140) IMO(검색일: 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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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자

협력을 통한 해운 및 항만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

2)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노동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다자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ILO는 특히 해상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어선

원노동협약(C.188) 및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통해 국제적인 어선원의 노동 표준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

진하기 위해 해양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프로젝트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41)

ILO는 해양 노동자의 권익 보호, 어업 및 해운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 

불법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발전 등을 목표로 해양수산 ODA 부

문에서 다양한 다자협력사업을 기획·수행하고 있다.142) 앞으로도 ILO는 

해양산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국제협약 준수 및 

이행 지원, 해양산업 내 노동자들의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

그램 강화, 해양산업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연구 지

원 등의 관련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141) ILO(검색일: 2025.2.7.)

142) ILO(검색일: 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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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해사대학(WMU)

세계해사대학(WMU: World Maritime University)은 IMO 산하의 고

등교육기관으로, 해사 및 해양 관련 교육을 통해 글로벌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MU는 특히 해사 분야의 

정책 결정자, 관리자 및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고급 교육과 연구 프로그

램을 운영하며, 국제사회에서 해운 및 해양 분야의 기술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143)

WMU는 개발도상국의 해사 역량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IMO를 비롯

한 다양한 국제기구, 정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으나, IUU 어업 분야에 대해서도 역량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

례 중 하나는 우리나라와 2024년부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ODA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계해사대학(WMU) 연안개도국 IUU 어

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144)이다. 이 사업은 연안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여름 아카데미를 운영

함으로써,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효과적인 공

동 대응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145) 

WMU는 향후에도 해양 정책, 해운 경영, 해사 법률, 항만 운영 등 다양

한 전문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 지원, 실무 중심의 단기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혁신적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제 

해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43) WMU(검색일: 2025.2.7.)

144) CAPFISH(A capacity-building project to progres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combat IUU fishing) 프로젝트

145)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b),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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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 환경 및 연안 생태계 분야

1)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연안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IUCN은 해양 생물다양성 보

전, 해양보호구역(MPAs) 설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복원 프

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IUCN은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여 해양 생태계 관리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IUCN의 ODA 다자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해양 보호구역 설정 지

원, 해양 생태계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 특히, IUCN은 개발도상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해양 보호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146)

2)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147)로, 해양수산 부문에서

는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자원의 효율적 활

용과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Blue Economy)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해지고 있는 연안국 및 도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양 기반 기후 행동(Ocean-Based Climate Actions), 

블루카본(Blue Carbon) 시장 활성화,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해양 재

146) IUCN(검색일: 2025.2.8.)

147) GGGI(검색일: 2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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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다.148) 

3)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는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및 

연안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력

체이다. PEMSEA는 해양 오염 저감, 연안 지역 관리(ICM),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 공간 계획(MSP)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가

들의 해양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149)

PEMSEA의 다자협력 활동은 연안 도시 개발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모델 

구축, 해양 기반 기후변화 완화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PEMSEA는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ODA 사업으로 동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저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필리핀, 동티모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지속가능한 해

양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50)

4. 기타

1) 세계은행(WB)

세계은행(WB)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다양한 

ODA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과 해양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다자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151) 그

148) GGGI(2021), pp. 2-8.

149) PEMSEA, What We do(검색일: 2025.2.8.)

150) PEMSEA(2025.1.30.)(검색일: 2025.2.8.)

151) World Bank(2025.4.21.), Blue Economy(검색일: 20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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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블루 이코노미를 촉진하기 위한 PROBLU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

라고 할 수 있다. PROBLUE는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

계된 다중 기여 신탁 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 오염 방지, 해양 기

반 경제 활동, 해양 공간 계획 등의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WB는 이와 관련한 정책 개발, 역량강화, 지식 공유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협

력을 촉진하고 있다.152)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3)

OECD는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개발과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를 위

해 연구, 정책 권고,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OECD는 ‘Sustainable Ocean for All’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양경제 

ODA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래 

표는 본 이니셔티브의 주요 네 가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주요 활동 내용

1
해양 관련 개발협력에 대한 

지침 제공
Ÿ 해양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와 전체 개발 협력 

생태계 간의 상호 교류, 학습, 조정 촉진

2
해양 개발 자금에 대한 

데이터 분석
Ÿ 플라스틱 오염 억제를 포함하여 해양 경제를 위한 개발 

지원, 민간 자금 동선 추적 및 분석

3 국가 수준 분석 및 정책 자문
Ÿ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국가 진단을 통한 국가 해양 경제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제공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권고사항 제공

4 주제별 및 지역별 연구
Ÿ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촉진을 위한 정책 문제 및 특정 국

가 그룹에 대한 분석 수행

<표 3-3> OECD ‘Sustainable Ocean for All’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자료: OECD(b), Sustainable Ocean for All(검색일: 2025.2.10.) 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52) World Bank(2022.2.10.)(검색일: 2025.2.10.)

153) OECD(검색일: 20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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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양자협력 수요 분석

1. 아시아

1)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해외투자 규모가 크

며, 우리나라와 이미 구축된 협력 빈도가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협력 

내용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수산가공 건설 및 해운물류·해사 분야의 역량강화 육성이 

주요하다.154)

동남아시아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권역이다. 특히 아세안은 우리 ODA의 최대 지원 지역이자, 중점협력국도 

다수 존재한다. 아시아의 중점협력국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

아, 캄보디아, 필리핀, 일반협력국은 말레이시아, 태국이다. 아세안은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등을 통해 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으

며155), 중점협력국 6개국은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ODA를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ODA는 아시아 개도국의 식량안보 강화,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수산 양식 기술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기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물 부족·고온 등으로 양식이 어려운 사막·열대 지

역 등 내수면 국가는 식량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양식 협력사업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 스마트 양식장 조성, 수산

154) 윤일선 외(2017), p. 216.

155) 관계부처 합동(2024b),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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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개발센터 건립 및 연구개발 인력 양성, 해기 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남아시아 해역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역내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및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동

남아시아 국가들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입원으로 조사되었다.156) 현

재 매년 약 1,100만 메트릭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적절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향후 20년 이내에 그 양이 세 배 가까이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157)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각국은 플라스틱 관련 정

책과 주요 산업·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는 행동 계획 및 순환 경제 로드

맵을 마련하고 있다.158) 해양 플라스틱 및 폐어구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

제는 어족자원과 해수를 오염시키고, 수산물과 소금 등의 형태로 전 세계 

식량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159) 대응이 시급하다.

World Bank Group에서는 정부와 민간 분야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160) 아세안 지역해에서의 해양 플라스틱 오

염 해결에 USD 2천만 달러의 지역 기금을 제시했다. 이 기금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 육상 및 해상 기인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연안 경제 및 청색 경제에의 영향으로 어업, 관광, 물류 등 주요 분야에 미

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161)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모니터링 및 해양쓰레

기 처리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인도네시아 해안쓰레기 관리정책 역

156) Plasticbank(검색일: 2025.1.7.)

157) Pew Charitable Trusts and SYSTEMIQ(2020), p. 9.

158) UNEP(검색일: 2025.1.5.); World Bank(2022.7.22.)(검색일: 2025.1.5.)

159) Alberghini et al.(2022), p. 5.

160) World Bank Group(검색일: 2025.2.3.)

161) World Bank Group(검색일: 2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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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강화 사업(KOICA, 2021~2023)을 추진했으며, 타 공여국·국제기구(국

제해사기구 등)와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162)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163)은 1990년대부터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간 협력을 

도모해 왔다. 의학, 농업, 유전자 등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해양 생명

자원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취약한 생태계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역 협력 강화와 확대를 강조했으며, 기후변화와 자

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164)

우리나라는 SAARC와 1.5 트랙 회의체인 연례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

하며 당면 과제의 해결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년 개최된 회의

에서는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165) 

필리핀과의 양자협력 수요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설치된 ‘한-필리핀 수산공동위원회’의 논의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과는 지속가능한 수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2021년 

1차 공동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산 및 양식 분야의 정책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ODA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특히 수산물 무

역, 기술 이전과 혁신을 위해 관련 자문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과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기술 개발을 통해 어업 및 양식업

과 함께 가공 후처리로 제품 부가가치 창출, 무역 활성화로 양국의 수산 

분야 협력 및 글로벌 식품 공급망 연결을 위한 협력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

162) 관계부처 합동(2024b), p. 13.

163)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협력체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8개국을 회원으로 하며, 한국(2006년 가입)

을 포함한 9개 옵서버 국가가 활동함(외교부(2014.12.23.), 기타기구정보(검색일: 2025.2.1.))

164) SARRC, Environment, Natural Disasters & Biotechnology(검색일: 2025.2.3.)

165) 외교부(2024.7.4.)(검색일: 2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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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6) 2024년 개최된 양국 수산공동위원회에서는, IUU 어업 근절, 해양

플라스틱 저감,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해양교통관리시스템 구축, 해기사 양

성 등에 대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어구 보증금제,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 등 한국의 어구 관리 정책도 공유했

다.167) 

인도네시아와의 경우는 2022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체결한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에서 해양 교통 협력을 위해 스마트 항만 구축 포함 해양 교통 

인프라, 해양 교통안전 등에 대한 개발 협력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168) 

2024년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에서는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녹

색 전환 부분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해양환

경 보호 등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169)

베트남과는 2024년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로서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신설했는데, 특히 베트남 측은 자국

의 해양전략인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사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2030 목표 및 2050 비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다. 양국은 해양산업, 항만개발, 수산·양식업 생산성 향상, 해양 

인력 양성,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등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대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170) 

166) Department of Agriculture(검색일: 2025.3.27.)

16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1.19.)(검색일: 2025.1.7.)

168) 경제외교 활용포털(검색일: 2025.3.16.)

169) 외교부(2024.3.13.)(검색일: 2025.3.15.) 

170) 외교부(2024.3.20.)(검색일: 20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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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5개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

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필수적인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다변화와 글로벌 질서 재편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고 있다.171) 이들 국가 중 우리 ODA 중점협력국

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다.

중앙아시아는 모두 바다가 없는 내륙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물류 기반시

설이 부족하고, 소련 붕괴 후 독립 과정에서 겪은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사회 인프라 개발이 뒤처져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인근 산지에서 흘러든 물로 형성된 담수호를 중심으로 양식업과 담수어 어

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양식시설 구축부터 어병 관리, 저장·가공시설, 양식

업 교육에 이르는 수산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산 양식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

례로, 키르기스스탄과는 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협력 사례가 있

다.172) 이러한 협력의 시작은 유사 협력사업이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로 확

대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양식업 생산량이 2000년 86톤에서 2019년 736톤으

로 증가했으며, 11.96%의 연간 성장률을 보여 양식 산업에 잠재성을 인정

받고 있다. 이는 내륙 개발도상국가와 세계 평균보다는 높고, 중앙아시아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이다.173) 그러나 양식 종류가 세계 평균 대비 한정적

171)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25.1.10.)

172) 김성인(검색일: 2025.1.5.)

173) FAO(2022), Aquaculture growth potential in Tajikistan, p. 54(검색일: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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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수산자원의 다양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요 측면에서는 

2019년 9.3백만 명이었던 인구가 2030년 11.6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는 예측이 나오면서, 식량자원으로서의 내수면 어업과 양식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174)

사업명 기간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사업 ’22~’26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21~’25

키르기스스탄공화국 국립수산양식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22~’26

인도네시아 국가해양관리를 위한 한국 정지궤도위성 활용시스템 구축 ’22~’26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지원 ’23~’27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과학 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23~’28

(다자성 양자) 동아시아 해역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 사업(PEMSEA) ’23~’28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설립 ’24~’26

아시아·중남미 국가의 해기교육 이해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사업 ’24~’26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강화 ’25~’29

(다자성 양자) 내륙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어류 가치사슬 프로젝트(FAO) ’25~’28

<표 3-4> 아시아 국가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76-177; 2025a, pp. 154-156)

2. 아프리카

어업은 아프리카 특히 연안 지역의 매우 중요한 식량자원 공급원이자 고

용 창출의 근간이다. 특히 2030년까지 수산물이 동물성 단백질원으로서의 

비중이 30%까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세계시장에서의 아프리카 수산업 경쟁력은 넓은 수역을 바탕으

로 다양한 어류와 보유하고 있는 어획량이 많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및 IUU 어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 미비로 인한 자원감소는 아프리카 

174) FAO(2022), Aquaculture growth potential in Tajikistan(검색일: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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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큰 위기가 될 것이다.175) 전 세계에서 불법적으로 잡힌 어획량의 

약 20%가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세네갈, 시에라리온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6)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수산 프로그램(PROFISH)은 정보, 지식 

제품 및 전문성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 설계 및 실행을 지원했다. 

PROFISH의 성과를 바탕으로, World Bank는 서아프리카 지역 수산 프로

그램(WARF-P: West Africa Regional Fisheries Program)을 설계하였

으며, 모리타니에서 가나까지 서아프리카 연안을 포함하는 1억 7천만 

USD 규모의 투자(추가 1억 2천만 USD 예정)를 추진했다. 2015년, 세계

은행은 남서 인도양 수산 거버넌스 및 공동 성장 프로그램(SWIOFish: 

South West Indian Ocean Fisheries Governance and Shared 

Growth Program)을 승인했으며, 동아프리카 및 주변 도서국을 대상으로 

2억 1,550만 달러 규모의 투자(추가 1억 달러 예정)를 진행한 바 있다.177)

아프리카 지역은 어업에 적절한 정박시설 부족, 연중 지속되는 고온다습

한 기후, 불규칙한 해양 조건(파랑·조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잠재적 어획 자원이 풍부한 해역에 접근하는 

데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얼음 확보가 

어렵고, 냉동·냉장 시설 부족과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인해 수산물의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 제대로 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어망 사용 

및 대륙붕에서의 남획 등은 블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인식 부

족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아프리카 지역은 주요 어업국들의 원양어업 선단이 상당한 규모로 조

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원양어업 국가는 아프리카 연안국과 어업 협정을 

175) World Bank Group(검색일: 2025.1.15.) 

176) Africa Defense Forum(2023.3.14.)(검색일: 2025.1.13.)

177) World Bank Group(검색일: 20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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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어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그중 일부 협정에서는 현지 어선원 고

용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과 기니비사우 간의 ‘지

속가능한 어업 파트너십 협정’에서는 EU 선박이 기니비사우 해역에서 조

업 시 현지 어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을 권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178) 

관련 협정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조건과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로 체

결되는 경우가 많아, 공개된 자료가 한정적이다. 일부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아프리카 연안국들은 타국과의 어업 협정 체결 시 자국민 고용 기회 

확대와 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해서 현지 선원의 승선 조항을 포함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선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IUU 어업 

방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관리 조치 및 규제의 준수를 촉진하는 한편,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인도양 참치위원회(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는 

인도양에서의 참치 및 유사 어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179),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데이터 수집 능

력 부족으로 인해 모니터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

히 현재 IOTC 조업에는 5%의 옵서버만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어획량과 혼획, 기타 과학적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180)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IOTC는 전자 모니터

링(Electronic Monitoring)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데이터 수집과 보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옵서버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도입된 전자 모니터링 표준을 운용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인력 

양성 ODA 사업이 주요 분야로 고려될 수 있다. 

178) European Parliament(검색일: 2025.4.3.)

179) FAO(검색일: 2025.3.7.) 

180) FAO(2023a), RESOLUTION 23/08 ON ELECTRONIC MONITORING STANDARDS FOR 

IOTC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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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아프리카의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양식기술 협력 및 수산

양식 인력의 역량 강화, 훈련된 옵서버 재교육 및 어선원 양성, 국제 협력 

기반 구축 등을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촌 

개발을 통한 어업 환경 개선, 여성 어업인 지원, IUU 대응을 위한 옵서버 

전문성 강화, 해기 인력 양성 등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협력 모델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초청연수를 통한 실무 교육 지원도 추진 방

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사업명 기간

(다자성 양자)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촌개발사업(FAO) ’20~’25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사업 ’23~’26

(다자성 양자) 군소도서국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모델 개발 및 도입(FAO) ’20~’25 

세네갈 해양수산경제부 역량강화 ’21~’24

탄자니아 해양수산 위성활용센터 설립 지원사업 ’25~’29 

기니비사우 소규모 어항 및 냉동창고 건립 지원 사업 ’25~’29 

(다자성 양자) 기니만 해적 및 해상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연안국 역량강화 지원 
사업(IMO)

’25~’29 

케냐 선진 해기교육시스템 전수사업 ’25~’26

<표 3-5> 아프리카 국가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76-177; 2025a, pp. 154-156)

3. 오세아니아(태평양 도서국)

태평양 도서국은 지리적 특성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데, 중서부 태평양

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장으로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50% 이상을 차지한

다.181) 또한 해양 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도 활성화되어 일부 국가에서

는 관광이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낙후한 사회 경제 인프

라, 자본 및 기술 부족,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국가 발전에 어려움을 겪

181) Global Fishing Watch(검색일: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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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82) 

태평양 도서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협력국으로, 태평양 해역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업 어획량의 20%를 차지하며, 특히 우리나라 참치 어획량의 

92%를 담당183)하는 주요 어장이다. 

이런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존은 곧 태평양 도서국

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일 것이다. 태평양 지역에 증가한 

IUU 어업에 대한 대응을 위해 태평양 도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 간 

협력, WCPFC 등 지역수산기구의 법제도 기반 관리, Global Fishing 

Watch, MRAG Asia Pacific184)과 같은 민간기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IUU 어업 선박의 추적, 불법 환적 방지, 공동 대응 훈련,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IUU 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협력

이 활발하다. 아울러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산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어업 인증제 및 친환경 라벨링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남태평양 도서국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5m 미만 저지대여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태풍과 해일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

다. 향후 30년 이내 투발루, 키리바시, 피지 등의 국가는 15cm 이상 해수

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여185), 이들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하

는 기후 재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182) 외교부, 서남아시아태평양(검색일: 2025.1.8.)

183)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검색일: 2025.1.10.)

184) MRAG Asia Pacific은 호주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독립 컨설팅 회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산자원 

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30년 이상의 경험과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부, 국제기구, 민

간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MRAG Asia Pacific(검색일: 2025.2.6.)

185) NASA(검색일: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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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태평양 지역 IUU 어업 선박 데이터

자료: MRAG Asia Pacific(검색일: 2025.1.16.)

어업 분야 역량강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지

역 옵서버 프로그램(ROP: Regional Observer Program)을 통해 옵서버 

활동을 지원하며, 태평양도서 지역 옵서버는 태평양 도서국 지역수산 옵서

버(PIRFO: Pacific Islands Regional Fisheries Observers)의 훈련체계

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는다.186) 태평양 지역 옵서버의 업무에는 어업에 관

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데, 특히 참치 어획량과 함께 그 과정에서 혼획되

는 어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WCPFC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 

조치(CMM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를 준수하는

지 확인한다. 보존 및 관리 조치는 중서부 태평양 지역의 참치 어업 관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사항으로 어종별 관리 조치, 부수 어획 감소 

조치, 어업활동 모니터링 및 규제, IUU 어업 방지, 해양 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다.

186) 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검색일: 20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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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 보존관리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는 어족 보존 및 관

리 조치를 위해서, 옵서버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프로

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조치를 

채택한 바 있다.187) 

또한 어업 또는 참치 어업 관련 산업 및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수산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어업 기반 시설 개발, 자원 관리 능력 강화 등을 포함한 지원을 위해 협력

할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국의 가공시설·환적 인프라 등의 이

용과 함께, 수산물의 현지 가공과 연료·장비의 현지 구매, 현지 선박 수리

시설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188)

어업 분야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평등에 대한 고려도 

대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어업은 선박에서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직접

적이고 직관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주로 남성들의 영역이었다.189) 하지만 

최근 여성이 선원으로 보다 더 참여하고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업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

다. 특히 오세아니아 지역 어업인 중 여성의 비율은 평균 약 25%로 추정되

며(멜라네시아 45%, 미크로네시아 31%, 폴리네시아 19%), 어획 이후 단

계(post-harvest)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90) 한편, 일부 국

가의 수산 노동 자료에서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여성의 어업인 등록을 누

락하는 경우가 있어, 생산 단계 어업인 통계에서 여성 비율이 과소추정되

기도 한다.191) 따라서 어업 종사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추적, 여성어업

187) WCPFC(검색일: 2025.3.15.)

188) 위의 문서, p. 4.

189) WWF-Pacific(Fiji)(2021)(검색일: 2025.1.16.), p17.

190) Mangubhai et al.(2022.1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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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역량강화와 함께 인권, 임금,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2023년 한-태도국 정상회담 기간 중 국가별 양자회담에서도 관련 수요

를 확인할 수 있다. 마셜제도는 해수온도차 발전 사업, 키리바시는 어촌 특

화 개발 분야192), 통가는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투발루는 탈탄소 해

운업 분야, 바누아투는 항만개발 사업에서의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요청했

다.193) 이에 한-태도국 정상회의와 함께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

양을 위한 행동계획’194)을 기반으로 태도국 국제옵서버 역량강화 사업이 

2024년 해양수산 ODA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바 있다.

현행 ODA 추진전략에서도 태평양 도서국의 중점 분야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태평양 도서국이 직면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원양어선들의 해외어장에

서의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 등을 위해 주요 어장 보유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 양

성 지원,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해양조사와 관측, 옵서버 

역량강화 등 협력사업이 집중되어 있다.195)

191) 위의 논문, p. 2.

192) 외교부(2023.5.29.)(검색일: 2025.3.16.)

193) 외교부(2023.5.28.)(검색일: 2025.3.17.)

1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6.12.)(검색일: 2025.3.16.)

195)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76-177; 2025a, pp.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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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간

(다자성 양자) 기후변화 대응 해양 산성화 관측 고도화 및 지속성 확보지원(SPREP) ’22~’26

해수온도차 발전 및 배출수 이용을 위한 마샬아일랜드 SDGs 역량강화 ’23~’26

(다자성 양자) IMO 협약이행 역량강화 및 국제해사 리더 전문교육(IMO) ’23~’27 

투발루 어촌특화개발사업 ’23~’26

피지  마코가이 수산양식연구소 재건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24~’28

피지 해수열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피지 남태평양대학교 그린캠퍼스 시범사업 ’24~’26

(다자성 양자) 피지·통가·바누아투 대상 저탄소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GGGI) ’24~’28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대상 국제옵서버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24~’26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해양수산교육 역량강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 ’24

(다장성 양자) 해양플라스틱 오염에 의한 생태계 영향 저감사업(IUCN) ’24~’28

(다자성 양자) 세계해사대학(WMU) 연안개도국 IUU 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
(WMU)

’24~’28

키리바시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커뮤니티 개발 ’25~’29

<표 3-6> 태평양 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76-177; 2025a, pp. 154-156)

태평양 지역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므로 어업 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

는 전략적 협력 권역으로 고려되며, 다양한 국제기구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인

적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수산자원의 공동관리,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항만·냉동·물류 등 기반 인프라 확충, 해양 안

전 및 해사 분야의 역량 강화 등이 주요 협력 수요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와

의 연계 가능성 또한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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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남미 및 카리브해

중남미의 경우 우리나라와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례는 드물지만 국가 경

제에 있어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기여 비중이 높고 국제협력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196) 중남미 ODA 

중점협력국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이다.

페루와 에콰도르 해역은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만, 남획, 번식력 감소, 환경 영향으로 인해 어획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FAO에서는 

해양자원의 보호와 연안어업의 유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연안어

업 이니셔티브(CFI: Coastal Fisheries Initiative)’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한 연안어업 이용 및 관리 촉진, 혁신적인 거버넌스 개선 및 해산물 가치 

사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197)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 기반 어업 관리 

도입과 주요 어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협력적 관리 강화, 해양 공간 

계획의 수립과 적용, 연안 어업 관리 위한 모범 사례 공유 및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교육 등이다. 현재 중남미에 연안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CFI 

지원으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제보전기구(CI: Conservation 

International) 및 세계자연기금(WWF)과 협력하여 지구환경기금(GEF)으

로부터 6,500만 달러 지원 및 추가 4억 2,500만 달러의 공동자금을 확보

해서 5년간 진행 중이다.198) 2024년 진행된 한-페루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의 식량안보가 포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 및 수

출 확대, 그리고 저탄소 정책 및 식품안전관리 디지털 전환 중요성 등을 

확인한 바 있다.199)

196) 윤일선 외(2017). p.16.

197) FAO(검색일: 2025.1.7.)

198) FAO(검색일: 2025.1.14.)



100

중남미의 경우 내수면 어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전체 어획량 중 내수면 어획량이 26.8%200)이고, 내륙국인 볼리비아와 파

라과이는 100%에 달한다. 해당 국가의 식량자원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내수면 어업은 노동 집약적이며,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세

한 근로환경에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

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201) 콜롬비아의 어업에 대한 관심은 2022년 콜

롬비아 국립수산청장 내한 시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시 우리의 높은 

양식 기술과 어업 관련 장비 도입 논의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을 

방문한 바 있다.202)

남미 국가의 경우,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정부 간 교

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연수 등 인적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식량 수급 측면에서 남미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

록 수출 지원, 위생관리 및 수산가공 등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해운·물

류·해사 분야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203) 

사업명 기간

(페루) 페루 기후변화 대응 수산양식교육 역량강화사업 ’22~’25 

<표 3-7> 중남미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년 기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a), pp. 154-156.

19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11.17.)(검색일: 2025.3.15.)

200) FAO(검색일: 2025.2.4.)

201) FAO(검색일: 2025.2.4.)

202) 연합뉴스(2022.4.14.)(검색일: 2025.3.15.)

203) 윤일선 외(201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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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 이해관계자 수요 분석

1. 정부 및 산하기관

1) 해양수산부

앞서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ODA 규모와 사업 수가 증가했으며, 전체 ODA 예산 내의 비중도 확대되

어 왔다. 해양수산부의 ODA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어업과 경제 개발,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 제고 등을 목표로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여 추진된다. 따라서 부서별로 담당하는 분야의 목표

와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담당 분야의 종합계획, 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부서의 ODA 수요 역시 관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양산업과에서는 ODA 확대를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의 어촌·어항 인프

라 개선과 주민 역량강화, 아프리카 등 어장보유국가 대상 자원관리, 어업

기술 이전 등 협력사업 발굴 등을 바탕으로 원양산업 ODA 비중을 2028년 

10% 증가 목표를 제시했다.204) 아울러 현지 자체 선원교육기관이 부족한 

원양어선원 송출국을 대상으로 노후 원양어선을 훈련선으로 제공하고, 원

양어선원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ODA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205)

해양환경정책과에서는 국내 해양 환경기술과 정책 등을 바탕으로 개도

국의 해양환경 분야 역량강화,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해수 측정 및 관리,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 방지 지원 등에 대한 ODA를 지속 추진할 예정

20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2024), p. 7, 13.

205) 위의 자료,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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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06)

해사안전정책과에서는 국제 해사 분야 위상을 확립하고, 중심국가 입지 

확립을 위해 국제협력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4개 ODA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IMO와의 ODA 사업 협력으

로 글로벌 해사역량을 제고하고, 기존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 ODA 사업 

중 모범 사례를 분석해 신규 사업 발굴과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207)  

수산정책과에서는 해양수산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성·단발성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수산 

ODA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자 원조사업의 확대 및 수산 ODA 사업

의 융합화·대형화를 제안했다. 또한, 주요 원양 조업국 대상 해양수산 

ODA 추진으로 해외어장 및 충분한 조업 쿼터 확보를 통해 원양조업 여건

을 향상시키는 계획도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해 민간기업

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참여형 수산 ODA 사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208)

해양보전과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해양폐기물 관리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해양쓰레기 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을 제

시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을 남태평양 도서국과 아프리카 등의 연안개도국

으로 확대 추진 예정이다.209) 

206) 해양수산부(2021.1.), p. 47, pp. 141-142.

207) 해양수산부(2022), p. 121, 125.

208) 해양수산부(2021.3.), p. 54, pp. 218-219.

209) 관계부처 합동(2021.5.), p. 108.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수요 분석 03

103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국

제협력을 강화하는 기관으로, 개도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10) 그중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역량강

화와 같은 교육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그 외에 어업개발, 환경 개선, 운송 

정책 및 행정 관리 지원, 수산물 유통 지원 분야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0

년 이후 사업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정책 개발, 소규모 어

민 지원, 수산물 가공, 양식업, 해수온도차 발전 관련 연수사업 등의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210) KOICA 오픈데이터포털(검색일: 2025.1.15.)

사업명 사업설명 수원국 사업 분야 원조 유형
사업
개시

SDGs

솔로몬군도에 농수
산물 가공업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농수산물 가공업 관
련 해외봉사단(1명) 
파견

솔로몬
제도

농수산물 가
공업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20 12.3

해운항만물류 

관리자 역량강화
(’20~’22)

항만관리 및 항만물
류 실무, 해양환경, 
선박오염방지, 

배후지 관리 교육

코트디
부아르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0 16.b

해운항만물류 

관리자 역량강화
(’20~’22)

항만관리 및 항만물
류 실무, 해양환경, 
선박오염방지, 

배후지 관리 교육

콩고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0 16.b

시에라리온 어업환
경 개선을 위한 소형 
공무선박 지원

시에라리온 근해 
IUU 단속 지원, 영세
어민 조업 여건 개선

시에

라리온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프로젝트 
원조

2020 14.4

피지 어촌지역 태양
광 냉동고 지원 사업

태양광 냉동고/부품 피지
수산물 유통

지원
프로젝트 

원조
2020 12.a

<표 3-8> KOICA 해양수산 관련 ODA 목록(2020~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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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ICA 오픈 데이터 포털(검색일: 2025.1.15.)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업명 사업설명 수원국 사업 분야 원조 유형
사업
개시

SDGs

해운항만물류 

관리자 역량강화
(2021)

항만관리 및 항만물
류 실무, 해양환경, 
선박오염방지, 배후
지 관리 연수사업

콩고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1

17.14
; 15.5

해양정책개발 및 

항만행정 역량강화
(2021)

개도국 해양정책 개
발과 항만행정 제반 
제도 조건의 개선 위
한 온라인연수 제공

피지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1 9.2

필리핀 아클란주 친
환경 양식 기반 치패
종묘장 및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 사업

맹그로브 숲을 이용
한 친환경 참꼬막 양
식장 조성, 수산물 

2차 가공시스템 도입 

필리핀 어업 개발
프로젝트 

원조
2021 2.3

해운항만물류 

관리자 역량강화
(2022)

항만관리 및 항만물
류 실무, 해양환경, 
선박오염방지, 배후
지 관리 연수사업

콩고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2 9.4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역량강화
(2022)

해수온도차 발전, 수
산 양식 개발, 태평양 
도서지역 친환경 선
박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 개선 및 기후
변화 대응 항만 방재 
시스템 구축 등

사모아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2 14.7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역량강화
(2022)

해수온도차 발전, 수
산 양식 개발, 태평양 
도서지역 친환경 선
박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 개선 및 기후
변화 대응 항만 방재 
시스템 구축 등

피지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

기타 

기술협력
2022 14.7

파푸아뉴기니 해사
안전청 엔진룸 

세뮬레이터 지원

선박 운항(엔진룸 운
용) 교육을 위한 모의
훈련 시스템

파푸아
뉴기니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프로젝트 
원조

202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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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개발도상

국 산업인재 양성,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혁신적 농촌 공동체 개발, 보건

의료 서비스 고도화 등 4대 프로그램을 KOICA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개도국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도국

의 숙련·전문 인재 교육 활동과 취업 연계 활동을 통해 산업 기반 강화에 

필요한 현장 경험 있는 산업인재 양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211) 이를 통해 

한국이 국내 외국인 인력의 고용수요와 연계해 국내 노동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도국 정부는 숙련 인재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으며, 외국인 근로자 

개인은 역량 개발 및 소득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12)

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도국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한 

우리의 ODA 정책기금으로 ODA 중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을 주

로 지원한다.213) 2010년부터 2023년까지 5,200여 개의 사업을 추진했으

며, 원조 유형으로는 프로젝트 원조, 기타 기술협력. 채무 구제, 다자기구 

및 글로벌 기금 지원,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이 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살바도르 아카후틀라 항만 개발사업(2024년 승

인), 방글라데시 해상안전운항시스템 구축사업(보충융자, 2024년 승인)214), 

가나 지역해양대학 현대화사업(2020~2022)215), 필리핀 세부 신항만 건설

사업(2017~2021)216), 세네갈 냉동탑차 공급사업(2019~2020), 세네갈 

211) 연합뉴스(2024.10.7.)(검색일: 2025.1.10.)

212) 위의 자료.

213) 대외경제협력기금(2024), p. 4.

214)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사업본부(2024), p. 2.

215)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검색일: 2025.3.19.)

216) KOICA 오픈데이터포털(검색일: 20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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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창고 건립사업(2019~2020) 등이 있다. 세네갈 냉동탑차 공급사업과 

세네갈 냉장창고 건립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

원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었다.21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국제 표준 부재, 

EDCF로 추진 가능한 사업 부족, 해양 투자에 대한 자금 부족, 데이터 및 

전문인력 부족, 협력국의 해양수산업 생태계 미성숙 등 여러 요인으로 인

해 기존 EDCF 사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항

만 개발 수요가 EDCF를 통해 접수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

여 항만 타당성 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EDCF에서

는 해양수산 분야 협력은 주로 항만 및 해안 지역 개발 관련 수요 대응이 

될 것이며, EDCF에 부족한 해당 분야 전문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218)

한편,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등에서 수요가 많은 어항 개발의 경우, 개

별 어항 단위로는 사업 규모가 작아 차관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도로·전선망 구축, 배후단지 개발 등과 연계하거나, 여러 어항을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

러, EDCF는 차관 형태의 자금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협력국에서 국회 승인

을 포함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전략 수립, 사

업 발굴, 사업 준비, 사업 실행, 운영 지원, 사업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타 부처 및 다른 분야와의 사전적 융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설명하였다.219)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추진 구조 내에서 타 부처와의 협력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최근 연계된 세네갈 관련 EDCF 연계사업 1건 역시 

EDCF 측의 요청에 근거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217) 관계부처 합동(2020), p. 35.

218) 2022년 해양수산 ODA 역량강화 프로그램, EDCF ○○○ 부장(2022.6.26.)

219) 2022년 해양수산 ODA 역량강화 프로그램, EDCF ○○○ 부장(20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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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220) 기획재정부가 주관부처이며, 부문별 전문

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KSP를 추진한다. 협력 방

식은 정책 자문, 역량강화 연수, 정책자문관 파견 등의 사업이 포함된 정책 

자문사업, 공동컨설팅 사업,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221)

2018년 이후 KSP 사업 중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도서지역과 

해안지역 개발 지원, 국가해양개발계획 수립 지원 등이 진행되었다.

사업명 수원국 기간 유형

도서지역의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구축 방안 볼리비아 2018/19 정책 자문

민자유치방식(PPP)에 의한 도미니카(공)도서지역 
브로드밴드 구축

도미니카 2018/19 공동컨설팅

(IDB)
수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페루 2018/19

국가해양개발계획 수립 지원 조지아 2020 정책 자문

세네갈 해양·하천 운항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립 

타당성 조사
세네갈 2021/22

양자

세네갈 해양운송망 개발 국가 전략 수립 사업 세네갈 2021/22

메콩델타 동부해안 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2023/24
공동컨설팅

(ADB)

<표 3-9> KSP 해양수산 관련 사업 목록(2018~2023년)

자료: KSP(2018.8.27., 2020.7.29., 2024.2.28., 2024.1.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5.1.6.)

220) KSP(검색일: 2025.1.5.)

221) KSP(검색일: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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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계

산업계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는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기술 이전, 인프라 개발, 친환경 및 스마트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증가하는 ODA 협력 수요에 비해 정부 

ODA 재원 증가는 제한적이므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

의 재원 투입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222)

ESG223) 및 CSR224) 활동이 전 세계적 흐름이 됨에 따라 기업 측면에서

도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는 ESG와 CSR을 기업 운영의 필수 요소로 

강조하며 규제 및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ESG 실천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추

세다.225) 아울러,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ESG 지표가 중요한 투자 기준

이 되고 있다.226) 우리나라 금융권도 ESG 평가 반영을 강화하고 있다. 주

요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심사 시 ESG 평가를 반영하고, ESG 우수 기업에는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227)228), 한국거래소도 ESG 평가

를 기반으로 코스피 ESG 지수를 개발하여 ESG 우수 기업의 자본시장 접

근성을 높이고 있다.229) 

222) 관계부처 합동(2021.1.20.), p. 5.

223)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포함함

22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함

225) EU의 기업 지속가능 보고서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2024년부터 ESG 관련 공시 의무가 확대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 중임. 우리나라도 ESG 

공시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ESG 공시 의무가 적용됨

226) Kristen McGachey(2024.8.8.)(검색일: 2025.1.18.)

227) 신한금융그룹(2023), p24.

228) WWF(202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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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밀레니얼 및 Z세대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며, 이러한 가치관

을 반영한 윤리적 소비를 선호한다.230)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공급망 내 ESG 기준 

준수 여부를 홍보하고 있다. B2B 시장에서도 애플, 테슬라, 월마트 등 대

기업이 협력업체의 ESG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거래 조건으로 삼고 있으

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들은 ESG 실천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

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231)

해양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근해 분야에서는 어촌 지역의 노

동력 부족,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영향으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 인

력 도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다. 주요 수요는 연근해 어선원과 양식장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원양어업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간 조업해야 하는 고된 근무 환

경으로 인해 선원 및 해기사 구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해외 

어장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의 특성상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국 어선원을 

승선시키거나, 해당국에서 수산물을 양륙하거나 가공할 것을 요청받는 사

례도 존재하였다. 또한, 조업 시 옵서버 승선이 요구됨에 따라 옵서버 확보

에 대한 수요도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수산업의 가공 및 유통 부문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김 등 한국산 수산

물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가통합 수산물 브랜드인 K-FISH 등에 대한 홍

보 요청이 제기되었다.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에

서도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식량안보 

229) 한국ESG기준원(검색일: 2025.1.18.)

230) 이상권·정인희·조윤진(2022), p. 453. 

231) 미디어피아(2022.12.26.)(검색일: 20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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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어종 변화에 따른 자원 확보를 위해 신규 어장 개척 등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었다.

조선업계에서는 용접공 등 기술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연기관 기반 선박과 핵심 기자재에 대한 수요는 감소

하는 반면, 친환경 기술 적용 선박 상용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보급 및 확산이 주요 수요로 부각되고 있었다.

해운업계를 살펴보면, 상선 분야에서도 어선 분야와 동일하게 해기사와 

부원 모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존재하였다. 상선은 국제 해기협정 체결 국

가에 한해 선원 승선 교류가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해기협정을 맺은 

국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수급하고 있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

성을 위해 공해 등을 통한 녹색 해운항로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전환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해운협회는 KOICA의 개도국 산업인재양

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해기사 양성 ODA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친환경 선박 및 첨단 무인 자동화 선박 운용

에 필요한 해운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적선사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

고 있다.232)

그러나 ODA 사업을 통해 양성된 협력국의 전문인력이 실제로 우리나라 

업계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민 고용 절차와 관련 업계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훈련된 젊은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제도적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32) 한국해운협회(검색일: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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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계 및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학계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면서, 그 참

여 방식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학계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

고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및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단순 현장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의 구체적 연계가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

할 학술적 연구와 데이터 기반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한 분야별 학술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학회

(KAIDEC: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는 개발도상국의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역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 공동연

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233)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

의회(KAOSTS: Korea Association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가 학술대회에서 ODA 세션을 별도로 마련해 관련 학술연구 결

과를 공유하고 있다.234)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환경 조성 및 

고급 인재 양성 차원에서 해양·수산,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과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연수 과정,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

다.

233) 국제개발협력학회(검색일: 2025.2.14.)

234)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검색일: 20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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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국내 교육기관의 퇴역 훈련선을 활용한 특수한 

협력 수요가 존재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해기사 양성 수요와 우리나라의 

훈련선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기사 등 해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승선 실습이 필수적이나, 개발도상국은 관련 전문 교원이 부족하고, 교원이 

확보된 경우에도 실습용 훈련선이 없어 실질적인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훈련선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역 대

상이 되어 폐기해야 하나, 여전히 선박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

우가 많아 환경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역 훈련선을 개발도상국에 공여하고, 승선 실습과 관

련한 교육 역량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도

상국은 해양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훈련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양성된 인력이 국내 국적선

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원 수급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감척어선을 세네갈 선원학교에서 훈련

선으로 활용한 ‘수산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세네갈 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

량강화)’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퇴역 훈련선 한나라호를 베트남 해양대

학교에서 훈련선으로 활용한 ‘베트남 선원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이 있

다. ‘세네갈 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서부 아

프리카 원양어선 감척사업에서 발생한 감척어선을 세네갈에 기증하는 ‘연

안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사업(수산자원관리선 기증)’의 후속 연계 사

업이다. 이 사업은 세네갈 선원학교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공여 선박을 활

용한 선박 안전운항 및 수리보수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세네갈의 선원 

양성 분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235) ‘베트남 선원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진 

2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2a).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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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한나라호는 한국에서 수리 후 베트남 선원학교에 공여되어 현지 

해양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선으로 활용되고 있다.236) 이와 유사한 국제개

발협력 수요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국립부경대학교, 해양경찰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참여 수요 또

한 개발도상국 현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NGO와 시민사회는 정부

나 국제기구가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 밀착형 개발협력 활동을 주도하며, 

인권 보호,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고 있다.

특히 현지 NGO는 빈곤 해소,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 교육 및 보건 서비

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국제개발협력의 인도적 성격과 지

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여성 인권, 장애인 권리 보호, 난민 

지원 등에서 이들의 역할은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월드비전(World Vis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국제 NGO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인권 보호와 교육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통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개발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ODA 사업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자금 집행

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력국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활동은 개발협력사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개발목

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236)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2b). pp. 7-8.



114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

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감시하고, 정책제언을 수

행하며, 개발도상국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및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237)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에서 NGO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참여 사

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그 필요성과 수요는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현지에

서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이행이 요구되지만,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현장 적용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해양수산 

ODA 사업은 대체로 연안 지역에서 추진되며, 이러한 지역은 수도권이 아

닌 소외 지역인 경우가 많아 빈곤 문제나 문맹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경향

이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전반적인 사업 기반 조성과 지역민 인식 개선을 위해 NGO와 시민사

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현지 주민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

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원활히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양수산 ODA에 있어 NGO 및 시민사회의 참여 수요로 주목할 수 있

는 과제 중 하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활동이다. IUU 어

업은 해양 생태계 보호뿐 아니라 어업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나아가 인권 

문제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협력국의 연안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생계 수단 확보를 우선시하여,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

는 IUU 어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지 NGO 및 시민사

회단체는 인식 개선 캠페인,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통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현지 협력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3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검색일: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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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국제개발협력은 빈곤 해소와 개발 격차 축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공적개발원조

(ODA)가 있다. ODA는 공적 기관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정

한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로, 양자원조와 다

자원조로 구분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최근 국제개발협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역

으로, 협력 대상국과 국제기구의 전략적 관심사에 따라 협력의 유형과 내

용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FAO, IMO, ILO 등 국제기구는 수산 식량안

보, 해운 안전, 해양 환경 보호 및 해양노동권 향상 등 전문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WMU, IUCN, GGGI, PEMSEA 등도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 ODA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자협력 측면에서도 해양수산 분야 ODA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태

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 그 사업 유형이 고도화되고 있다. 해기사 및 어선

원 양성, 지속가능한 양식기술 이전, 해양폐기물 저감,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 대응, 해양 디지털 역량강화, 연안개발 및 항만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며,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력 모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협력국과의 

전략적 대화 및 정상회의 등 양자 플랫폼을 통한 논의는 이러한 수요의 제

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이해관계자의 수요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어업기술 이전, 연안환경 보호, 선원·해기사 양성, 해양 플라스틱 대

응 등 과별 정책 목표에 기반하여 ODA를 추진하고 있으며,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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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KSP 등 타 부처도 해양수산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계 

역시 ESG 및 CSR의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해운·조선·수산업계에서는 인력 수급, 기술 확산,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ODA 연계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퇴역 훈련선을 활용한 실습 기반 조성, 어업인·옵서버 역량강화, 여성어

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등에 있어 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 역시 점

차 확대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자문, 공동연구 등은 해양수

산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현장 수요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양수산 분야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전략 영역으로 부

상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자·양자 협력 수요, 

국내 이해관계자의 요구, 권역별 전략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협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토대로, 정책적 정

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갖춘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 모델 사업(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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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존 사업 발굴 체계의 한계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방향

우리나라의 ODA는 2024년 기준으로 총 46개 ODA 시행기관이 1,976

개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다원화된 ODA 추진체계

를 보여준다. 패키지 사업 개념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안)238)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무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컨설팅, 인프라, 역량개발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접근법으로 도입되었다. 이

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추진전략·실적의 하

나로 제시되었다.239)

한편, 2024년 OECD Peer Review에서는 같은 국가 내 ODA 시행기관 

238) 우리나라 ODA는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후 ODA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이 계획에는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 실적 및 평가, 발행 연도의 ODA 사업 추진 계획, 추진과제, 기관별 ODA 

사업 예산 현황 등이 포함되며, 국가의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과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ODA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39) 관계부처 합동(2015), p. 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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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추진 순서를 조정하는 등 통합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를 권고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ODA 노력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

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240)

더불어,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에서도 향

후 사업 발굴 방향에서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기업·NGO 등)과 적극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유·무상 민관 연계 시그

니처 사업 발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ODA 추진 체계의 

고도화를 제안하고 있다.241)

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현황

1) 발굴 체계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70개국을 대상으로 총 163개

의 ODA 사업을 추진하였다.242)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2000년대 초

반에 시작되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부처 재설립 이후 개발도상국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

문이다.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시작은 국내 어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

응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들의 어장 상실

240) OECD(2024.5.21.), p. 32.

241) 관계부처 합동(2024a), p. 6, 8, 41.

242)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등 행정 개편으로 인해, 공식적인 해양수산부 ODA 통계는 2014년부터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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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어선의 해외 어장 진출 지원이 필요해졌다. 이러

한 배경에서 2002년 ‘감척어선 대외 무상원조 지원’ 사업이 최초로 시행되

었으며, 2010년대 중반까지는 단순 물자 지원 중심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

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에 부합하는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ODA 사업의 발굴 및 계획 수립에 있어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하향식 사업 발굴에서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기본 방향인 K-OEI(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를 기반으로 타

당성 조사 우선순위 선정과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통한 협력 의

제 발굴 등을 추진하며, 「제3차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ODA 

추진 방향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상향식 사업 발굴에서는 이에 더해 「제

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추진전략

을 반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은 법정계획에 포함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구분 계획명

총괄 Ÿ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년)

수산
Ÿ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

Ÿ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해운·항만

Ÿ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25-2029)

Ÿ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

Ÿ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21~2025)

Ÿ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2019~2028) 

해양·환경
Ÿ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Ÿ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표 4-1>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ODA 관련 계획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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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EI

2023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비전인 K-OEI는 제2장 

제2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 전략 전반을 제시하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도 포함하고 있다. 

K-OEI는 ① 기후위기 대응, ②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③ 해양환경 보

전, ④ 해양수산 인재 양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ODA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에 적용되는 기본 방향이다. 

세부 내용은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243) 

3)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ference on Oceans and Fisheries)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정례

적인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태평양 도서국,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등 권역별 맞

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244)

이 콘퍼런스는 단순한 성과 확산의 장을 넘어, 해양수산 국제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국 및 국제기구, 국내

외 전문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해양수산 ODA의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KICCOF는 분야별 및 권역별 맞춤형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표 4-2>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243) 해양수산부(2024), K-Ocean Economy Initiative(K-OEI) 발표자료 

244) 개최 현황: 스페인 라스팔마스(2014년), 피지(2015년), 인도(2016년), 케냐(2018년), 미얀마(2019

년), 한국(2021년), 피지(2022년), 한국 부산(2023년), 한국 서울(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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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국제개발협력 수요 확인

및 기획 단계 협의

Ÿ 권역별 국제개발협력 수요 파악 및 기획 단계 협력 강화

Ÿ 태평양 도서국(기후변화·수산자원), 아세안(스마트 양식·해양환경), 
아프리카(수산업·연안개발), 중남미(해양기술·연안재해) 등 
권역별 맞춤형 협력 이행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Ÿ 학계·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

Ÿ 부처 간 연계를 통한 패키지 모델 및 지속가능 협력 모델 개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및 성과 홍보

Ÿ 해양수산 ODA 성과 확산 및 국제개발협력 모델 구현을 위한 플랫폼

Ÿ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 한국 해양수산 ODA 성과의 가시성 제고

신규 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다자협력 강화

Ÿ FAO, WB, ADB, GGGI 등 주요 국제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Ÿ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발굴 및 협력을 위한 핵심 협의체 역할 정립

<표 4-2>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 기능

자료: 저자 작성

4) 해양수산 정책 성과 확산 프로그램(BADA)

해양수산 정책 성과 확산 프로그램인 BADA(Best Achievement Program 

in Oceans and Fisheries ODA)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

문기관에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협력국 공무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해양수산 ODA 사업 발굴·추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원국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ODA 관련 전문 

강의, 현장 견학, 세미나 등을 제공하며, 해양과학, 수산양식, 해양환경 등 

분야별로 국내 유관기관과 매칭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협력국이 효과적

으로 개발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 파트너인 

수원국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BADA 프로그램은 수원국 공무

원이 한국의 해양수산 개발협력 경험을 직접 학습하고, 자국의 정책 및 사

업 기획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예를 들

어, 협력국 사업 제안 시 필수 제출 서류인 PCP(Project Concept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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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실제 ODA 심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

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ODA 사업이 협력국의 정

책 역량 및 운영 능력을 강화하여 자립적인 해양수산 발전을 지원하는 지

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도전과제

첫째, 사업 우선순위의 일관성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해양수산부 부처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적 ODA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각 과에

서 분야별 국제협력 목표에 근거한 개별적 ODA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있

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중장기적 계획과 일관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사업의 지속가

능성과 성과 확대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가 필요하다. 2024~2025년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ODA 사업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강조하는 패키지·융합·연계형 

사업 모델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협력국의 복합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사업 발굴 과정에

서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여지가 있으며, 현재는 부처 내 과별 전문성 기반의 사업 기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다자협력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 기회

가 제한될 수 있다.

넷째, 제도적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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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부터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체계는 일부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자체 평가지침은 2019

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과 

일부 차이가 있다. 또한, ODA 사업 전 주기에 대한 제도화가 완전히 이루

어지지 않아, 관계기관 및 사업 수행기관에서 다른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ODA 연구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협력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위

한 기초 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연구 기반이 강화되면 정책과 

사업 기획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향상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력이 제고될 것이다.

제2절 사업유형별 사례 분석

1. 패키지 사업

2025년 2월 현재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패키지 사업을 핵심 전

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패키지 사업은 기존 사업들을 단순 연계하는 것과 

차별되며,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무상 사업(5~6개 이상)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전 기획하여 추진

하는 방식이다.245) 

2024년 발표된 OECD DAC Peer Review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

245) 관계부처 합동(2025c),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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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개선을 위해서는 패키지 사업이 필요함을 여러 권고사항을 통해 제시하

고 있다. 권고사항 1은 ODA 전략의 일관성과 조정 강화에 관한 것으로, 

한국 ODA의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을 제고하고 단편적 프로젝

트에서 탈피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조정 체계 개선을 통한 

다부문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권고사항 8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도하

는 패키지 사업 프로그램의 경험과 주관기관의 사업 연계조정에서 도출된 

교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협력국 현지사무소의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이와 함께 권고사항 7과 10은 각각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간 참여 다각

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46)

우리나라는 단일 지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서 패키지 사업의 당위성 및 추진방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한 사업 내에서 인프라 구축, 기술 

지원, 정책 자문, 교육 및 역량 개발 등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면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활동 연계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247) 

2025년 2월에 공개된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효율적·통

합적·지속적 ODA 패키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적·맞춤형 사업화, 

통합적·효율적 집행, 참여 기반 확대, 성과관리·환류 강화의 추진전략을 설

정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대외전략,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우선 

반영하며, 글로벌 현안 대응,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사업을 기획·발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KOICA 시그니처 프로그램, EDCF 종

합 제안,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부처 중심의 특화패키지 모델화 등 다양한 

패키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패키지 사업 모델화를 권장하고 있다.248)

246) OECD(2024.5.21.), p. 32.

247) 관계부처 합동(2025c, p. 1; 2024a, p. 23; 2022a, p. 22; 2020, p. 18) 

248) 관계부처 합동(2025c),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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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내용

전략적·맞춤형 사업화

Ÿ 전략적 기획·발굴

Ÿ 대외전략 등 활용

Ÿ 글로벌 현안 대응

Ÿ 중장기적 접근

Ÿ 개발 컨설팅 활용

Ÿ 다양한 패키지 모델화

Ÿ 시그니처 프로그램

Ÿ EDCF 종합제안

Ÿ 특화 패키지

통합적·효율적 집행

Ÿ 통합관리체계 구축

Ÿ 제도적 기반 마련

Ÿ 정기 점검 추진

Ÿ 현장 협업 강화

Ÿ 사업 유연성 제고

Ÿ 정보공유 강화
Ÿ 사업정보 공유 확대

Ÿ 통합플랫폼 구축

참여 기반 확대

Ÿ 사업화 지원

Ÿ 기획예산 지원

Ÿ 협업 예산 우대

Ÿ 우선 심사

Ÿ 민간참여 촉진
Ÿ 해외투자 연계

Ÿ 민관협력 강화

성과관리·환류 강화

Ÿ 성과관리체계 마련
Ÿ 성과지표 개발

Ÿ 협력 매뉴얼 수립

Ÿ 성과 공유·활용
Ÿ 우수사례 개발 확산

Ÿ 성과홍보 및 학습 정례화

<표 4-3> 패키지 사업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c), p. 4.

패키지 사업의 실제 집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정기 점검 추진 및 

사업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ODA 자금, 기업의 사업공헌 및 임팩트 투자,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합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249)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성과관리체계에도 반영되어 패키지 성

249) 관계부처 합동(2023.2.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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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 지표 개발 및 협력 매뉴얼 수립을 하고자 한다.250) ODA 패키지 

사업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가 활성화된다면 협력국의 정책과 제도 개선, 

경제·사회적 발전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연계·융합 사업

우리나라의 ODA는 시행기관 사업의 중복 방지 및 사업 간 연계 강화를 

고려하여 사업 발굴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N-2년 예비사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며, 기관 간(유·무상, 무·무상) 및 분

야 간 연계·융합을 추진하고 있다.251) 최근 연계융합사업의 규모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상 간 연계가 유·무상 연계보다 더 큰 폭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유·무상 연계사업은 48건

(81개 사업), 무상 간 연계사업은 107건(21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252)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유무상 
건수 13 10 15 12 12 24 29 36 33 39 48

사업 수 30 21 45 33 28 67 79 88 62 80 81

무상 간
건수 24 16 7 12 38 88 108 59 89 91 107

사업 수 54 38 17 27 77 193 259 154 215 200 219

중복

방지

건수 19 14 16 10 11 11 3 3 6 14 9

사업 수 45 30 56 21 23 23 3 4 17 14 9

총계
건수 56 40 38 34 61 123 140 98 128 144 164

사업 수 129 89 118 81 128 283 341 246 294 294 309

<표 4-4> 사업 간 연계 및 중복 방지 연도별 실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a), p. 13.

250) 관계부처 합동(2025c), p. 9.

251) 관계부처 합동(2024a), p. 40.

252) 관계부처 합동(2025a),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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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의 연계는 유상원조(EDCF)로 인프라를 구축한 후, 무상원조

(KOICA)를 통해 운영 컨설팅, 기술지원, 정책 자문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 예를 들어,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2022~2026)은 EDCF

를 통해 병원을 건립하고, KOICA 및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관리 운영 컨

설팅 및 의료 인력 교육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253) 

부처 간 융합은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산림청이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진행하고, 해양수산부가 인근 어민 소득 보전을 

위한 양식기술 보급을 전파하는 것으로 연계되었다.254) 그러나 해당 사업 

외 연계 및 융합사업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연계융합사업은 유·무상 연계, 무상 간 연계, 부처 간 연계 외에도 공공-

민간 협력과 다자협력 및 국제기구 연계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ODA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개별적으

로 추진되는 분절화된 사업을 사전에 조율하여 연계함으로써, 개발협력사

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처 전략 사업

1) 기획재정부

(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정책 지식을 국제적으로 공유하

고,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경제발전경험공유

253) 관계부처 합동(2024a), p. 297.

254) 관계부처 합동(2023.2.9.),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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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출범하였다.255) 이 사업은 

협력국 맞춤형 연구와 정책 자문을 통해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한국

의 개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국제개발협력 모

델로 자리잡고 있다. KSP는 협력국의 요청을 바탕으로 맞춤형 연구를 수

행하며, 부문별 전문성을 갖춘 총괄·수행기관256)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

하고 있다. KSP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정책 연구와 자문을 통해 협력

국 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수요에 따라 

정책 자문사업257), 공동컨설팅사업258), 사례연구259)로 다양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260), 2004년 이후 97개국 및 12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261)

(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기획재정부는 2019년 2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력제고를 위해 KSP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을 신설하였다. EIPP는 협력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및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를 선정한 뒤 해당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관련 인프라 사업 기획, 소요 재원 

255) KSP, KSP 소개-KSP Way(검색일: 2025.1.6.)

256) 경제·사회정책 분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건설·인프라 분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산업·무역·투자 분

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각각 총괄 및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KSP, KSP 소개-사업

운영-주관기관(검색일: 2025.1.6.))

257) 정책 자문사업 유형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첫째, 현지조사 및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도출

하는 정책 자문, 둘째, 협력국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책 기획 및 실행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역량강화연수, 셋째, 한국 전문가를 협력국에 파견하여 정책 개선 및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자

문관 파견이 있음(KSP, KSP 소개-사업운영-협력방식(검색일: 2025.1.6.)) 
258) 공동컨설팅 사업은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의 지역 전문성과 KSP의 정책 전문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KSP, KSP 소개-사업운영-협력방식(검색일: 2025.1.6.))

259) 사례연구는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식공유를 위한 실증적인 지식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KSP, KSP 소개-사업운영-협력방식(검색일: 2025.1.6.))

260) KSP, KSP 소개-사업운영(검색일: 2025.1.6.)

261) KSP, KSP 소개-KSP Way(검색일: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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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3년 이상 집중적으로 제공한다.262) 『’25년 국

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에 따르면, 총 5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케냐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2024년에 종료되

면서 우크라이나와 방글라데시 대상의 신규사업이 2025년부터 시작된다. 

2024년에 종료된 사업의 성과 확인은 어려우나, 심화된 중장기 국가 대 국

가 정책 자문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상생의 경제협력을 강

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63)

2) 산업통상자원부

(1) 생산기업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도상국 현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현

지판로개척을 연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도국 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사

업(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을 추진하

고 있다. TASK 사업은 식품가공, 섬유, 농기계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섬

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현지 기업에 방문하여 정밀 진단을 

수행한 후, 공정 효율화, 품질 향상 등을 목표로 종합적인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264)

(2) 생산기업현장애로기술(TASK) 센터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베트남 생산현장애로기술(TASK) 센터 

조성 및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TASK 센터 조성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262) 한국개발연구원(2020), p. 25.

263) 관계부처 합동(2024a, p. 57, 68; 2025a, p. 57)

264) KIAT(2022.5.11.)(검색일: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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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요 산업 분야의 전문가 맞춤형 기술지도 프로그램

을 한 단계 발전시켜 협력국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함으

로써 산업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건축

물·장치·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

업이다.265) 이 사업은 기존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사업(2018-2020), 

파라과이 자동차부품 TASK 사업(2019-2021)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

된 형태이며,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에 따르

면 총 3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266)

3) 현장 중심 사업

(1)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농촌진흥청은 개발도상국 현지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소농의 

소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기술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을 추진하고 있다.267) 

KOPIA 사업은 수원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KOPIA 센터 설치를 요

청한 후, 외교부와 농촌진흥청 간 업무협의회를 거쳐 사업 추진을 검토·심

의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 사업의 주요 특징은 수원국이 R&D 인프라를 보

유하고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KOPIA 사업은 각국에 설

치된 KOPIA 센터 중심으로 운영된다. 농업기술전문가(민간 포함)를 개발

도상국 현지 KOPIA 센터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며, 현재 KOPIA 공식 웹사이트 기준으로 총 22개국268)에서 센터가 운영 

265) KIAT(2023.5.3.)(검색일: 2025.1.31.)

266) 관계부처 합동(2025a), pp. 134-135.

267) KOPIA(검색일: 2025.1.31.)

268) 현재 KOPIA 센터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CIS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

남,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파키스탄에서 운영 중이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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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269)

(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보건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을 통해 모자보건 및 보건의

료체계 강화, 결핵 등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응급의료 체계 강화, 유·무상

연계 및 건강보험 제도 컨설팅,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지원, 보건의료 인

적 역량강화 등의 보건의료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OFIH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총 23개 국가270)에서 보건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국가271)에는 해외사무소를 설

치하여 운영 중이다.272) 해외사무소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

표로, 현장 중심의 사업 수행, 지속적인 모니터링, 현지 협력 강화, 보건 

협력 채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협력국의 보건 정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273)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에서 활동하고 있음. 중남미 지역에서는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과테말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CIS 지역에서는 우즈

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69) KOPIA, KOPIA 소개, 국가별 사업현황(검색일: 2025.1.31.)

270) 아시아 지역에서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중국, 키

르기스스탄, 피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아, 우

간다, 모잠비크, 르완다, 케냐, 남수단, 세네갈, 짐바브웨, 에리트리아가 사업 대상국임. 중남미 지역에

서는 볼리비아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음

271) 해외사무소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

아, 우간다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272) KOFIH(검색일: 2025.3.26.)

27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21), p. 7, 12, 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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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협력 중심 사업

(1) 혁신적개발협력사업(DIP)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개발협력사업(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 효과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274),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275),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276)의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개발협력에서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277) DIP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투자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자격 기준, 프로

젝트 기간 및 운영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278)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협력에 적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79) 

274)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소셜 벤처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 사업에 적용하여,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

는 데 기여하는 사업임. 이를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275)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직면한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

게 고용 및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충족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됨

276)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 지역, 

방식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이 프로그램은 학습 결과를 내재화하여 KOICA 내 타 사업 유형

으로 신규 사업 모델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277) KOICA(검색일: 2025.2.3.)

278) 한국국제협력단(2024), p.13.

279) 한국국제협력단(2023.6.), p.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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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사회협력사업

한국국제협력단은 1995년부터 정부,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과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민간의 인적자원, 지식, 기술,

사업역량 및 재원을 활용해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민간참여형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우수파트너 육성 및 모델사업화 프로그램, 개발협

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및 DAK 정책협력사업, 성

과관리 지원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총 80개 기관

이 참여하여 31개국에서 130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280) 시민사회협력사

업은 국내 NGO, 대학 등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 유형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사업은 기간과 규모에 따라 진입형, 성장형, 

전략형 파트너십으로 분류하며, 현지 기반의 사업 추진 시 민간의 적극적

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성과기반 관리가 가능한 사업 수행을 유도하고 있다.

제3절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델(안)

1.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 구성 전략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협력국의 복합적인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패키지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281) 이에 따라 해양수산 ODA 사업

280) 한국국제협력단(2025)

281) 관계부처 합동(2025c),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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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일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기반 시설 구축, 산업 발전,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보호, 교육 및 역량 개발, 법·제도 정비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

는 패키지형 접근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타 분야와의 부처 간 연계, 

민간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전략안은 국내외 수요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 패키지 사업 모델(안)을 제시한다.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국무조정실, KOICA 등)282), 국제기구(GGGI, PEMSEA 

등), 민간업계(한국원양산업협회283), 현지합작회사 등), 학계(한국해양환

경·에너지학회 등), 시민사회 및 NGO(굿네이버스 등)284) 등과의 협업을 

통해 타 부처 및 기관의 협력 기대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의 사업 

추진 방향성과 연계하여 통합 모델로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본 전략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발굴 방향인 K-OEI의 중점 

전략을 SDG 14의 세부 목표와 정합하도록 재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패키지형 해양수산 ODA 사업 모델을 설계하였다. 여기에는 협력

국 맞춤형 정책 자문(KSP), 법·제도 정비(EIPP), 산업기술 이전(TASK), 현지 

거점화(KOPIA·KOFIH 센터 모델), 민간혁신기술 적용(DIP, CTS, IBS) 등 

기존 타 부처의 전략과 운영 방식을 반영한 실행 방식도 포함된다.

아울러 기존 해양수산 ODA 사업이 직면했던 도전과제(우선순위의 일관

성 강화,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제

282) 한국수산자원공단 ○○○ 대리, ○○○ 전문관(2025.3.24., 대한민국 부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주임연구조사원(2025.3.18., 대한민국 부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2025.3.19., 화상 회의), 국무조정실 ○○○ 사무관(2025.2.10., 

4.14., 유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교수, ○○○  교관(2025.3.18., 대한민국 부산), 한국국제

협력단 ○○○ 실장, ○○○ 과장, ○○○ 대리(2025.4.22., 대한민국 성남) 등 참여하였으며 발간 시 

개인정보 삭제 요청함

283) 한국원양산업협회 ○○○ 부장, ○○○ 과장(2025.3.21., 화상 회의) 등 참여하였으며 발간 시 개인정보 

삭제 요청함

284) 굿네이버스 ○○○ 팀장(2025.3.25., 화상 회의) 등 참여하였으며 발간 시 개인정보 삭제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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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체계 보완, ODA 연구 기반 확대)를 극복하기 위해 <표 4-5>와 같이 

전략적 방향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각 추진과제는 과제 성격에 따라 

본 장 패키지 사업(안), 제5, 6장에서 구체화하였다.

도전과제 극복방향 추진과제 비고

우선순위의 

일관성
우선순위 명확화 

및 전략화

Ÿ 해양수산부 전체의 ODA 목표 수립 제6장

Ÿ K-OEI, 대외전략, SDGs 종합 반영 제4장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패키지 사업 기획 
및 참여

Ÿ KOICA 시그니처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식량안보 

참여

Ÿ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 개발 제4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민간 및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 

구체화

Ÿ 참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6장

Ÿ 참여 가능한 구체적 사업(안) 개발 제4장

제도적 체계 
보완 및 

연구 기반 확대

세부 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 추진

Ÿ 현장 관리 체계 마련 제6장

Ÿ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 개선 제5장

Ÿ 기존 제도 개선 및 신규 제도 개발 제6장

<표 4-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도전과제 극복 방향 및 추진과제

자료: 저자 작성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 ODA 패키지형 접근을 ① 산업 인

재 확보 패키지, ②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③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지원사업 패키지, ④ 친환경·스마

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 패키지, ⑤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등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체화하였다. 각 유형은 

협력국의 수요 기반, 국내외 실행 주체의 협업 가능성, 연계 가능한 유·무

상 자원, SDG 14의 달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이 설계되었다. 

이러한 패키지형 접근은 단일 사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해

양수산 분야 발전 과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각 패키지는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패키지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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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하고, 단계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

도록 구성되었다.

<표 4-6>에서는 상기 추진 방향에 맞춰 유형별 패키지 사업(안)에 

K-OEI 세부전략과 SDGs 세부 목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패키지가 단순한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닌, 국가 차원

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임을 알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

이 국제사회의 주요 어젠다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K-OEI 중점 전략 연계되는 SDG 14 세부 목표 패키지 사업(안)명

해양수산 인재 양성

14.a 해양과학 연구 및 기술 이전 강화

14.c 국제해양법(UNCLOS) 이행 강화

14.4 과학적 어류자원 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14.7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경제 이익 확대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14.4 과학적 어류자원 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14.6 남획 및 특정 수산보조금 금지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인의 시장 접근성 확대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기후위기 대응

14.3 해양 산성화 대응 및 영향 완화

14.4 과학적 어류자원 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14.5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생태계 보전

14.7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경제 이익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해양환경 보호

14.1 해양오염 및 해양폐기물 저감

14.2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복원 및 보호

14.4 과학적 어류자원 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14.5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생태계 보전

14.6 남획 및 특정 수산보조금 금지

14.7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경제 이익 확대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표 4-6> K-OEI 및 SDG 14의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안) 반영 방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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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 패키지 사업 모델(안)

앞서 제시한 해양수산 패키지 사업 구성 전략에 따라 ①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②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③ 기후변

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지원사업 패키지, ④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 패키지, ⑤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등 총 다섯 가지 사업 모델(안)을 개발하였다. 각 모델은 대

상 권역 및 주요 국가, 사업의 핵심 목표와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주

요 추진 내용 및 협력 방식,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들 사업 모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그중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안)를 

최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 이는 협력국과 현지 유관기관의 수요와 의지, 해

양수산부 관계기관의 수행 역량, 협력 부처의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한 결과에 기반한다. 나아가 제5장에서는 각 패키지 사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안)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

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패키지 사업(안)은 실무 차원의 검토 결과를 반영

하여 구체화되었으나,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사업전

략협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1) 대상 권역 및 주요국가

우리 정부는 「’25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계획」에서 제시한 ‘지구

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전략’을 이행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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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지역에서는 기존 협력 성과의 확산을 위해 대형 시그니처 사업, 타 

공여국과의 공동 사업, 민관협력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태평양 도

서국을 대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재난 및 자연재해 예방, 인력 양성 분야

에서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농

업·보건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85)

이러한 권역별 전략을 반영하여, 본 사업은 아프리카와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케냐, 태평양 도서국, 가나를 핵심 협력 국가로 설정하

였다. 케냐는 동아프리카 최대 항구인 몸바사(Mombasa)항을 중심으로 해

운·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해기사 양성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가나는 어장 내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서

아프리카의 주요 해운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선원 역량 부족

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서 해

양 산업 의존도가 높아 해양 기반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2) 사업 핵심 목표, 구성 요소 및 협력 가능 기관

본 사업은 협력국의 해양수산 분야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으로 경

쟁력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 개발 

패키지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

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우리나라 또한 본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며,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를 

285) 관계부처 합동(2025a),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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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해기사(상선)·어선원·옵서버 역량강화를 통해 협력국 내 해운·어

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둘째, 해

양수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국 

정부가 자국 상황에 맞는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병행한다. 셋째,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맞춤형 교육을 설

계하고, 연수·인턴십·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 양성과 실제 고

용이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KOICA, 기상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

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IMO, FAO, RFMO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국내외 민간기업 및 해양수산 관련 기

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협력국 내 

자생적 산업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핵심 추진 내용 및 협력 모델

가.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케냐 정부의 「제4차 중기개발계획(2023~2027)」은 해운·해양 분야의 인

재 양성을 청색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양교육기관 

육성, 청년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Vijana Baharia) 운영, 수산 자원 개발, 

청색 경제 투자 등을 추진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케냐는 국제 

해운노동시장 진출을 통한 외화 유입 증대뿐 아니라, 국내 해양 안전 관리 

능력 향상, 청년 고용 확대, 산업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활용 

기반 마련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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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는 일반적으로 어선 해기사와 상선 해기사로 구분된다. 개발도상

국인 협력국에서는 원양어선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어선 해기사보다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상선 해기사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케냐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 

일본, 중국, 스페인 등 해운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에 해기사를 공급할 때 의

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우리나라와 해기면

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된 바 있어 양국 간 해기 인력 교류 가능

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 기준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승선 실습이 필수적이나, 케냐 내에서는 실습선 부족, 연수생 정원 미달, 

교원 수급 문제 등으로 실습 교육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케냐 현지에서 양성된 연수생들에게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승선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해기사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더불어, 해양 산업의 안전성 확보는 케냐 해양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

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해상 교통의 안전 확보와 재난 예방 및 대응 체

계의 구축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기사를 양성하는 것뿐 아니라, 해양 산

업 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본 사업의 핵심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기사 승선 실습 교육

을 제공한다. 케냐 연수생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2개월간의 승선 실습 교육

을 실시한 후, 국내 선사와 연계하여 10개월간의 유급 인턴십을 운영함으

로써 총 12개월의 실습 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국제 해기사 면허 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12개월간의 승선 경력을 충족시키는 조치이다. 

286)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Republic of Kenya(검색일: 2025.4.18.) 

pp.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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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습 과정을 통해 연수생은 해기사 면허 시험 자격을 갖추게 되

며, 실습 종료 후에는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즉, 

케냐 연수생들이 국제 해기사 면허 취득 요건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현지 선사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중심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해상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케냐 현지에서 각국으로 송출되는 선

원을 대상으로, 해상 안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계된다. 나아가, 본 사업의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의 최신화를 도모하고, 관련 정책 개

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은 케냐의 해상 

안전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정책 담당자, 기술 전문가 등으로 설정될 수 있

으며, 사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안전공단(KOMSA: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이 주관할 수 있다.

셋째, 일반 보건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선원 대상

에 국한되지 않고 케냐의 중점협력 분야인 보건·의료 분야 사업으로 추진

하되, 사업의 일부 내용으로서 선원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검진 서비스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밀폐된 선박 내에서 장시간 근

무하는 해기사의 직무 특성상, 승선 전 건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고 예방과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러

한 선원 대상 검진 항목은 기존의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 내에 통합 운영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특화 검진은 민간 선

사의 비용 분담 또는 후원을 통해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실질적인 보건 협력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KOICA 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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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추진 가능하다.

넷째, 해상 안전 대응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상청이 필리핀에서 

수행 중인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2022~2025)’에

서 착안하여, 해상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해상 안전 관

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기획한다.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연계·활용함으로써 해양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케냐의 해양 산업 위험 관리 정보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섯째, 해양 안전 및 교통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의 KSP를 

활용하여 케냐 정부의 해양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 개발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는 정

책 수요 진단, 제도 분석, 정책 로드맵 설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케냐의 해양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제 해운 시장에서

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세부내용

해기사 

승선 실습 교육 

Ÿ 해양수산부 Ÿ 해기사 승선 실습 교육 제공(2개월) 

Ÿ 민간기업 
Ÿ 선사 연계 유급 인턴십 기회 제공(10개월)

Ÿ 선사 문화 교육 제공

해상 안전 교육 Ÿ 해양수산부 Ÿ 해상 안전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제공(1주)

일반 보건 및

건강검진 제공

Ÿ KOICA 또는 보건복지부 
Ÿ 건강 검진 프로세스 표준화 및 운영

Ÿ 선원 특화 건강 관리 프로그램 구축

Ÿ 민간기업 Ÿ 건강 검진 비용 제공 

해상 안전 대응 정보 
제공 플랫폼

Ÿ 기상청

Ÿ 해상 안전 대응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Ÿ 플랫폼 전파

Ÿ 시스템 운영 위한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해양 안전 정책

역량강화  
Ÿ 기획재정부 

Ÿ 해양 안전 정책 개발 지원

Ÿ 해양 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표 4-7>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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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나 어선원 양성

가나 수산업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체 인구의 약 10%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산업은 가나 GDP의 약 0.94%를 차지하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창출하는 핵심 경제 분야이다.287)

가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테마(Tema)는 수도 아크라에서 약 25km 

떨어진 항구도시다. 테마항은 가나의 주요 어업 거점 중 하나로, 가나의 배

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참치와 같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어획하는 트롤선 

등 대형 원양어선이 정박한다. 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인 카누를 이

용한 연안어업에 종사하며, 정어리, 멸치 등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테마항에서 근무하는 많은 선원들은 외국인 선장의 지도 아래 관련 

기술을 습득하나,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기계공 또는 엔지니어로 일

하는 경우가 많다.288)

가나 ‘수산업법 2002’ 제625조 제50항는 가나 영해에서 조업하는 산업 

어선 및 관련 선박의 선주에게 선원 고용의 최소 75%를 가나 국적자로 채

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

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289) 그러나 2023년 3분기 기준, 테마항에 

정박한 상업 어선 41척과 참치 어선 22척 중 가나 국적 선장은 8~10명 

수준에 그쳐 법적 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290) 

현지 선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한-가나 합작 선사들은 양국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선원 구성 비율 등 법적 요건이 일부 완

화된 상태에서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가나 국적 어선원의 절대적인 부족에 대한 임시적 대응일 뿐, 구조

28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a), p. 12.

288) 위의 책, p. 18.

289)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Development(2022), Fisheries Act, 2002 Act 625

290)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a),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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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은 지역 개

발과 어선원 인력난을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청

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가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

산업 기반 일자리 연계는 현실적인 지역 개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

라, 본 사업은 가나 국적 어선원의 체계적인 양성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목표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테마 지역의 지속가

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사업의 핵심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부 주도로 단기 

실무 중심의 어선원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이 과정은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직업훈련 형태로 구성되며, 해양수산부는 가나 어선원 양성을 

위한 단기 실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교재를 제

작·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나 국적 선원들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산

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교육 공간과 시설을 확보한다. 가나 테마 지역에 위치한 지역해양

대학교(RMU: Regional Maritime University)는 서아프리카에서 해양 

교육 및 훈련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항해, 해양 공학 및 상업 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EDCF에서 추진 중인 지역

해양대학교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공간을 임차하고, 시설을 활용하

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첫 번째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해양대학교 측

과 지역해양대학교 교수진과 공동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 프

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세부 추진과 관련된 방안도 이

미 긍정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셋째, 일반 보건 서비스 및 위생 교육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어선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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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지 않고 가나의 중점협력 분야인 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테마 지역의 

사회 보건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아무리 선원으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

는 기초 보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자라야 한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

서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초 보건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

는 지역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어업 종사자들의 질병 예방을 도모할 수 있

다. 해당 사업은 KOICA 또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할 수 있다.

넷째, 문해 교육을 제공한다. 테마는 연안 지역에 위치하여 수도권에 비

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특히 조업 시기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어업인이 많아, 이들과 함께 이동하는 아동·청소년은 해당 지역의 등록 인

구로 분류되지 않아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나 선사와

의 인터뷰에 따르면, 많은 어선원들이 문해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서 작성, 

안전 교육 수강, 업무 지시 이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역 개발 측면에서 아동 및 청년에게 최소한의 읽기·쓰기·기초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통해 노동 시장에 진입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나는 영어 외에도 현지어가 사용되므

로, 문해 교육은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어선원 양성 교육과 연계하여, 민

간 선사 등과 협력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병행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유급 

인턴십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교육을 통해 검증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료생은 실제 일자리로의 연계가 가

능해진다. 본 사업은 어선원 양성 프로그램이 단순한 직업훈련을 넘어 지

역 내 실질적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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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세부내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Ÿ 해양수산부 

Ÿ 교육 과정 개발

Ÿ 교육 기자재 지원 및 교재 개발 

Ÿ 교육 과정 운영  

Ÿ 민간기업 
Ÿ 전문 강사 파견 

Ÿ 선사 문화 교육  

교육 공간 및 

시설 확보
Ÿ EDCF 

Ÿ 교육 공간 제공 (임차) 

Ÿ 교육 시설 및 환경 확보 

보건 및 위생 교육 Ÿ KOICA Ÿ 기초 보건 및 위생 교육 제공

문해 교육 Ÿ 국제기구 또는 NGO Ÿ 기초 문해 교육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Ÿ 민간기업 
Ÿ 유급 인턴십 기회 제공

Ÿ 취업 기회 제공

<표 4-8>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안)

자료: 저자 작성

다.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본 사업은 태평양 도서국(태도국)이 직면한 IUU 어업 확산, 해양자원 남

획, 과학 기반 수산자원 관리 역량 부족 등 해양자원 거버넌스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통합형 해양 ODA 패키지 사업이다. 기존 옵서버(Observer) 중

심의 인력 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자 모니터링 기반의 과학적 어업 감

시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IUU 어업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연안국의 수산업 기반 약화, 고

용 불안, 시장 왜곡 등 복합적 피해를 초래하는 국제적 문제다. 특히 광활

한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보유하지만 감시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국의 경

우, 단속 회피와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이

에 RFMO 등 지역기구나 FA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연계와 규범 이행

이 핵심 대응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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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더불어 과학 기반 정보 수집, 제도 표준화, 법적 대응 역량 확보 등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국가 간 협력과 민간 참여도 중요하다.

한편, 옵서버(Observer)는 어선에 직접 승선해 조업 활동을 관찰하고 수

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수집하며 국제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전

문인력이다.291) 이들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cation of Atlantic Tunas) 

등 지역 내 조업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지역수산기구(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의 위임을 통해 선발되며, 자원 

남획 방지 및 국제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지역수산기구는 연승선 조업일의 5% 이상 옵서버 승선을 의무화하고 있으

며, 이는 국제규범의 이행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292)

태도국 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지역수산기구의 인증을 받은 옵서버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물리적 거리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교육 접근성

이 낮고 국가 간 양성 체계 차이로 역량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기구의 인증 기준은 국가 단위 운영체계에 집중되어 있어, 개별 옵서버의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293) 

태도국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주요 입어국으로, 어업 협상 과정에서 자

국 옵서버의 승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투발루는 우리 원양어선

이 진출한 핵심 입어국 중 하나로, 일정 수의 옵서버를 자체적으로 양성해 

왔으며, 교육 거점과의 거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적 이점도 갖고 

291) 한국수산자원공단(검색일: 2025.3.27.)

292) 해양수산부(검색일: 2025. 3.27.)

293) 2025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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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옵서버 출신 인사가 고위 정책 결정권자로 활동하고 있어, 타 

태도국에 비해 옵서버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정책 연계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옵서버의 실질적 역량은 여전히 미

흡하며, 제도 전반의 정책적·행정적 개선 여지가 크다. 특히 정부 부처의 

제한된 예산 편성과 운영 능력으로 인해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정책 컨설팅 

수요가 산업계와 협력국 정부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태도국의 IUU 어업 대응 역량을 강화

하고, 양성된 옵서버들의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며, 이러한 역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을 함께 지원하는 데 있다.

본 사업의 핵심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UU 어업 대응을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태도국은 광범위한 

해역과 도서로 인해 물리적 감시가 제한되며, 기존 옵서버 중심 체계만으

로는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사업은 위성 기반 

원격탐사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활용해 조업 위치, 시간,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감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감시 장

비는 한국 측 기술협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태도국 해양수산 행

정기관을 통해 운영·유지관리 역량을 병행 강화한다.

둘째, 국제협력 기반의 IUU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본 사업은 FAO, 

RFMO, WMU 등과 협력하여 IUU 관련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선박 식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동 블랙리스트 운영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현행법 분석과 단속 절차 교육을 통해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행정·사법

기관의 실무 능력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한다. 이 과정에는 해양

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국내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셋째, 옵서버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투발루에서 양성된 옵서버들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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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술과 규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3~4주간 한국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 연수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며, 국립

수산과학원이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한국 민간기업 또는 명예해양수산관의 

협조를 통해, 옵서버 대상 선사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기초 실무 한국어 교

육을 지원함으로써, 옵서버의 현장 적응력과 한국어 이해도를 높인다.

넷째, 옵서버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한다. 현재 옵서버 제도는 전

통적인 인간 모니터링 방식에서 전자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 과도기에 있

으며, 이에 따라 정밀한 자원 관리와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역량이 필수화되고 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제기구, 지역수산

기구가 협력하여 전자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지원하고, 옵서버 대상 데이

터 분석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과 국제 기준 이해도를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국가 예산 및 행정 정책 개선을 지원한다. 태도국의 핵심 전문인

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 편성 부처와 행정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컨설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KSP

를 활용하여 태도국 정부가 옵서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배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수립할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프로그램 운

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

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해양수산 인재 육성 제도의 개선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태도국

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와 연계하여, 해양수산 인재 양성 체계의 제도

적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통한 장기적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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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조업 현장에 승선하여 다양한 어획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수산자원 관리 정책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인간 모니터링에서 전자 모니터링 체계로의 

이행기(transition period)인 점을 고려할 때, 옵서버의 기능은 단순 현장 

감시자에 머물지 않고, 과학적 해양수산 인재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기존에 양성된 옵서버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해양 생태계 분석, 어장 관리, 자원 평가 등 

과학적 기반이 요구되는 분야에 실질적인 전문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

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측과는 옵서버 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투발루 수역의 자원 현황을 정밀히 파악하고 협

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설계에는 기획재

정부의 KSP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실질적 연구 및 인재 육성 과정에서는 

한국의 해양수산 연구기관 및 대학,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일곱째,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투발루는 군도 형태의 

지리적 특성과 소규모 인구 구조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인프

라가 미비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본 사업은 특정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투발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 보건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단기적으로는 옵서버 인력의 고용 지속성과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이다. KOICA는 태도국의 보건·위생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적합하며, 공공·민간 연계 모델을 통해 실질적

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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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세부내용

IUU 어업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Ÿ 해양수산부,

Ÿ 해양경찰청

Ÿ WMU, FAO 등 관련 
국제기구

Ÿ 위성, 선발자동식별시스템(AIS) 기반 
어업 활동 감시 체계 도입 

Ÿ 국제협력 기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Ÿ 국제규범 및 법적 대응 인적 역량강화 

Ÿ IUU 어업 방지 위한 법 제도 개선

옵서버
보수 교육 

Ÿ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Ÿ 한국 초청 연수 통한 보수교육 제공 

Ÿ 민간기업
(또는 명예해양수산관)

Ÿ 선사 문화 교육 제공

Ÿ 기초 실무 한국어 교육 제공 

데이터 분석 

역량강화 

Ÿ 국제기구

Ÿ 지역수산기구

Ÿ 해양수산부

Ÿ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Ÿ 데이터 분석 교육 제공 

국가 예산 및 

행정 정책 개선 
Ÿ 기획재정부 Ÿ 예산 및 행정 체계 개선 정책 컨설팅 제공 

해양수산 인재 
육성 제도 개선 

Ÿ 학계

Ÿ 해양수산부

Ÿ 해양수산 인재 양성 및 유지 제도 지원

Ÿ 과학 기반 해양수산 자원 데이터 확보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Ÿ KOICA 

Ÿ 건강검진 제도 구축 및 재정비

Ÿ 해양 안전 연계 건강 보호 방안 도출 

<표 4-9>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안)

자료: 저자 작성

(4) 기대효과

산업 인재 양성 패키지 사업은 협력국이 기존에 보유하고 운영 중인 인

재 양성 체계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인위적인 제도 이식이 아닌 현지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각국의 제도와 현실을 존중한 맞춤형 개

입을 지향한다.

특히, 본 사업은 협력국 인재의 실무 현장 투입 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교육과 산업 수요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양성된 인재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교육 종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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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인재가 산업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며, 협

력국은 지역 기반 산업 개발과 청년 고용 확대를,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분

야 인력난 해소라는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아울러, 해양수산 산업은 단순 기능 인력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과 면허를 갖춘 전문인력이 아니면 현장에 투입이 어려운 산업 특성을 지

닌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타 부처의 인재 양성 사업이 주로 학위 과

정 개설, 장학금 지원, 장기 연수 중심으로 설계되는 반면, 해양수산부는 

면허 기반 실무 교육과 직업 보완 교육에 특화된 실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

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과 부처 간 역할 차이를 반영

하여, 교육 후 곧바로 산업에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산업 인재 양성 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개도국의 해양법 집행 역량과 국제 해양규범 이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협력국 내 수산·해운·항만 인프라 발전을 견인할 고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 정책 지원을 통해 수산·해운·항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넷째, 민관 협력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도국 청년 인재들이 글

로벌 수산·해운·항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협력국의 경

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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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 모델

앞서 제시한 산업 인재 양성 패키지는 실질적인 협의 및 실행이 가능하

도록 세부 내용을 설계한 사업이다. 반면, 이어지는 패키지 유형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기본 방향을 정리한 구상안 형태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이해관계자와 구체적인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각 사업 유형은 해양수산부의 축적된 사업 경험과 실행 역량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성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

로 후속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해양수산부의 부처

ODA 사업은 전반적으로 추진 이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수

의 사업이 성과 도출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향후 실제 협력국 수요, 사업 

효과, 성과 기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각 패키지 모델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

성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가. 대상 권역 

FAO의 『2024 세계 수산업 및 양식업 현황 보고서(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4)』에 따르면, 전 세계 수생동물 

생산량은 아시아(70%)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중남미 

및 카리브해(9%), 아프리카(7%) 순으로 나타났다. 어업 및 양식업 분야의 

고용률 또한 아시아가 85%로 가장 높고, 아프리카 10%, 중남미 및 카리브

해 4%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294) 이는 수산업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

미 지역에서 단순한 식량 자원 이상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을 시사한다.

294) FAO(2024), pp. xxi-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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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권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어획 후 부패율이 높아 가공·저장·운송 과정에서의 손실이 크며,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냉장·냉동 시설, 위생 가공 설비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다. 

또한, 원료 수산물 위주의 수출 구조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적이며, 

수산업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고도화된 가공 수출 산업 지원 제도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내륙국의 경우에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내수면 어업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적·

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수로 기반의 물류 체계가 미비해 수산

물의 유통 효율성이 낮고, 소비지 또는 수출 항구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떨

어지는 문제가 있다. 항만 및 물류 네트워크가 부족한 일부 연안국에서도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이 취약하여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

과적으로, 이들 권역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단계 이후 가치사슬이 단절되거

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가공·유통·물류 전반에 걸친 역량강화

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패키지 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주요 대상 권역

으로 설정하고,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시스템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였다. 본 사업은 전 주기의 연계성과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협력국의 수산업 경쟁

력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사업 핵심 목표, 구성 요소 및 협력 가능 기관 

본 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수산업 인프라 구

축, 양식 기술 전수,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 및 포장·라벨링 기술 지원, 

수산업 정책 개선, 보건·위생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하는 종합형 ODA 패키

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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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협력국의 수산물 유통·가공·물류 인프라를 현

대화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제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

하는 데 있다. 특히 국제 무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사업은 

SDG 14(해양 생태계 보전)는 물론, SDG 2(기아 종식), SDG 9(산업·혁

신·인프라), SDG 11(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SDG 13(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개발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다.

세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항과 

배후단지, 물류·유통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연

결하여 공급망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양식 기술을 이전하여 생산성과 위생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여 수혜자들의 단백질 섭취 기회를 

높인다. 이는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라벨링·포장 기술 지원을 통해 수산물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현지 

가공 산업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유통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넷째, 협력국의 수산업 정책 개선을 위해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도

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위생·품질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지속가능

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궁극

적으로 국민의 식품 안전성을 제고한다. 수산물은 부패에 취약하여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식중독을 포함한 전염병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

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깨끗한 물 확보가 어려워 비위생적 환경에서 수산

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산물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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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유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본 사업은 위생시설 정비, 식품 안전 교

육, 기본 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수산업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동시에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가공 단계에서 여성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

는 점을 고려하여 모자보건 프로그램 및 영양 개선 사업을 병행할 경우, 

지역사회 보건 향상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 파급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수산업은 국가별 발전 단계와 산업 특성에 따라 인프라 구축, 기술 이전, 

정책 개선, 보건·위생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복합

적 산업 분야이다. 특히 유통·물류 단계에서는 항만 및 교통 인프라와의 연

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본 사업은 수산업 가치

사슬 전반을 포괄하는 다섯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설계되었으며, 구성 요

소별로 협력 가능한 기관을 전문성과 기능에 따라 제안하였다. 해양수산부, 

EDCF,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KOICA,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각 구성 요소에 참여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구성은 

<표 4-10>에 정리하였다.

본 유형은 현재 구상(안) 단계로, 구체적인 대상국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별 수산업 발전 수준과 어획 또는 양식 등 주요 산업 형태에 따라 요구

되는 구성 요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구성 

요소를 조합·적용하여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다. 그 

예시는 <표 4-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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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 내용 협력가능 기관

수산업 
인프라 구축 

Ÿ 어항 및 배후단지 조성 

Ÿ 물류·유통 시스템 정비

Ÿ 수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Ÿ 수산물 가공·저장 시설 확충

Ÿ 기반 시설 접근성 개선

해양수산부, 

EDCF

양식 기술 이전

Ÿ 적정 기술 기반 양식 생산성 제고

Ÿ 어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Ÿ 양식 사료 수급 체계 구축

Ÿ 양식장 운영 역량강화

Ÿ 양식으로 인한 환경 오염 대응 방안

Ÿ 종 보존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민간기업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기술 지원 

Ÿ 고부가가치 수산물 개발

Ÿ 라벨링·포장 기술 지원

Ÿ 수출 마케팅 및 판로 개척 

Ÿ 수산물 가공 기술 이전

Ÿ 수출품 품질 관리 및 인증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민간기업

수산업 정책

역량강화

Ÿ 위생·품질 관리 기반 정책 컨설팅

Ÿ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위한 규제 및 정책 개발

Ÿ 수산업 통계·정보시스템 정비

기획재정부

보건·위생 개선 

Ÿ 위생 시설 개선

Ÿ 위생 교육 프로그램

Ÿ 모자 보건 프로그램

KOICA, 
보건복지부

식량안보

Ÿ 식품 안전 교육

Ÿ 식량 취약계층 대상 수산물 지원

Ÿ 수산물로의 동물성 단백질 수급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KOICA, NGO, 

지역사회

<표 4-10>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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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요 적용 가능한 구성요소 조합

양식업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

Ÿ 양식 기술 이전

Ÿ 보건·위생 개선

Ÿ 수산업 정책 개선

수산물 가공 고도화, 
지역 경제 활성화

Ÿ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포장 기술 지원 

Ÿ 양식 기술 이전

Ÿ 수산업 정책 개선

기후변화 대응

Ÿ 양식 기술 이전

Ÿ 수산업 정책 개선

Ÿ 수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위생 개선 

Ÿ 보건·위생 개선 

Ÿ 모자보건 프로그램 

Ÿ 수산업 정책 개선 

<표 4-11>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자료: 저자 작성

다. 기대효과

수산 분야는 협력국의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이나, 국가마다 수

산업 발전 단계가 상이할 뿐 아니라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

우 크다. 이에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은 

고정된 사업 모델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각국의 산업 발전 수준과 지역적 

특수성에 맞춰 구성 요소를 탄력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 단계에서는 남

성,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여성

의 경우 자녀와 함께 가공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모자보건 프로

그램과의 연계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위생적인 가공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수자원 관리 및 공중위생

과의 통합적 접근이 병행될 경우 지역사회 개발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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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통·물류 인프라 개선 관련 사업은 국토교통부, EDCF 등 타 부

처나 기관을 통해 별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항만 타당성 조사는 독

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DA 중심의 개발협력사업이

라는 범위를 고려하여 도로 및 항만 구축과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 

부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주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본 사업 유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는 각 사업 요소의 유기적 작용을 통해 산업 경쟁

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실현함으로써 수산물 가공·유

통·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안정적 공

급을 가능케 하여 협력국의 식량안보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사업 요소 간 유기적 연계와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

해 수산업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내수 시장 확대는 물론 수출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보건·위생 분야의 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수산물

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

다. 이는 수출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지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가. 대상 권역

노트르담 글로벌 적응 지수(ND-GAIN: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dex)의 기후변화 노출 하위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192개국 중 기후변

화에 가장 크게 노출된 상위 10% 국가(19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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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군소도서개발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에 속한다. 

이들 국가는 해수면 상승, 열대성 사이클론,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로 인

한 다양한 위험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

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95)

태도국은 대부분 군소도서개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 의제로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협력사업이 다수 추진되

어 왔으나, 타 부처의 경우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적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사업보다는 단기 연수 중심의 협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형 사업은 대부분 해양수산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타 부

처가 주관한 사업이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해양수산 관계기관이 맡

아 진행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패키지형 ODA 사업의 핵심 권역으로 태평양 도서국을 우

선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어서 유사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역시 주요 협력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태평양과 카리브해는 

모두 지리적으로 대륙 간 해상 항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외교적 

중요성이 크며,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의 우선 협력 지역으로 간주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본 패키지형 사업은 태평양 도서국과 중남미 카

리브해 지역을 주요 대상 권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기후위기 리스크를 완화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사업(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95) World Bank Blogs(검색일: 20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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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핵심 목표, 구성 요소 및 협력 가능 기관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서 및 연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

양 기반 인프라 구축부터 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기술 보급, 생태계 복원, 

해운산업의 탈탄소화, 과학 기반 정책 역량강화에 이르기까지 다부문이 연

계된 ODA 패키지형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핵심 목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서 및 연안국의 해양 회복력과 자립적 

기후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주요 사업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 과학 기반 인프라 구축

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체계를 마련한다. 해양 기후 

관측소 설치, 위성 및 센서 기반 데이터 수집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협력국이 

기후 관련 정보를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는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자체 분석 역량강화의 핵심 기

반이 될 것이다.

둘째, 생태 복원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

다. 최근 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훼손이 

심화되면서 군소도서개발국민의 생계와 삶의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다. 탄

소 흡수 능력이 높은 맹그로브, 해초 등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

해 블루카본 크레디트(Blue Carbon Credits)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개도

국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한다.

셋째, 해양 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수자원과 에너

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소도서국의 기본 수요 충족을 위해, 해수

온도차·조류 등 해양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체계와 저에너지형 해수 

담수화 기술을 실증·확산한다. 이를 통해 물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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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점진적 자립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과학 기반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친환

경 에너지 도입은 장기적 검증과 점진적 적용이 필요한 분야로,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체계가 필수적이다.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접근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연구기

관과 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기후 

정보 기반의 정책 컨설팅과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협력국의 자립

적 정책 수립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국제기구 및 지역수

산기구와 협력하여 국제 어젠다 형성에도 활용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단기적 조치와 장기적 전략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

다. 본 유형에서는 이를 다섯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각 요소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KOICA, 한국수

자원공사, 민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협력 가능 기관을 제

시하였다.

구성요소 핵심 내용 협력가능 기관

해양과학 기반

인프라 구축

Ÿ 해양기후 관측소 설치

Ÿ 위성·센서 기반 해양기후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생태복원 및

블루카본

Ÿ 맹그로브·해초 복원

Ÿ 블루카본 크레디트 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산림청, 환경부,

GGGI

해양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Ÿ 태양광·풍력 등 해양재생에너지 실증

Ÿ 재생에너지 기반 저에너지형 담수화 기술 도입 및 확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KOICA,

수자원공사

과학적 정책

역량강화

Ÿ 공동연구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Ÿ 기후정보 기반 정책 컨설팅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연구기관, 
학계

<표 4-12>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안)

자료: 저자 작성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사업 설계 전략 04

163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역량 수준, 피해 양상, 대응 우선순위가 상이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유형 역시 앞선 유형과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 권역 

및 국가별 수요에 따라 핵심 구성 요소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이에 대한 적용 예시는 아래와 같다.

주요 수요 적용 가능한 구성요소 조합

해수면 상승, 식수 부족, 전력공급 문제

Ÿ 생태복원 및 블루카본

Ÿ 해양재생에너지 에너지 및 담수화 

Ÿ 해양 인프라 구축

기후 재난 대응 및 기후 정보 부족
Ÿ 해양 인프라 구축

Ÿ 과학적 정책 역량강화

에너지 빈곤, 정책 역량 부족
Ÿ 해양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Ÿ 과학적 정책 역량강화

연안 침식, 어업 기반 붕괴
Ÿ 생태복원 및 블루카본

Ÿ 해양 인프라 구축

<표 4-13>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자료: 저자 작성

다. 기대효과

기후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이슈로, 특히 군소개발도서

국(SIDS)은 연안 침식, 생태계 파괴,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은 단기적 조치로 해결

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대응 방식

도 매우 다양하며, 고도화된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프라 구

축에 그치지 않고 인적 역량 자체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협력국이 스스

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과학적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패키지 사업은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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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회복력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서 및 연안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실질적

으로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 역량강화 및 블루카본 활용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

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기술을 도입하여 물·에너지 안보를 확보하

고, 자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해양 과학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이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3)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 패키지

가. 대상 권역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개발도상국들은 글로벌 물류 체계의 핵심 거

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낙후된 항만 및 물류 인프라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들 국가의 항만은 대부분 기본적인 하역 설비

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동화와 디지털화 수준이 낮아 화물 처리 효율성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정보시스템 통합 부족으로 컨테이너 화물 추적, 세관 

통관, 항만 운영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공급망 전반에 시간·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296)

이들 국가의 항만은 화석연료 기반 장비와 운송수단에 주로 의존하여 온

296) UNCTAD(2024),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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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 배출의 주요 발생지로 지목되고 있다. 항만 내 선박의 대기 오염, 

하역장비의 탄소 배출, 해양으로의 하수·폐기물 유입은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

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기

후대응 및 녹색 전환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297)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인구 증가, 도시화, 제조업 확장에 따라 항만 

물동량이 급증하며, 물류망 현대화가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형 연안국가와 내륙연계국가에서는 항만 중심 복합물류 허브 구

축 수요가 높아지고, 친환경·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항만 모델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 수출입 관문을 넘어 산업클러스터 및 지역경제 

허브로서 항만 기능을 재편하는 움직임과 연결된다. 주목할 점은 스마트 

항만 구축을 통해 ICT, 자동화, AI 등 디지털 기반 신산업 인재 양성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 중심의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

며, 특히 실업률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국가 차원의 청년 역량개발 

전략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다. 자동화 하역시스템 운영자, 항만 정보관리 

전문가, 스마트 물류 설계 엔지니어 등 새로운 전문직 수요가 창출되고, 이

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및 교육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298)

결론적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권역에서의 친환경 스마트 항만 및 물

류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기반 시설 개선을 넘어 공급망 안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 고용 창출, 지역 산업 육성 등 다차원적 개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디지털 기술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성

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 공여국의 국제개발

협력 전략에서 핵심 분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97) UNCTAD(2024), p. 115, pp. 124-126.

298) UNCTAD(2024), pp.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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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핵심 목표, 구성 요소 및 협력 가능 기관

본 사업은 기후변화, 해양환경 오염, 탄소배출 증가, 항만의 비효율적 운

영 등 복합적 해운·항만 분야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문 연계형 

해양 ODA 패키지다. 해운·항만 탈탄소화, 저탄소 선박 보급, 항만 에너지 

고효율화, 항행정보시설 개선, 미래지향적 항만 운영 역량강화 등 항만 운

영과 물류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룬다.

핵심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항만과 물류 시스템이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후·환경 규범 이행을 지원하며, 

지역 맞춤형 친환경 항만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

력국이 글로벌 녹색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운·항만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은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기반을 조성한다. 항만 내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만 진·출입 화물의 철도 및 연안 해운 활용 확대를 

위한 연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과정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EDCF 등과 협력하여 추진되며, 온실가스 

감축과 물류 효율성 향상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한다.

둘째, 저탄소 선박의 보급을 지원한다. LNG, 메탄올, 암모니아 연료 등 

저탄소 연료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도입을 촉진하고, IMO 등 국제협약 이

행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 구성 요소는 해양수산부와 

민간 해운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선박의 탈탄소화 촉진과 국

제 해운 규범 준수의 이행력을 높인다.

셋째, 항만 에너지 시스템의 고효율화를 추진한다. 노후 하역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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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장치를 개선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항만 에너지 

공급체계를 도입하여 운영비용과 탄소배출을 동시에 절감한다. 이는 산업

통상자원부, 항만공사, 민간 에너지기업의 공동 참여하에 추진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항행정보시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한다. 항로표지의 현대

화 및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박 안전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와 재난 

발생 시에도 항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회복력 있는 정보 인프라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가 주도하고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항만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친환경 항만 운영 

인력과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전반적 역량을 제고하고, 해양폐기물의 친환

경적 처리 및 재활용, 기후위기·재해 대응형 항만·임항 권역을 구축함으로

써 항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환경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이 구성 요

소는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관련 연구기관 및 지역 정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본 패키지 사업은 분야별 전문성과 국제협력 경험을 갖춘 국내외 기관의 

역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처 간 연계와 다자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 

항만 및 물류 부문의 기후 대응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항만 운영 모델 확

산을 동시에 도모한다. 사업 구성요소는 <표 4-14>로 정리하였다.

협력국마다 수요와 추진 여건이 상이하므로, 본 패키지의 각 구성 요소

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합 예시는 <표 4-1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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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 내용 협력 가능 기관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Ÿ 친환경·디지털 항만 전환 지원(하드웨어)

Ÿ 항만 진·출입 화물 철도 및 연안 해운 이용 확대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EDCF

저탄소 선박 보급
Ÿ 저탄소 연료 기술 적용 선박 보급

Ÿ IMO 등 국제협력 이행 지원

해양수산부, 

민간업계 등

항만 에너지 
고효율화

Ÿ 하역시스템 동력장치 개선

Ÿ 신재생에너지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업계,

항만공사 등

항행정보시설 개선
Ÿ 국제기준 부합 항로표지 구축 및 개선

Ÿ 항로표지 관리 역량강화
해양수산부 등

미래지향적 항만 

운영 역량강화

Ÿ 친환경·디지털 항만 운영 역량강화

Ÿ 해양폐기물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역량강화

Ÿ 기후변화·재해 대응 항만·임항권역 구축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등

<표 4-14>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안)

자료: 저자 작성

주요 수요 적용 가능한 구성요소 조합

항만의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

Ÿ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기반 조성

Ÿ 항만 에너지 시스템 고효율화

Ÿ 해양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역량강화

저탄소 선박 기반 확대
Ÿ 저탄소 연료 기술 적용 선박 보급

Ÿ IMO 등 국제협력 이행 지원

항행 안전성과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Ÿ 항행정보시설 개선

Ÿ 기후변화·재해 대응 항만·임항권역 구축

스마트 항만 운영 및 관리 역량강화

Ÿ 친환경·디지털 항만 운영 역량강화

Ÿ 항만 정보시스템 개선

Ÿ 지역사회 기반 항만 운영 협력 모델 구축

<표 4-15>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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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대효과

해운·항만 부문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로, 특히 도

서국과 연안국에서는 교통·물류의 필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기술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항만은 고밀도 에너지 소비시설인 동시에, 선박 진

출입, 하역, 보관 등 다단계 공정을 수반하여 대기오염, 해양오염, 소음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저탄소 선박과 연계된 항만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국제 해운 규범 이행에도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사업은 해운·항만의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한 다부문 통합 전략을 채택

하였으며, 도서국 및 연안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경제 및 교통안전성과도 연계된 파급 효과를 고려

하여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였다.

본 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탄소 연료 기반 선박 도입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도국의 해운산업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

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물류망 내 지속가능한 운송 주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기반 항만 에너지 시스템 고효율화를 통해 항만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항행정보시설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형 항만·임항 권역 구축을 통

해, 도서국의 항만 접근성과 항행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복원력

을 높이는 회복탄력형 항만 운영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

넷째, 스마트 항만 운영 기술과 지역 연계형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항만

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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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항만관리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친환경 항만 기술, 스마트 물류 역량, 국제해양협력 경험

을 접목하여, 개도국의 해운·항만 녹색전환을 주도하는 ODA 리더십을 확

보하고, 한국형 항만모델의 국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녹색 해운 전환 역

량과 자율적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촉진하며, 동시에 한국의 해양 ODA 정

책이 국제적 탄소중립 이행 흐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가. 대상 권역

해양 환경 보호는 국지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권역 차원의 대응

이 필요하다. 해양쓰레기, 특히 플라스틱과 폐어구는 해양 생물자원 보호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물다양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인간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해

양 플라스틱 오염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 해역에서는 ASEAN 회원국들이 

‘해양쓰레기 대응 행동강령(ASEAN Regional Action Plan for Combating 

Marine Debris)’을 채택하고 공동 감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299)

해양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어업 활동 중 버려진 폐어구로, 이는 회수되

지 않으면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유발하며, 수산자원에 지속적인 

피해를 준다. 유령어업은 IUU 어업의 한 형태이므로, 필요시 앞서 언급된 

태평양 도서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내 

IUU 어업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요소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

299) ASEAN(2021), p. 3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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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양쓰레기는 수거 자체가 어렵고, 수거 이후에도 친환경적인 처리 방

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인 기술적·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은 연안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해양 생

태계 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접근법이다. 특히 해양 생태관광은 지역

의 독특한 해양 생태계와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교육

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체 생계 수단을 마련해준다. 

이는 과도한 어업 활동을 줄이고,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

여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역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가

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 복합성과 연결성을 반영하여, 본 사업은 특정 국가나 권

역에 국한되지 않고, 해양 생태계 보호 및 해양쓰레기 문제에 범세계적 접

근을 지향한다. 특히, 두 사안이 상호 영향을 주는 점에 착안하여 동시적이

고 통합적인 대응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 사업 핵심 목표, 구성 요소 및 협력 가능 기관

본 사업은 해양환경 훼손, 해양생물자원 고갈, 해양쓰레기 확산 등 복합

적이고 상호 연계된 글로벌 해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다부문 연

계형 해양 ODA 패키지 사업이다. 해양쓰레기 저감,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사회 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 해양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룬다.

본 패키지의 핵심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생태계 회복력과 자원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해양 규범의 이행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통

해 협력국이 글로벌 해양 환경 보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국 내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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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폐어구 등 해양 유래 쓰레기

의 수거-추적-재활용 등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정

책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

양경찰청 등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IUCN, PEMSEA, GGGI 등 국제기구, 

NGO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쓰레기 대응 모델을 

마련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한다.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의 대체 소득원으로 관광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보호

구역(MPA)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직접 참

여하는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 해양관광 

기업, IUCN, NGO와 협력하여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셋째,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보

호종 지정 및 보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 기반의 자원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 이 구성 요소는 해양수산

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IUCN, NGO, 민간 연구기관 등이 협력

하여 생물다양성 기반의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참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이다. 지역사회 주도로 해

양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과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

함으로써 해양보전의 사회적 기반을 확산시킨다. 이는 NGO와 지역사회 

주도의 참여형 모델을 통해 운영되며,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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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패키지 사업은 분야별 전문성과 국제협력 경험을 갖춘 국내외 기관의 

역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처 간 연계와 다자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 

해양 거버넌스 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모델 확산을 동시에 도모

한다.

구성요소 핵심 내용 협력 기관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Ÿ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의 수거, 추적, 재활용 체계 구축

Ÿ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 정책 수립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IUCN, 
PEMSEA, 

GGGI, NGO,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Ÿ 해양보호구역(MPA) 기반 생태관광

Ÿ 지역사회 참여형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민간 

해양관광기업, 
IUCN, NGO

해양생물 다양성 및 
해양보호구역관리

강화

Ÿ 해양보호종 지정 및 보호

Ÿ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정책 연계 강화

해양수산부, 
환경부, IUCN, 

NGO, 지역사회, 
민간 연구기관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Ÿ 해양 보호 인식 증진 캠페인

Ÿ 지역사회 기반 감시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NGO, 지역사회

<표 4-16>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안)

자료: 저자 작성

협력국마다 수요와 추진 여건이 상이하므로, 본 패키지의 각 구성 요소

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유형에서는 주요 소득원으로 해양관광을 제시하였으나, 협력국의 여건에 

따라 필요시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패키지에 포함된 

양식 기반 수산물 생산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해양관광 인

프라가 미비하거나 관광 잠재력이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양

식업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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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해양 생태계 보호라는 목적을 강조할 경우 산업 인재 확보 패키

지 내 태평양 도서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

업의 IUU 어업 대응 사업과 조합하여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유령어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법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와 불법어업 문제를 연계하여 대응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역 감시 

인력 양성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해양 생태계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합 예시는 <표 4-15>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수요 적용 가능한 구성요소 조합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쓰레기 관리

Ÿ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Ÿ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Ÿ 해양생물 다양성 및 해양 보호구역 관리 강화

Ÿ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Ÿ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지속가능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Ÿ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Ÿ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생물다양성 보존 및 
정책 기반 마련

Ÿ 해양생물 다양성 및 해양 보호구역 관리 강화

Ÿ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Ÿ IUU 어업 대응

<표 4-17>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자료: 저자 작성

다. 기대효과

앞서 언급했듯,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과 폐어구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위협, 식량안보 저해, 인체 건강 피해 등 복합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회수와 친환경적 처리 모두에 있어 기술적·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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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권역 혹은 지역 차원의 통합적이고 범세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

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단순 규제에 그치지 않고, 

규제 이후 생계 대안을 마련하는 소득원 제공 방안도 병행하여 설계하였다.

본 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연안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해

양생물 보호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해양보호구역(MPA)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고, 해양 생태계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

능한 해양관광 모델을 확산할 수 있다.

셋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과 해양보호종 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 생태계

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과학 기반의 자원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IUU 어업 대응과의 연계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해양보호에 대한 사

회적 인식과 실천을 제고하고, 지역 기반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해양 회복력과 자원

관리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한국의 해양 ODA 분야 국제협력 리더십 강화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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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해양수산부 ODA 사업 발굴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과제, 전략적 대응 방향, 그리고 구체적 

실행모델로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발굴 체

계는 정책 우선순위의 모호함, 단발성 과제 중심의 접근, 협력 주체 간 연

계 부족, 제도화된 발굴 체계 부재 등으로 인해 전략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주요 도전과제는 ‘우선순위 일관성 강화’,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제도적 체계 보완’, 

‘ODA 연구 기반 확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와 같이 패키지형 접근을 통해 해양

수산 ODA의 전략적 통합을 시도하는 과제는 본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

었다. 반면, ‘우선순위 일관성 강화’에 따른 중장기 목표 설정 제언, ‘다양

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에 따른 민간·시민사회 참여 기반 마련, 그리

고 ‘제도적 체계 보완’ 및 ‘ODA 연구 기반 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기반 확

충 과제 등은 대응 방안의 성격상 제5장과 제6장에서 각각 구체화하였다. 

특히, 성과지표 마련과 지표 체계 구축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관리수단은 

제5장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존 제도의 보완 및 신규 제도 설계와 같

은 제도 개선 과제는 제6장에서 심화하여 다루었다. 이러한 장별 구성은 

도전과제별 대응방안을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수단을 주제별로 분산·

심화함으로써 해양수산 ODA 전략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에서 기획된 것이다.

무엇보다 본 장의 핵심 성과는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체계적

으로 설계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단위사업 중심의 기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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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보완하고,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과제 발굴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실행모델이다. 본 장에서는 해양수산 패키지 

구성 전략에 따라 ①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②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③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지원

사업 패키지, ④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 패키지, ⑤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등 다섯 가지 사업 

모델(안)을 개발하였다. 각 모델은 대상 권역 및 협력국, 핵심 목표와 구성 

요소, 협력 가능 기관, 주요 추진 내용과 방식,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구체

화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의 특성, 협력국의 개발수요, 협력기관 및 부처

의 추진 의지와 역량, 민간에서의 관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을 정리하면 <표 

4-18>과 같다. 각 패키지 사업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전략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설정되었으며, 특히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안)’는 협

력국 수요의 명확성, 이행 의지, 국내 기관의 수행 역량 및 협력 부처의 참

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아울

러 각 사업의 현장 적용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5장에서는 이들 

사업 모델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안)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본 장에서 제시된 패키지 사업(안)은 실무 검토 결과에 기반한 것

으로, 향후 실제 사업화에 앞서 국무조정실 주관의 사업전략협의회 등 관

계 부처 간의 공식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

은 해양수산 ODA의 전략적 기획과 구조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후속 장에서 제시되는 

이행전략, 성과지표 및 제도 개선 과제와 함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

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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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명
SDG 14
세부 목표

대상 권역
주요 

협력기관
목표 및 핵심 추진 내용

산업 인재 
확보 

SDG 
14.a,

14.c,

14.4,

14.7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해양수산부,

EDCF, KOICA,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

NGO 등

Ÿ 해양수산 인력 수요가 높은 국가
를 대상으로 선원, 해기사, 수산 
기술인력(옵서버) 등 전문 인재 
양성

Ÿ 현지 교육기관 역량강화, 교육과
정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도 및 관련 정책 정비, 해양산
업 기반 기술 교육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SDG 
14.4,

14.6,

14.b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해양수산부,

EDCF, KOICA,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민간기업 등

Ÿ 수산물 생산 후 단계의 부가가치 
제고 및 시장 접근성 강화

Ÿ 위생·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콜
드체인·저온 물류 구축, 중소 어
가 유통조직 역량 제고, 수출시
장 연계 플랫폼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SDG

14.3,
14.4,
14.6,
14.b

태평양,

중남미

해양수산부,

국제기구, 
KOICA,

환경부, 산림청,

수자원공사, 

민간기업, 학계 등

Ÿ 해안·연안 지역의 기후 회복력 
강화 및 저탄소 기반 구축

Ÿ 해양탄소흡수원 보전, 재생에너
지 활용 기반 구축, 정책 및 제도 
보완, 과학 기반 데이터 활용 능
력 제고 등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SDG 
14.1,

14.2,

14.4,

14.5,

14.6,

14.7

아시아, 

아프리카 

해양수산부,

한국해외
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

EDCF, 산업통상
자원부, 항만공사, 

민간기업 등

Ÿ 개발도상국의 항만과 물류 시스
템 탄소중립 및 디지털화 실현

Ÿ 친환경·디지털 항만 전환 지원, 
저탄소 연료 기술 적용 선박 보
급, 항만 에너지 고효율화, 항행
정보시설 개선, 항만 운영 역량
강화 등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글로벌

해양수산부,

국제기구,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산림청,

NGO, 민간기업 
등

Ÿ 해양수산자원 고갈 방지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Ÿ 불법어업 규제, 해양쓰레기 저
감, 해양관광 활성화, 수산자원 
회복 등

<표 4-18>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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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분석

1.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특수성

해양수산 ODA는 바다와 연안이라는 공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한 도구로, 지역적 수준에서 국제적 수준까

지 포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300) 전 세계 바다는 과도한 어획301), 오염,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해양 산성화, 온난화, 산소 결핍 등)로 인한 다차

원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302) 이러한 문제들은 해양자원 보호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동시에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면서도 개발 촉진을 

위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국의 협력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적임을 시

사한다.303)

300) OECD(검색일: 2025.2.6.)

301) 2024년 FAO의 세계수산양식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족 자원의 약 37.7%가 남획 상태로 생물학적

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50.5%는 최대 지속 어획 수준에서 어획되고 있다고 함(2024), 

p.24.

302) UNDP(검색일: 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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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SDG 14는 해양 생태계 보호에 집중하며, 해양오염 감소, 

해양 및 해양 생태계 관리·복원, 과학기술 강화를 통한 해양 산성화 영향 

최소화, 어류 포획의 효과적 규제, IUU 어업 근절, 과학 정보 기반으로 제

정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른 해안 및 해양 지역 보전 등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를 통한 군소도서개발

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304) 

해양 수자원과 생물들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관리만

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려우며, 여러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해양수산 자원의 특성과 해결할 문제가 상이하고, 국가 간의 해양자원 및 

어업자원 개발 등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규범 제정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들 규범과 협력

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까지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공간계획, 수산자원 관리, 어업 기술 등은 특수한 기술과 장비

를 요구한다. 수로 측량, 해수 유동, 해양 관측, 해양 산성화 등 다양한 분

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해양 산성화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 영

역에 대한 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기술 지원과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305) 

더욱이 항만 및 어항 시설, 자율 운항 선박 시스템, 수산업 클러스터 등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는 대규모 자본 투자와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 해양 인프라는 외부 요인에 취약하므로, 투자와 투입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해양수산 ODA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협

303) OECD(검색일: 2025.2.6.); PEMSEA(2025.1.30.)(검색일: 2025.2.8.), p. 1. 

304) UN, Goals 14(검색일: 2025.2.6.)

3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c),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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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요구되며, 기술적인 도전과 외교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해

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

획, 성과 기반 관리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일관성 있는 투입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2. 기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 관리 체계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5조의2(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및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에 근거하여 추진되

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사업을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

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협력총괄과를 중심으로 ODA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제협력총괄과가 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분야별 전문성을 전제로 각 과가 고유한 업무 

영역에 기반해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실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해

양수산부는 타 부처에 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자성 양자

사업이 많은 편이며, 이에 따라 실제 사업은 국제협력총괄과와 관련 실무 

부서 간의 협력 체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총괄과의 

ODA 전담 인력은 2025년 5월 기준 2명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관리하기에는 인력과 기능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

정(2019. 8.)과 함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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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을 제정(2020. 9.)하였고, 2020년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

다. 이후 국제개발협력센터는 ODA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교육 등 실무 

전반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전문기관 중심의 운영 체계는 일정 부분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연구·개발팀과 관리·평가

팀으로 구성되어 사업 발굴, 진도 점검, 평가 수행 등 전 주기 사업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 주도로 사업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정기적 진도보고서 제출 체계, 사업 수행 

실무진 워크숍인 OCEANAID 운영, 해양수산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사

업설계매트릭스(PDM: Project Design Matrix) 적용 등이 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차원의 공식 사업관리 지침은 아직 마련 중이며, 사업 관리는 국제협력총

괄과와 전문기관 간 협의한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분기별 점검, 

진도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양식 개발 등의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

적 기반이 강화된다면 수행기관들이 보다 일관된 표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관리 체계 역시 이와 유사한 발전 과정에 있다. 사후관리 지침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2024년, 전문기관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후관리 수요에 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사업 사후관리 지침(안)」을 수립하고 시범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나, 공식 

제도화는 준비 중인 상황이다.

관리 체계의 제도화가 시급한 이유는 해양수산부 ODA 사업 수행기관의 

다수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이기에 자체 사업 관리 규정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전체 ODA 사업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각 

기관이 내부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어 사업 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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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라서 부처 차원에서 제도에 따라 각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처 ODA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 

특성상, 단일 과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

다. 해양, 수산, 해운, 항만, 해상안전 등 각 분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과 주도의 실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부처 차원의 정책 조

정력 및 전략적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현장 중심의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제약으로 작

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양수산부 ODA 사업 수행기관은 공공 또는 국가

기관으로 파견 인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전문기관 또한 국내 중심의 관

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협력국 현장에서의 실시간 점검 및 피드백이 어려

운 실정이다. 이는 현장 수요 기반 ODA 발굴, 참여형 사업 수행 및 모니터

링을 중시하는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성과지표가 부재하다는 점은 성과관리 체계의 

또 다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2022년 1월에 제시한 ODA 

사업 성과지표 모델(안)은 보건, 공공행정, 교육, 농수산업·농촌개발, 물·수

자원, 교통,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폐기물, 생태계, 과학기술 혁신, 성평

등, ICT·디지털, 스마트시티·도시개발 등 16개 분야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

고 있다. 하지만 이 성과지표들은 해양수산 분야, 특히 해양, 항만, 어촌 

등 특수성이 강한 영역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농수산

업·농촌개발 분야에서는 농수산업 생산 기반 구축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

어 있으나, 이는 농업 중심의 맥락에 기초하고 있어 어획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등 수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담아내지 못한다. 또한 해양 생태계, 

연안관리, 항만물류 등과 같은 해양수산 특화 분야에 대한 성과지표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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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 ODA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

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성과 

기반 관리(RBM: Results-Based Management)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제약

이 따르고 있다.306)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외공관과의 협력은 보

완이 필요하나 수원국 중앙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와의 협

업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OCEANAID 협의체를 통한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업 구조는 해양수산 

ODA의 구조적 분산성을 보완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타 기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지표 분석

1) 유럽 해양수산 기금307) 

유럽 해양수산 기금은 평가 툴박스를 개발하여 해당 자금에 대한 책임성

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

면을 모니터링하며 효과성을 평가하여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한다. 이 기금

은 사업 개발, 환경 보호, 인적 자본 개발, 기관 역량강화, 혁신 및 지식 

공유, 지역사회 주도 지역개발을 6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308)

306) 국무조정실(2022.1.), pp. 2-17.

307) 유럽 해양수산 기금은 EU의 해양 및 수산 정책을 위한 기금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와 어촌지

원기금을 포괄하며, 유럽 5대 구조투자기금(ESI: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중 하나로 

유럽의 성장과 일자리 기반 회복을 도모함. 해당 기금은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 어촌 활성화, 일자

리 창출, 금융 접근성 강화 등을 지원하는 데 쓰임(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0.7.), p. 8)

308) European Commission(201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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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지표

사업 개발

Ÿ 수산 관련 활동의 다각화를 촉진하는 프로젝트 수

Ÿ 수산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력 증가

Ÿ 어업 방법 또는 기술의 혁신

환경보호
Ÿ 원치 않는 어획량 감소(톤 또는 백분율로 추정)

Ÿ 보호 구역 또는 수거된 폐기물과 같은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노력

인적 자본 개발

Ÿ 새로운 기술 또는 지속가능한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은 어부 수

Ÿ 어업 작업장에서 안전한 조치 채택

Ÿ 평생 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관 역량강화

Ÿ 어업 관리 계획의 개발 및 실행

Ÿ 보전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Ÿ 규제 프레임워크 준수율

혁신 및 지식 공유

Ÿ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 솔루션 도입 수

Ÿ 과학자와 어부 간의 보존 프로젝트 협력 수 

Ÿ 지속가능한 관행에 대한 대중 인식 캠페인

지역사회 주도

Ÿ 해안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Ÿ 소규모 어업 지원

Ÿ 지역 시장 및 가공 부문 강화

<표 5-1> 유럽 해양수산 기금 평가 툴박스 평가지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Table 2, pp.26-30. 일부 요약

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어업 및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FAO는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SSF: Small Scale Fisheries)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 프레임워크를 개

발하여 적용하고 있다.309) 이 프레임워크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

여, 소규모 어부와 지역사회가 자원과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공정하게 접

309) FAO(2023b),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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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AO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사회 발전·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관련, 지

속가능한 자원관리, 어획 후 생산 및 거래 관련, 성평등, 재난위험 및 기후

변화 등 여섯 가지 핵심 영역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FAO는 이

러한 성과지표를 통해 소규모 어업 공동체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투입 및 

투자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310) 이 접근법은 해양수산 분야 특유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

려한 맞춤형 성과관리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2023년 발간된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위한 소규모 어업 여성

어업인의 역량강화 통합 기초선 보고서311)는 가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

간다,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기초선 조사의 설계 및 결과를 상세히 제시하

고 있다. 이 기초선 조사는 해당 사업의 영향 및 결과지표와 관련하여 프로

젝트 기간 동안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

후 측정할 구체적 지표를 선정하는 체계적 과정을 보여준다.312) 본 기초선 

조사의 구조와 질문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와 사업의 주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향후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지표 개선(안)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성별, 지역별, 생계 유형

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방법론은 향후 해양수산 ODA 사업의 포용적 

성과 측정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10) FAO(2023b), p. 38.

311)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Small-Scale fisheries to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Livelihood through Better Policies, Strategies and Initiatives가 본 기초선 조사 해당 사업임

(Kadongola, R., Ahern, M. 2023)

312) Kadongola, R., Ahern, M.(202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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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책임 있는 거버넌스

Ÿ 소규모 어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정책 
또는 법적 프레임워크 수

Ÿ 공동 소유 소규모 어업자원의 공동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적용되는 헥타르

Ÿ 토지 및 수자원, 수산자원, 어장 및 인접 토지에 대한 
사용자 권리를 확보한 소규모 어업인(가치사슬 행위자)의 비율

Ÿ 법적 서류를 가진 소규모 어업인의 비율

사회 발전,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관련

Ÿ 사회적 보호의 혜택을 받은 소규모 어업 종사자 및 어부 비율

Ÿ 지역사회기반 사회보호제도를 제공하는 소규모 어업 공동체 조직 수 

Ÿ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규모 어업 종사자 및 어부 수

Ÿ 소규모 어촌 지역사회의 직업 훈련센터 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Ÿ 자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소규모 어업인 및 어업 종사자의 비율

Ÿ 수산자원 관리 모델로서 공동 관리를 촉진하는 수산 법률 및 정책

Ÿ 수산자원 관리에 참여하는 소규모 어업 공동체 조직의 비율

Ÿ 서면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어업 공동관리 협약의 비율

어획 후 생산 및 

거래 관련

Ÿ 생산 및 어획 후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여 적용한 
소규모 어업인 및 종사자의 비율

Ÿ 개발된 어시장 정보 플랫폼 수

Ÿ 온라인/모바일 수산시장 정보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소규모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의 비율

Ÿ 여성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를 갖춘 수산 시장의 비율

성평등

Ÿ 소규모 어업에서 여성 관련 적합한 기술 개발 건수

Ÿ 소규모 어업단체의 회원 중 여성 비율

Ÿ 소규모 어업조직에서 여성 고용 및 회원 가입을  유치하고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인센티브 수

Ÿ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

재난위험 및 
기후변화

Ÿ 소규모 어업 공동체를 위한 적응 기금, 시설 및 기술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한 정보 보급에 관여하는 옹호단체 수

Ÿ 재난 대비를 통합한 개발 계획 및 투자 건수

Ÿ 역량 개발 이니셔티브 수

Ÿ 긴급 대응을 위한 개발 및 인도주의 활동가 간의 파트너십 체결 건수

<표 5-2> FAO 성과(영향) 지표

자료: FAO(2023b), Appendix 2, pp. 84-185, 일부 요약



188

영역 성과지표

식량 안보 및 영양
Ÿ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IES: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Ÿ 여성을 위한 최소 식이 다양성(MDD-W: Minimum Dietary 
Diversity for Women) 

의사 결정 및 

여성 역량강화

Ÿ 어업 조직 또는 지역 의사 결정 기관에서의 여성의 참여

Ÿ 생산적 자산(예: 낚시도구, 보트)에 대한 접근성 및 사용에 대한 접근

Ÿ 성 기반 폭력의 발생 및 성 차별적 태도의 만연

어획 후 

가치 사슬 개발

Ÿ 생산 건조, 훈제, 또는 소금에 절이는 것과 같은 어획 후 관행 채택

Ÿ 생산 가공, 마케팅, 또는 부가가치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비율

Ÿ 어업 관행 및 어획 후 지속가능한 기술 관련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

제도적 구조와 역량, 
여성 어업 단체

Ÿ 소규모 어업(SSF) 가이드라인을 통한 정책 또는 이니셔티브 수

Ÿ 여성 및 소규모 어부의 어업 확장 서비스 이용

Ÿ 설립 또는 강화된 지역 어업의 조직 수 

지식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Ÿ 지식공유플랫폼 또는 교육 세션의 빈도 및 효과

Ÿ 소규모 어업의 모범 사례 보급 및 수용

<표 5-3> FAO 성과지표

자료: Kadongola, R., Ahern, M.(2023), 4. Survey summary results and discussion, pp. 21-59, 
일부 내용 요약

단위 성과지표

영향
Ÿ 대상 인구의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IES) 감소

Ÿ 자산 소유 및 의사 결정에서의 성평등 증가

결과
Ÿ 지역사회에서 채택한 생선 가공 및 마케팅 기술 개선

Ÿ 대상 가구의 여성과 아동의 식단 다양성 강화

산출물
Ÿ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에 대해 수행된 워크숍 수

Ÿ 어부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훈련이나 접근을 받는 수(성별 구분) 

<표 5-4> ODA 사업 PDM 적용(안) 성과지표

자료: Kadongola, R., Ahern, M.(20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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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환경계획(UNEP)은 해양 및 어업 관리의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

양한 유엔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로 전환하는 것

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UNEP가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산호초 보호기금(GFCR: Global Fund for Coral 

Reefs)은 2024년에 산호초 보호 및 관련 커뮤니티 개발 이니셔티브의 진

행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 전략을 수립하였다. 

성과지표 세부지표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중인 산호초의

면적

Ÿ 지역 관리 구역/공동 관리 구역의 산호초 면적(㎢)

Ÿ 맹그로브, 해초 또는 기타 관련 생태계와 같은 비산호초 생태계의 면적(㎢)

Ÿ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중인 산호초의 면적(㎢)

의미 있는 결정에 
참여한 커뮤니티 수,

공동 개발 및 역량강화

Ÿ 해양자원의 공동 관리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수 

Ÿ 지역 주도의 보존 이니셔티브(예: 해양보호구역) 증가

생계, 직접 일자리, 
소득 및 관련 영향을 통해 

지원받은 사람 수

Ÿ 직접 창출된 일자리 수(성별, 청년, 원주민별로 세분화)

Ÿ 소득 및/또는 영양이 사람들의 수(성별, 청소년, 원주민별로 세분화)

기후변화 및 
주요 외부 충격의 영향에 
더 잘 적응하고 대응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은 사람들의 수

Ÿ 총 직접 수혜자 수(성별, 청소년, 그리고 원주민)

Ÿ 총 간접 수혜자 수(성별, 청소년별로 세분화)

Ÿ 연안 지역사회가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 
메커니즘/개혁의 수(예: 보험, 대출, 마을 저축, 복구 위기 계획 등)

Ÿ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정책 수
(예: 위기관리 계획, 임시 대체 고용을 위한 개혁)

<표 5-5> 글로벌 산호초 보호기금 성과지표

자료: UNEP(2024), pp. 7-9, 펀드 지표 중 일부 발췌

해당 평가에서는 각 프로젝트의 목표, 변화 이론, 지표, 모니터링 방식,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며,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각 프로젝트의 지표 대비 진

행 상황과 활동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313)

313) UNEP(2024), pp.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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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 부두 운영 회사 성과 평가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성과지표에서 교통 분야는 주로 도

로 교통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항만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DCF에서 항만 타당성 조사 시 활용하는 평가 지표도 존재하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은 주로 어항 및 접안 시설 개선 수요가 많아 대규모 상업항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에서 

항만 부두 운영 회사 성과 평가 시 사용하는 일부 지표는 소규모 항만 인프

라(어항 포함) 구축 사업에서 협력국의 인프라 운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기준 평가지표 점수

물량 유치 노력(20점)
물량 증가 비율 10

부두하역능력 대비 처리비율 10

생산성 제고(15점)
선박의 접안시간당 하역생산성 10

척당 평균접안시간 절감률 5

투자비(15점) 하역능력당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비 15

안전성·신뢰도(20점) 산재 발생 횟수 20

이용자 만족도(5점) 선사 및 화주의 만족도(설문조사) 5

시장 건정성 제고(15점)
TOC 통합 5

항만하역표준계약서 채택 10

환경 개선 노력도(10점)
환경 관련 규정 위반 횟수 5

미세먼지 대응 노력도 5

합계 100

<표 5-6> 부두 운영회사 성과평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자료: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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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과지표 개선(안)

본 절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의 다섯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논리적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구조에 

기반하여 활동(Activities), 산출물(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

의 단계별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사업(안)에 대해 예상되는 산출물, 성과, 

영향의 3단계 층위에 따른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한다.

제시한 성과지표는 본 장의 제1절의 3항에서 다룬 타 기관 해양수산 

성과지표 분석과 기존 해양수산 ODA 사업의 성과지표를 참조하여 구성

하였다.314) 이를 통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각 패키지 사업의 목표 달성 

경로와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평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사업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사업’은 해기사(상선), 어선원, 옵서버 역량강화

를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은 

상이하나 인력 양성 중심의 구조, 정책·제도 기반 강화, 안전 및 복지(건강

관리) 확대, 국제규범 대응 및 이행 체계 구축이라는 공통된 구성 요소를 

공유한다.

3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의 ODA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

으며, 2024년 11월 재지정되었음. 본 2절에서 참고한 기존 해양수산 ODA 사업의 성과지표는 2023

년부터 국제개발협력센터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자체평가 사업 대상 성과지표를 기준

으로 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ODA Korea 웹사이트 내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로 대외 공개된 자료임. 

또한, 국제개발협력센터에 직접 의뢰한 ODA 수행기관 PDM 수립 컨설팅 자료(2024d)와 2022년부

터 시행 중인 OCEANAID 기관 발표 자료도 일부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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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과지표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반영하여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일부 정성 지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으며, 사업 개입 전후(이전–
이후)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우선,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사업은 총 5개 세

부 프로젝트로 구성된 패키지형 사업으로, 협력국의 해운 및 어업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양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

이며, 목적에 따라 구성한 사업 프레임워크(안)는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영향(Impact) Ÿ 해양산업 인재 자립 및 해양 안전 대응 역량강화

성과 (Outcome) Ÿ 협력국 해운·어업 산업의 전문인력 확보 및 해양 안전 기반 강화

산출물 (Output)

Ÿ 해기사 교육 및 인턴십 운영

Ÿ 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Ÿ 건강검진 시스템 제공

Ÿ 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Ÿ 정책 자문 수행

활동 (Activities)

Ÿ 승선 실습선 및 교육 콘텐츠 운영

Ÿ 현지 연수생 초청

Ÿ 건강 검진/보건 체계 지원

Ÿ 해양기후 플랫폼 기술 구축 및 전파

Ÿ 정책 마스터 플랜 자문

<표 5-7>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자료: 저자 작성

본 사업은 해기사 승선 실습교육, 해상 안전 교육, 보건 및 건강 검진, 

기후변화 예측 플랫폼 구축, 해양 안전 정책 역량강화 등 상호 연계된 구성

요소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각 구성요소에 따른 성과지표(안)는 기존 해양수산부 ODA 사업 성과지

표를 참조315)하여 <표 5-8>과 같이 정리하였다. 실제 사업 기획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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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DG 5(성평등)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해상 안전 교육, 기후변화 예측 

플랫폼 구축, 해양 안전 정책 역량강화 등의 항목에도 성별 분리 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 및 보건 관련 사업은 일반 지역 주민을 대

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설계될 수 있으나, 해양 산업 종사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항목에 한정된 지표를 

제시하였다. 향후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성과지표는 협력국의 수요와 지역 

보건 인프라 여건에 따라 조정하거나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해기사 승선

실습교육

Ÿ 실습 교육 이수자 수 및 
수료율

Ÿ 유급 인턴십 참여자 수

Ÿ 여성 실습생의 비율

Ÿ 해기사 자격증 취득률 
증가

Ÿ 해양 산업 취업률(해양
산업 종사자 수 증가)

Ÿ 해운 인력 부족 협력국
의 인력 자립도 향상

Ÿ 해운산업 인력 수급 
안정화

해상 안전 교육
Ÿ 시뮬레이터 교육 횟수

Ÿ 안전 교육 이수자 수

Ÿ 해양 사고 대응 숙련도 
향상(사전·사후 테스트)

Ÿ 해양 사고율 감소

Ÿ 선박 운항 안전성 개선

보건 및 

건강검진 제공
Ÿ 건강검진 시행 횟수 Ÿ 승선 불가율 감소 Ÿ 노동 지속가능성 제고

기후변화 예측 
플랫폼 구축

Ÿ 시스템 설치 수

Ÿ 교육 이수자 수

Ÿ 해양 기후 경보 활용도

Ÿ 정책 반영 건수

Ÿ 연안 재난 대응 시간 단축

Ÿ 기후 예측 정확도 향상

해양 안전 정책 
역량강화

Ÿ 정책 자문/컨설팅 횟수

Ÿ 마스터플랜 수립 건
Ÿ 해양안전 정책 도입 수

Ÿ 해양 안전 국제규범 
이행률 향상

Ÿ 해양 법제도 기반 강화

<표 5-8>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자료: 저자 작성

가나 어선원 양성사업316)은 기술 역량강화, 보건 및 위생 교육, 기초 문

해 교육을 통해 어선원 직업훈련 성과 제고 및 취업 연계 실현을 주요 목적

으로 한다. 이를 구조화한 프레임워크(안)는 다음과 같다.

3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으로 2024년 12월 해양수산부 ODA 양자사업 대

상 PDM(안) 서면 자문을 지원함. 자문 지원 대상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과 

케냐 해기교육시스템 전수사업 PDM 성과지표 일부를 참고함

316) 202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한 가나 어선원 양성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참고 및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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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영향(Impact) Ÿ 협력국 수산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고용 창출

성과 (Outcome) Ÿ 기술 역량·보건·문해 교육을 통한 어선원 직업훈련 성공 및 취업 연계

산출물 (Output)

Ÿ 직업훈련과정 개발

Ÿ 교육 인프라 구축

Ÿ 문해·보건 교육 운영

Ÿ 민간 협력을 통한 인턴십 연계

활동 (Activities)

Ÿ 교육 콘텐츠 개발

Ÿ 교육 공간 임차 및 설비 제공

Ÿ 문해·보건 교육 실시

Ÿ 유급 인턴십 및 취업 매칭

<표 5-9>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자료: 저자 작성

본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 공간 및 시설 확보, 보건 및 위생 

교육, 문해 교육,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

육 및 인턴십 참여 인원’ 등 정량적 수치를 주요 산출물 지표로 설정하였

다. 성과지표는 교육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항해기술 숙련도, 안전사고 대

응력, 보건 인식 수준, 독해력 향상률 등 참여자의 역량 변화에 따라 구성

되었으며 <표 5-10>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성과지표 체계는 직업훈련, 문

해 및 보건 교육, 취업 연계를 통한 어선원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반까지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

다. ‘이수자 수’,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 등은 정량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며, ‘문해력 향상률’, ‘보건 인식 개선도’ 등은 참여자의 질적 변

화와 역량 향상을 측정하는 정성 지표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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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Ÿ 교육과정 개설 여부

Ÿ 이수자 수

Ÿ 교재·기자재 제작 건수

Ÿ 참여자 만족도

Ÿ 교육 이수율

Ÿ 어선원의 항해기술 
자격증 취득률

Ÿ 어선원 안전사고 발생 
감소(기준 연도 대비)

Ÿ 어업 전문기술 이해도 
향상

Ÿ 연안지역사회 숙련 
어선원 비율 증가

Ÿ 지역경제 성장률 
증가율

교육 공간 및 

시설 확보

Ÿ 교육 공간 확보 여부

Ÿ 설비 개선 완료 수

Ÿ 교육 접근성 향상

Ÿ 수강 등록률 증가

Ÿ 지역 교육기관 활용률 
향상

Ÿ 장기적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보건 및 위생

교육

Ÿ 교육 횟수

Ÿ 참여자 수

Ÿ 보건 인식 개선도

Ÿ 질병 예방률 향상

Ÿ 어업종사자의 노동 
지속가능성 강화

Ÿ 의료 접근성 제고

문해 교육
Ÿ 문해 교육 이수자 수

Ÿ 교재 배포 수

Ÿ 기본 독해력 향상률

Ÿ 계약 이해도 및 안전 
교육 수료율 향상

Ÿ 근로 환경 개선

Ÿ 권익 보호 역량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Ÿ 유급 인턴십 기회 수

Ÿ 취업 연계 성공 사례 수

Ÿ 실제 취업률

Ÿ 민간기업 수요 충족도

Ÿ 지역 수산업 고용 증가

Ÿ 민관협력 기반 일자리 
창출

<표 5-10>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자료: 관련 자료 참고317) 및 저자 작성

또한, 각 성과지표는 협력국의 현장 여건과 측정 가능성에 따라 유연하

게 조정·세분화할 수 있으며, 타 부처의 참여가 필요한 문해 및 보건 교육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설계할 수 있다. 아울러, 실

사업 기획 시 기초선 조사 후 각 지표에 ‘여성 참여율’, ‘아동 수혜자 비율’,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자 수’ 등 사회적 포용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로 도

입한다면, 성과관리 체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17) 국무조정실(2022.1.), pp. 2-3, p.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a), pp. 31-32. 



196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사업은 옵서버 제도

의 전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력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자원 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IUU 어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위한 

물리적인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이를 운용할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이 동시

에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투발루는 지역수산기구(RFMO)의 인증

을 받은 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옵서버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관리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량강화가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318) 이에 본 사업은 투발루 정부의 

IUU 어업 대응 및 옵서버 제도 전반에 대한 질적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운

영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항목 내용

영향(Impact)
Ÿ 국제규범 기반 해양자원관리,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능력 

제고 및 근절

성과 (Outcome)
Ÿ 옵서버 제도 전문화, 지속가능한 인력관리체계 확립, 

데이터 기반 IUU 어업 대응 강화

산출물 (Output)

Ÿ 보수교육 및 초청연수 운영

Ÿ 전자 모니터링 도입 및 데이터 교육

Ÿ IUU 어업 감시 시스템 도입 및 활용 교육

Ÿ 제도 개선 컨설팅

Ÿ 건강검진 제도 구축

활동 (Activities)

Ÿ 국제규범 부합 IUU 어업 대응 제도 마련

Ÿ 선사 문화·언어교육 포함 실무 교육 운영

Ÿ 데이터 분석 모듈 개발 및 교육

Ÿ 예산/행정 정책 컨설팅 수행

Ÿ 해양 안전 연계 건강 서비스 도입

<표 5-11>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자료: 저자 작성

318) 한국원양산업협회 ○○○ 부장, ○○○ 과장(2025.3.21., 화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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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사업의 성과지표는 

구성요소별 활동 건수를 기준으로 한 산출물의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설

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산출물은 실무 이해도 및 성취도 향상, 옵서버 

제도 운영의 지속성 강화 등과 같은 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지

표로 연계되며, 제도 전반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옵서버 보수 교육과 데이터 분석 역량강화 항목은 현재 일반적인 수준의 

지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향후 교육 내용이 구체화되면 산출물을 성과지표

와 직접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SDG 5(성평

등)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성별 분리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

다. 국가 예산·행정 체계 개선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포괄적

인 지표 중심이나, 실제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성과 항목을 추가

로 반영할 수 있다. 건강검진 및 보건 관련 사업은 협력국 일반 주민을 대

상으로 한 기초 보건 서비스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해당 지표 역시 

지역 수요와 보건 인프라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및 세분화할 수 있다.



198

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IUU 어업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Ÿ 초청 연수자 수

Ÿ 교육 이수자 수

Ÿ 교육시간(시수)

Ÿ 실무 이해도 및 
실습 성취도 향상

Ÿ IUU 대응 제도 마련

Ÿ IUU 어업 저감

Ÿ IUU 어업 방지체계 
정착

Ÿ 국제규범 이행률 상승

Ÿ 컨설팅 횟수

Ÿ 국제협력 정보 공유 횟
수

Ÿ IUU 어업 대응 제도 
운영 지속성 강화

Ÿ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사례 수

Ÿ 불법어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Ÿ AIS/위성 장비 설치 수

Ÿ 시스템 활용 교육 
이수자 수 

Ÿ IUU 어업 적발률 상승

Ÿ 위반 재발률 감소

옵서버 

보수 교육

Ÿ 초청 연수자 수

Ÿ 교육 이수자 수

Ÿ 교육시간(시수)

Ÿ 실무 이해도 및 
실습 성취도 향상

Ÿ 양질의 옵서버 배출률

Ÿ IUU 대응 옵서버 배치율 
향상

Ÿ 해양자원 감시 정확도 
제고

데이터 분석

 역량강화

Ÿ 전자모니터링 
장비 설치 수

Ÿ 데이터 교육 이수자 수 

Ÿ 자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률

Ÿ 데이터 기반 보고서 작성 
및 정책 활용 사례 수

Ÿ 과학기반 자원관리 
확대

Ÿ 국제 수산기구 보고체
계 이행률 상승

국가 예산·행정 
체계 개선

Ÿ 컨설팅 횟수

Ÿ 옵서버 제도 운영 
지속성 강화

Ÿ 정책 반영 및 예산 배정 
확보율

Ÿ 제도적 지속가능성 
강화

Ÿ 해양관리 행정 신뢰 
향상

인재 제도 개선
Ÿ 법·제도 개선안 

마련 수

Ÿ 인재 유입/이탈 비율 
개선

Ÿ 안전관리 매뉴얼 도입률

Ÿ 인재 확보 및 유인 
구조 개선

Ÿ 장기적 인력 유지 
기반 확보

보건 서비스

접근성

Ÿ 건강검진 시행 횟수

Ÿ 의료 교육 및 진단 횟수
Ÿ 질병 예방률 개선

Ÿ 근무 지속가능성 제고

Ÿ 인재 복지 기반 강화

<표 5-12>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자료: 관련 자료 참고319) 및 저자 작성

319) 국무조정실(2022.1.), pp. 2-3, p.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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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사업은 협력국 수산업의 경

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산업 인프라 구축, 양식 기술 

이전,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기술 지원, 수산업 정책 역량강화, 보건·위

생 개선 등 다섯 개의 세부 프로젝트를 통합한 패키지형 프로그램이다. 프

레임워크상의 산출물은 각 세부 사업 단위에 해당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

고자 하는 주요 성과는 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식품 위생 환경

개선, 수산업 기술 및 제도 역량강화이다.

항목 내용

영향(Impact) Ÿ 협력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 (Outcome)
Ÿ 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식품 위생 환경개선, 수산업 기술 및 

제도 역량강화

산출물 (Output)

Ÿ 인프라 설치

Ÿ 기술 이전 및 교육 실시

Ÿ 고부가 제품 개발

Ÿ 제도 개선

Ÿ 위생 시스템 운영

활동 (Activities)

Ÿ 어항 및 유통센터 설계·시공

Ÿ 양식 기술 전수 및 교육

Ÿ 수산물 가공기술 도입

Ÿ 수산업 정책 컨설팅

Ÿ 보건/위생 인프라 지원

<표 5-13>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자료: 저자 작성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유통·물류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지표는 각 구성

요소별 활동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정량적 산출물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였

다. 주요 산출물로는 어항 및 배후단지 조성 준공 건수, 개발된 양식 생산

기술 매뉴얼 수, 라벨링·포장 기술 도입 사례 수, 정책 컨설팅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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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산출물을 기반으로, 양식 어획물 처리량 변화율, 양식 생산성 증

가율, 수산가공품의 품질 인증 획득 수, 정책 컨설팅 및 교육 만족도 등으

로 연계된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부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농산업 기준을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산업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단계마다 발전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사업 구성 요소 역시 대상국의 

수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성과지표도 

협력국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정책 역량강화 항목은 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제규범이

나 수출 시장의 위생·보건 기준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다. 현재 많은 협력국에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환

경오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식 기술 이전 또한 협력국 상황에 맞는 적정기술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현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기술 이전 지표 수준

으로 제시하였다. 성과지표 중 예시로 제시된 HACCP 인증 또한 선진국 

중심의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이 획득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 그러나 

향후 기술 수준 향상과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방향성으로서 제시하였다. 

실제 사업으로 기획할 시에는 기술 이전, 정책 역량강화, 품질 개선 등과 

같은 핵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 측

정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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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수산업 
인프라 구축

Ÿ 어항/배후단지 조성 
준공 수

Ÿ 장비 설치 수

Ÿ 운영 가능 장비 비율

Ÿ 시설 가동률

Ÿ 수산물 처리량 변화율

Ÿ 물류 시간/비용 절감률

Ÿ 수산물 자급률 변화율

Ÿ 수산물 수출 증가율

Ÿ 지역 고용 창출(수산업 
신규 종사자 수)

양식 기술 이전

Ÿ 개발된 양식 생산 기술 
매뉴얼 수

Ÿ 교육 인원 수

Ÿ 건조시설 및 양식시설 
개소 수

Ÿ 양식 생산성 증가율

Ÿ 교육 수료자 중 실제 
양식업 종사율

Ÿ 위생 인증(HACCP) 
획득 양식장 수

Ÿ 사업지역 내 양식업 생
산량 증가율

Ÿ 수산물 자급률 변화율

Ÿ 수산물 섭취 빈도 변화 
혹은 식단 다양성 지수

Ÿ 양식업 관련 고용 창출 
수 및 소득 증가율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기술지원

Ÿ 신제품 개발 수

Ÿ 라벨링/포장 기술 
도입 사례

Ÿ 수산가공품 품질 인증 수

Ÿ 내수/수출 유통처 확대 
건수

Ÿ 지역사회에서 채택한 
가공 및 마케팅 기술 
개선

Ÿ 수산물 수출 증가율

Ÿ 중소기업 수산 가공 
참여율

수산업 정책 

역량강화

Ÿ 정책 컨설팅 횟수

Ÿ 교육 실시 횟수

Ÿ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 여부

Ÿ 정책 컨설팅/교육 관련 
만족도

Ÿ 위생 기준 제도화 여부

Ÿ 이해관계자 정책 반영 
여부

Ÿ 지역 수산업 가공·유통·
물류 개선 모델 적용 
여부

Ÿ 국제 인증 획득

보건·위생 개선
Ÿ 식품안전 교육 인원수

Ÿ 위생 시설 설치 수
Ÿ 보건 인식 개선도

Ÿ 지속가능한 위생관리 
시스템 운영 비율

<표 5-14>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자료: 관련 자료 참고320) 및 저자 작성

3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a);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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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지원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해양경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연구와 산업의 협력적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본 사업은 해양과학 

기반 인프라 구축, 해양 생태계 복원 및 블루카본 활용, 해양 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기술 도입,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과학적 정책 역량강화 등 다

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기술·제도·인적 역량의 통합적 투입과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

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해양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하고, 협력국의 

자립적 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항목 내용

영향(Impact) Ÿ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해양경제 기반 조성

성과 (Outcome) Ÿ 협력국 연안국가의 기후회복력, 에너지·물·안보, 정책 자립도 향상

산출물 (Output)

Ÿ 해양기후 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

Ÿ 블루카본 생태 복원

Ÿ 재생에너지·담수화 기술 보급

Ÿ 탈탄소 선박/항만 확산

Ÿ 정책 연구 및 연수 수행

활동 (Activities)

Ÿ 관측소·센서 설치

Ÿ 맹그로브/해초 복원 시범

Ÿ 해상 태양광/풍력 시범 설치

Ÿ IMO 기준 연계 정책 자문

Ÿ 데이터 기반 정책 플랫폼 운영

<표 5-15>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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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활동 기

반의 정량적 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성과 및 영향 단계에서는 

해양기후 데이터 확보율 탄소 흡수량(tCO₂eq) 블루카본 크레디트 등록 건

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량 지표를 제시하며321), 해당 지표의 측정과 검

증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방식과 절차를 준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블루카본 크레디트 등록 건수나 재생에너지 

보급률 등은 Gold Standard, Verra,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국제 인증 체계와 연계하여 지표의 신뢰성과 국

제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지표와 측정법

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층위별 성과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사업 유형은 현재 제안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정성적 지표에 대한 측

정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정책 활용 사례 수나 생태계 회복 지수 등의 

정성 지표는 정의와 측정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평가자 간 해석 차이를 야

기할 수 있어, 사전 합의와 명확한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정성 지표는 정

량 지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두 지표 간 중복이나 해석

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성과 측정에는 장기적인 접

근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기획 시에는 구축된 설비의 가동률, 운영·

유지관리 비용, 수원국 정부의 재정 분담률 변화 등과 같은 운영 유지 기반 

지표를 성과관리 체계에 포함함으로써,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21) GCF(2021.7.16.), pp. 3-5; IUCN(2017.11.),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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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해양과학 기반 
인프라 구축

Ÿ 해양기후 관측소 설치 수

Ÿ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Ÿ 해양기후 데이터 확보율

Ÿ 정책 활용 건수

Ÿ 조기경보 시스템 정착

Ÿ 기후재난 대응 시간 단축

생태복원 및 

블루카본

Ÿ 복원된 면적(ha)

Ÿ 블루카본 파일럿 사업 수

Ÿ 탄소 흡수량(tCO₂eq)

Ÿ 블루카본 크레디트 
등록 수

Ÿ 탄소중립 기여도 증대

Ÿ 지역 생태계 회복 지수 
상승

해양재생에너지 
및 담수화

Ÿ 해양에너지 파일럿 수

Ÿ 담수화 시스템 설치 수

Ÿ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율

Ÿ 식수, 산업용수 등 
접근성 향상도

Ÿ 에너지 자립률 개선

Ÿ 기후취약지역 물안보 
강화

과학적 정책 

역량강화

Ÿ 공동연구 수

Ÿ 연수 참가자 수

Ÿ 기후정보 기반 정책 
수립 수

Ÿ 정책 활용 사례 수

Ÿ 기후 리더십 강화

Ÿ 지역 정부의 자율적 
정책 추진 기반 확보

<표 5-16>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자료: 저자 작성

4.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실현을 위한 전

략적 해양 ODA 패키지로 설계되었다.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협력국의 항

만과 물류 시스템이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량

을 강화하고, 국제 기후·환경 규범의 이행을 지원하며, 지역 맞춤형 친환경 

항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은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저탄소 선박 보

급, 항만 에너지 고효율화, 항행정보시설 개선, 미래지향적 항만 운영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항만 운영과 물류 체계 전반에 걸

친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각 구성요소는 단순한 인프라 공급을 

넘어, 제도 개선, 기술 전환, 인력 양성 등 다층적 개입을 통해 종합적이고 

연계된 결과를 창출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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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제도·인적 역량의 통합적 투입을 통해 해양 수송 부문의 탈

탄소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물류 체계를 협력국 내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단순한 항만 인프라 확충

을 넘어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글로

벌 공급망 안정성 제고 등 다차원적 개발 효과를 유도한다. 궁극적으로는 

협력국이 국제 기후·환경 기준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자국의 항만을 지

역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항목 내용

영향(Impact) Ÿ 항만 및 물류 체계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제고

성과 (Outcome)
Ÿ 협력국  항만 및 물류 시스템의 친환경화·스마트화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

산출물 (Output)

Ÿ 친환경 하역장비 및 연계물류 시스템 구축

Ÿ 저탄소 연료 기반 선박 시범 도입

Ÿ 재생에너지 기반 항만 전력 설비 설치

Ÿ 항로표지 및 디지털 관제 시스템 구축

Ÿ 항만 운영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배출

활동 (Activities)

Ÿ 전기·LNG 기반 하역장비 도입 및 시범 운영

Ÿ LNG·메탄올 추진 선박 관련 정책 컨설팅 실시

Ÿ 태양광 및 풍력 설비 설계·시공

Ÿ 항로표지 시설 마련, 최신 항행안전장비 설치 및 시범 운영

Ÿ 항만 디지털·환경관리 교육과정 운영

<표 5-17>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자료: 저자 작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는 구성요소별 

산출물과 성과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의 타당성

과 측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디지털 전

환, 제도 정착 등 실질적인 변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량 지표와 정

성 지표를 조합하였으며, 다층적 개발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영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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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추적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량(tCO₂eq)은 본 사업의 핵심 목표인 항만의 탈탄소화를 직접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하역 장비의 전동화, 재생에너지 전환, 저탄소 선

박 보급 등의 투입 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다. 해당 지표는 IPCC에서 제공

하는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를 기반으로 산정 가능하며, 향후 Verra, Gold 

Standard 등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될 경우, 탄소 크레디트 등록·발행을 통

한 글로벌 활용성도 확보될 수 있다.

저탄소 선박 시범 도입 척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설비 설치 항만 수, 

항로표지 설치 수 등은 구성요소별 산출물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업 수행 기간 동안의 투입 대비 실현 성과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협력국 운영데이터를 통해 모니터링 가능하며, 연차별 단계 성과를 관리하

는 데 적합하다. 성과 수준의 지표로는 항만당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량(tCO₂eq), 국제규범 기준 CO₂ 배출 감축 수준, 항만 내 항행사고 발생 

건수 감소 등이 포함되며, 이는 단순 설치 성과를 넘어 운영 체계의 전환, 

제도 채택, 인력 역량강화 등 구조적 변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본 

지표들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간접지표를 설정하여 추정할 수 

있기에 사업 종료 후 후속 평가와 확장 사업 기획에 유용하다.

정성적 지표의 경우, 본 사업의 제도적 정착과 조직 역량강화 수준을 평

가하는 데 활용된다. 이들 지표는 사업 시행기관 및 협력국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통해 정의될 수 있으며, 현장 인터뷰, 정책 문서 분석, 제도 채택 

여부 등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지표 체계는 현재 기획 단계에서 제안된 초안으로, 추후 협력

국의 통계 수집 여건, 정책 목표, 관련 기관의 운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세부 지표와 측정 방식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민간 투자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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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달라질 수 있다. 향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지표 정의

서와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지표별 목푯값을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해운·항만의

탈탄소화

Ÿ 저탄소 선박 도입 수

Ÿ 친환경 항만 시스템 
구축 수

Ÿ 항만당 온실가스
(GHG) 배출 감소량
(tCO₂eq)

Ÿ 국제환경협약 이행률

Ÿ 국제 탄소기준 
준수율 향상

Ÿ 지속가능 항만 운영 
체계화

저탄소 선박 
보급

Ÿ 저탄소 연료 선박(예: 
LNG, 메탄올) 시범 
도입 척수

Ÿ 블루카본 파일럿 
사업 수

Ÿ 국제규범 기준 CO₂ 
배출 감축 수준(%)

Ÿ 저탄소 선박 운항 
항로 수

Ÿ 해운 부문 탈탄소화 
정책 이행

Ÿ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도

항만 에너지 
고효율화

Ÿ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설치 수

Ÿ 친환경 하역장비 설치/
도입수

Ÿ 항만 에너지 운영비 
절감

Ÿ 항만 내 화석연료 기반 
전력 사용 비중 감소율

Ÿ 항만 기반 에너지 전환

Ÿ 지역 전력망의 재생에
너지 활용 기여도

항행정보시설 
개선

Ÿ 항로표지 설치 수

Ÿ 디지털 관제시스템 
운영/적용 항만 수

Ÿ 항만 내 항행사고 발생 
건수 감소율(%)

Ÿ 기후재난 시 항만 접근
성 유지 가능일수(일)

Ÿ 항만 운영 회복력 
지수(RI) 향상

Ÿ 국제 항행 안전기준 
충족

미래지향적 

항만 운영 

역량강화

Ÿ 전문 교육 수료자 수

Ÿ 친환경/디지털 항만 
운영 매뉴얼 개발 수

Ÿ 항만 디지털/친환경 
운영 기술 적용

Ÿ 지역 청년 고용률 증가

Ÿ 항만 전문인력 자급률 
향상

Ÿ 청년층 대상 항만 분야 
신규 고용 창출 수

<표 5-18>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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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은 최근 협력국의 

정책 수요와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대응 요구가 함께 고조되는 분야로, 특

히 연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수산자원 관리와 양식 기술에서는 일정한 협력 경험이 있으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해양 거버넌스 정착 등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사업은 해양쓰레기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지

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 구성요소별로 구체적인 산출물과 성과를 계량적

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국제기구 유사 사례에서 도출

된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참조하여,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균형을 적용하

고, 구성요소 간 연계성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추적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우선,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개선’ 요소에서는 수거량(톤), 재활용률 등 

물리적 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해역 오염

면적 변화, 생물 혼획 및 폐사율 등 생태계 영향을 측정하는 항목도 포함되

어 있다. 또한 정책적 활용을 위해 매뉴얼 개발 수, 정책 채택 사례 수 등 

제도화와 실천 수준을 반영한 지표도 포함하였다.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요소에서는 MPA 기반 관광지 조성 수, 생태관광 기

반 시설 수,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수 등 관광 자원의 개발 수준을 반

영하고, 관광객 수, 지역소득 증가율 등의 정량지표를 통해 경제·환경 통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IUU 어업에서 관광업으로의 전환 

비율은 소득 전환 및 해양자원 이용 방식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지표로 

설정되었다. ‘해양생물 다양성 및 보호구역 관리 강화’ 요소에서는 현장의 

생태 정보 수집 및 관리 수준 평가와 장기 성과 추적을 위한 지표를 도입하

였으며, 협력국의 정책 정합성과 국제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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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 반영되었다.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요소는 정성적 성격을 

포함하면서도 명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캠페인 횟수, 감시단 운영 건수, 주민 환경 인식 조사 결과 등은 사업 

운영 성과와 지역 수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 시민사회 참여율, 자

율적 감시활동 참여자 수 등은 참여 기반 해양관리체계의 제도화 수준을 

보여주는 성과지표다.

이러한 성과지표 체계는 현재 기획 단계의 제안으로, 향후 사업 기획 및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협력국의 통계 수집 여건, 제도 기반, 데이터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생물 다양성 및 보호구역 관리 

강화 요소는 필요시 자원 복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생산·가공·유통 역량강

화 패키지 사업 내 양식 기술 이전 사업을 모듈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식 기술 이전을 통해 자원 회복이 가능하므로,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생

물 종 보존 등 생태계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항목 내용

영향(Impact) Ÿ 글로벌 해양 생태계 회복력 및 해양자원 지속가능성 확보

성과 (Outcome) Ÿ 생물다양성 보호, 시민사회 기반 해양관리체계 정착

산출물 (Output)

Ÿ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책 수립

Ÿ 해양생태 관광지 개발

Ÿ 보호종 관리

Ÿ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활동 (Activities)

Ÿ 해양쓰레기 수거·DB 시스템 구축

Ÿ 생태관광 기반 시설 조성

Ÿ 보호종 모니터링

Ÿ 주민 대상 캠페인 및 주민 중심 감시단 운영

<표 5-19>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자료: 관련 자료 참고322) 및 저자 작성

322) KOEM·OSEAN(2021), pp.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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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산출물 성과 영향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Ÿ 폐어구 수거 장비 및 
시스템 설치 수

Ÿ 수거된 해양쓰레기 양 
(톤)

Ÿ 수거·재활용 시범사업 
수행 지역 수

Ÿ 폐어구 재활용률 향상(%)

Ÿ 해양쓰레기 수거량 
증가율(연간 톤 기준)

Ÿ 해양쓰레기 재활용률 
변화(%)

Ÿ 시범사업 대상지 해양
쓰레기 발생량 대비 회수

Ÿ 오염된 해역 면적 
변화(㎢)

Ÿ 연안 해역의 해양생물 
혼획 사고 감소율

Ÿ 해양생물 폐사율 변화

Ÿ 지역 기반 해양폐기물 
대응 모델 확산

Ÿ 해양쓰레기 추적 DB 
구축 건수

Ÿ 정책 제안/사례 보고서 
매뉴얼 개발 수

Ÿ 사회·경제·환경 분석 
도구 개발 수

Ÿ 관련 정책 채택·적용 및 
매뉴얼 추진 사례 수

Ÿ 주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해양
쓰레기 영향 식별 수

Ÿ 협력국 해양쓰레기 
관련 제도화 비율

Ÿ 국제 해양환경협약 
이행 수준 향상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Ÿ MPA 기반 관광지 
조성 수 

Ÿ 생태관광 기반 시설 
설치 지역 수

Ÿ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수

Ÿ 지속가능 관광 가이드
라인 발간 수

Ÿ 관광객 수 증가

Ÿ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가자 수(내·외국인 
기준)

Ÿ 지역주민 관광 수입 
증가

Ÿ IUU 어업에서 관광업
으로의 전환 비율

Ÿ MPA 내 관광-보전 
균형도 향상

Ÿ 지역 경제 다변화 수준
(수산 의존도 감소율)

Ÿ 관광 환경 영향 통제 
수준 개선

Ÿ 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주민 인식도 향상

해양생물 
다양성 및 
보호구역 
관리 강화

Ÿ 보호종 지정 수 및 관리
계획 수립 건수

Ÿ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정점 설치 및 모니터링 
수

Ÿ 보호종 개체 수 증가율
(선정 종 기준)

Ÿ 보호구역 관리 개선 
사례 수

Ÿ 협력국 MPA 관리 
표준 이행률(%)

Ÿ 생물다양성 지수
(Biodiversity Index) 
향상

Ÿ 생물다양성 국제협약 
이행 수준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참여 증진

Ÿ 지역사회 해양보호 
캠페인 시행 건수

Ÿ 지역 기반 운영 횟수 
및 활동 범위

Ÿ 지역주민 해양환경 
인식 개선도(조사 기반)

Ÿ 주민 자발적 감시 활동 
참여자 수

Ÿ 정책 결정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비율

Ÿ 주민 기반 해양보호 
활동의 제도화 수준

Ÿ 해양환경 관련 지역 
정책 반영률

Ÿ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관리체계 정착

Ÿ 지역 해양 보전 거버넌스 
운영 지속성

<표 5-20>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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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성과 관리 체계화 및 실행 기반 정비 방안

앞서 제4장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

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세부적인 

사업 관리 체계의 정비와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성과지표 개발이 관리 

부분 핵심 과제로 언급되었다. 이 중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에 대한 개

선 방안은 본 장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성과지표의 제시

만으로 성과기반관리(RBM)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

표가 실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기반

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성과지표와 연계된 전반

적인 성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1.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 측정법 마련

해양수산 분야는 공간적·기술적 특수성이 강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를 반영한 성과지표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은 해양수산 ODA 사업의 성과

관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성

과지표는 대체로 보건, 교육, 농업 등 일반적인 ODA 분야를 중심으로 설

계되어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복원, 항만물류 개선, 어업 생산성 증대, 수산

물 유통 효율화 등 해양수산 분야의 고유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연안 공간의 다기능성, 수산자원의 회복 탄력성, 지역사회 기

반의 참여성과 같은 항목은 기존의 지표 체계 내에서는 평가 기준이 부재

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의 

세부 유형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ODA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사업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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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사업의 구조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산출물-성과-영향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표 개발과 

실제 측정 기준 및 방식 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사업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거나 사업 간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 기반한 측정법 개발 없이 지표만을 제시하는 방식은 사업 

설계자 혹은 평가자 간 해석의 차이를 초래하거나, 사업 성과를 과도하게 

정성적 서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성 지표의 

경우, 수치화가 어려운 특성상 전문가 자문, 참여도 분석, FGD(표적집단면

접), 설문조사 등 간접적 측정 방식의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량 

지표 역시, 기초선 데이터의 부재나 사업 전후 비교가 어려운 구조적 환경

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쉽지 않다.

개발한 해양수산 ODA 성과지표를 실질적인 관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한 측정법 개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초선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성과 예측 체계, 확보된 데이터

의 활용도에 대한 측정, 지원된 시설 및 시설의 운영을 통한 파급효과 등 

객관적 수치를 활용한 간접 측정 방식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의 사전 정의(Definition), 단위(Unit), 산출식

(Formula), 측정 주기(Period), 데이터 출처(Source) 등을 포함한 성과지

표 측정 매뉴얼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측정법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유형별 시범사업을 통해 지표-측정

법 연계를 검증하고, 협력국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성과관리 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해양수산 ODA 전반의 성과관리 정밀도와 정책 환류 가능성

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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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기반관리 체계 정착 위한 지침 제도화 및 체계적 교육

해양수산부 ODA 사업은 다양한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기관

은 고유한 기술적 전문성과 자체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성과관리 체계의 통일된 기준 적용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성과기반관리(RBM) 체계 도입에 있어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관리는 국제협력총괄과와 전문기관 간 협

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 보고나 진도 점검은 대부분 자체 계획에 

따라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화된 제도나 법적 지침

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수행기관이 이를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없

고, 실제로는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과관리 기준이 기관마

다 다르게 적용되고, 성과의 정의와 측정 방식 또한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성과기반관리 체계는 사업의 목표 설정, 산출물 관리, 성과지표 설계, 기

초선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평가와 피드백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한다.323)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부 ODA 사업에는 이

러한 체계가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평가 단계에서 성과 자

체가 모호하거나 사전에 정의된 성과지표가 부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이는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

로 입증하는 데도 한계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ODA 수행기관은 대부분 공공기관 또는 국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DA 전담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기관 내부에 충분히 구축되

323) UNDG(2011.1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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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담당자 보직 이동 시 사업 관련 핵심 자료의 인계

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실현

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기반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

해서는,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지침의 공식적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화된 지침은 모든 수행기관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최소 기준을 제공

하며, 자료관리 방식, 성과지표 설계, 사후관리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

로써 성과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성과지표 산출식 설계, 후속사업 연계 기준 등 성과관리 도구

(Toolkit)를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한다면, 향후 성과기반관리 체계의 실질

적 적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며, 성과 

중심의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사후관리 지침(안)」

을 포함하여, 사업관리와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적 지침을 부처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정착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수행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ODA의 책임

성, 지속가능성, 효과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해외협력센터 및 시민사회 연계 현장중심관리 활성화

해양수산 ODA 사업의 대부분은 협력국 현장에서 수행되지만, 사업 관

리 구조는 한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행기관이 대체로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이라는 특성상 현지 파견 인력 운영에 일정한 제약이 있으며, 전

문기관 역시 국내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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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현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장 기반 정보 수집과 피드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현장 기반 맞춤형 사업 운영과 사후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OICA와 같이 현지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해양수산

부 ODA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에 구축된 해외연구협력센터를 활

용한 현장 관리체계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일부 수행기관은 인도네시아, 페루, 피지, 라스팔마

스 등에 해외 거점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정보 수집, 

사업 모니터링, 협력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장 기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시민사회 및 NGO

와의 협력 확대가 있다. 현지 NGO는 지역사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

크를 바탕으로 ODA 사업의 실시간 운영과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부 NGO와 학계는 성과 측정, 인식 개선, 제도 모니

터링 등 연구 기반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면 사업의 실행력과 파급 효과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협력국 정부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통한 현지 책임성 확보도 중

요하다. 현장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는 단지 한국 측의 모니터링 기능을 넘

어서, 협력국 정부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공동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지 정부 부처와의 역할 분담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거나, 성과관리 기능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16

제4절 소결

본 장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가 목적성과 실행력을 함

께 담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체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양수산 ODA는 해양이라는 공간의 물

리적 제약, 기술 요소의 다양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

해 기존 ODA 성과지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

다. 이에 따라 성과 측정과 환류, 목표 기반의 사업 설계가 제한되는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장에서는 먼저 국내외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

국의 해양수산 분야 성과지표 체계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해양수산 

ODA의 구조적 특수성과 성과관리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유

럽 해양수산 기금(EMFF)은 어업 전환, 환경 보호, 인적자원 개발 등의 영

역에 걸쳐 정교한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소규모 어업 보호,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

한 수산업 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산호

초 보호기금(GFCR)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등 해양 생태

계 기반의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논리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 단계별 지표를 재구성하였

다. 각 지표는 SDG 14(해양 생태계 보전)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목표와

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병행하여 지표의 

실효성과 평가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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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현장에서 성과기반관

리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운영적 기반에 대해서도 제안하였

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ODA의 성과관리 체

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지표의 정의, 단위, 산출식, 측정주기 등을 포함한 측정법 개발이 필

요하다. 지표 자체만으로는 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기획 초기부터 측정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지표 설계가 요구

된다. 둘째,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지침의 제도화를 통해 수행기관 간 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성과관리의 공식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행기관이 다

양한 해양수산 ODA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 기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관리를 바탕으로 한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셋째, 현장 기반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해외협력센터, 시민사회, 

현지 정부와 연계한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구축된 해외센터의 

활용, NGO·지역사회의 참여, 현지 정부의 성과관리 참여 등은 실효적 대

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과 제안은 해양수산 ODA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단순한 평가 

수단이 아니라, 사업 설계와 실행을 포함한 전 주기 운영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본 장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안)와 체계 

개선 방향은 제4장에서 도출된 패키지 사업(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

는 데 기여하며, 다음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전략과 우선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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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반영 전략(안)

본 연구는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본 절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은 기존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분

야를 반영한 주요 수정(안)이다. 다만, 해당 안은 어디까지나 해양수산 분

야를 중점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기본계획 내 반영을 위해서는 다른 분

야도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먼저, “II. 제3차 기본계획 평가 및 대내외 환경분석” 중 “2. 대내외 환경

분석 □ (글로벌 난제 확산)”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해양수산 관련 도전과

제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양오염 심화,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 확산 등 해양수산 분야의 글로벌 도전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195개국 중 182개국(93.3%)이 연안국이며, 이 중 80% 이상이 개

발도상국으로, 2023년부터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제안되고 있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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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은 기존의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며, 

특히 기후변화가 연안국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와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

기존(제3차) 변경

□ (글로벌 난제 확산)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 全지구
적 도전과제로 인해 글로벌 연대·협력 
및 국제공조 시급성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해 개도국 내 최대 1억 
명 이상의 빈곤층 발생 전망(’16년, 세
계은행)

ㅇ 위기 대응을 위한 ODA 수요* 지원과 
함께 개도국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사회 
복원을 통한 항구적 위기 대응역량 구축 
지원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3) 후 100
여 일 만에 150여 개국에서 방역물품 등 
지원 요청

□ (글로벌 난제 확산)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 全지구적 도전과제로 인해 글로벌 연대·
협력 및 국제공조 시급성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해 개도국 내 최대 1억 명 이상의 빈곤층 
발생 전망(’16년, 세계은행)

ㅇ 위기 대응을 위한 ODA 수요* 지원과 함께 개도국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사회 복원을 통한 항구적 위기 대응
역량 구축 지원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양오염 심화, 불법·비
보고·비규제(IUU) 어업 확산 등으로 정상회의에서 해양
기반 협력 요청 증가(’23년, 한태도국 정상회의,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표 6-1>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기후변화 대응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III. 제4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의 전략 2 

“상생하는 ODA” 아래 세부과제 “ 녹색 전환 선도”의 “□ 개도국 기후변

화 대응 지원 강화” 항목에 해양수산 분야 협력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기

존 내용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인 만큼, 연안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청색경제 발전 지원이 추가된다면 전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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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제3차) 변경

전략 2 상생하는 ODA

 녹색 전환 선도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ㅇ 베트남·미얀마 등 개도국과 양자 기
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국외 온실
가스 감축 지원 

* (목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제거 및 저
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역량강화

ㅇ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개선(산업·
수송·발전 분야 등)을 위한 R&D지원 
및 법·제도 개선 컨설팅 등 개도국의 대
응능력 향상 추진

전략 2 상생하는 ODA

 녹색 전환 선도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ㅇ 개도국과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산업·수송·발전 등 주
요 배출원 개선을 위한 R&D 및 법·제도 개선 추진
* (목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제거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역량강화

ㅇ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한 연안개도국을 대상으로 재
해 대응·해양환경 관리·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역량강
화를 위한 환경 개선 및 기술 이전 종합 패키지 지원
ㅇ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활용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청색경제 기반 역량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지원

<표 6-2>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연안개도국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IV. 제4차 국제개발협력 재원배분 방향”의 “4. 분야별 배분 방향”에서

는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라는 흐름 속에서, 오세아니

아 권역 및 군소도서국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 ODA의 전략적 확대를 명시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역별 비교우위 분야로서 해양수산

의 역할이 보다 명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제3차) 변경

4. 분야별 배분 방향

□ 개도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회
복력 강화를 위해 ’22년까지 보건 의료 
분야 지원 대폭 확대(’21년 3,358억원, 
전년대비 21% 증액)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ODA, 
ICT 공공행정 등 비교우위 분야 ODA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

4. 분야별 배분 방향

□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권
역별 중점협력분야 지원 확대(’30년까지 전체 ODA 예
산의 00% 이상 달성 목표)

ㅇ 아시아는 교통·물관리·공공행정, 아프리카는 농업·
보건·교육 분야, 중남미는 교통·산업·환경 분야, 오세
아니아 및 군소도서국은 해양수산 분야 등 권역별 비교
우위 분야 ODA 강화
ㅇ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이행체
계 구축

<표 6-3>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분야별 배분 수정(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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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영(안)은 해양수산 분야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SDG 14(해양 생태계 보전)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위상을 국제개발협력 정책 속에 더욱 확고히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제4차 기본계획이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적 ODA 

전환과 연계하여,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분야별 특화 협력모델의 정립에

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중점협력국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더 나아가, 분야별 전략 

권역을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

시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태평양 도서국 및 카리브해 연안국을 전략 

권역으로 설정하여, 해양환경 보전, 수산자원 관리, 해운·항만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종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야별 전략 권역 설정은 “III.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

제” 부분의 “1. 4대 전략목표별 추진과제” 중 “상생하는 ODA” 전략 아래

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사료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사회 발전기

반 조성” 부분에 권역별 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분야별 

전략 권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 교육, 해양수산 등 복수 분야

를 융합 연계한 패키지 사업 모델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함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변경

□ (대륙별 배분) 정부 대외정책
과의 정합성, 보건·위생·교통·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 유지

□ (전략 권역별 배분) 정부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권역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지원 추진

ㅇ 중남미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사업 다변화

ㅇ (해양수산) 태평양 도서국 및 카리브해 연안국을 주요 전략 
권역으로 설정하여 해양환경, 수산자원 관리, 해운·항만 인프라 
등 통합적 지원
ㅇ (농림)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을 식량안보 전략 권역으로 

<표 6-4>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전략 권역별 배분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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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선(안)

1. 발굴 및 기획 정책 과제

1) 우선순위 일관성 강화

해양수산부는 ODA 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

하기 위해 5년 주기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부서 및 관계기관이 일관된 기준 아

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외교전략을 참고하여, 해양수산부 ODA 사업이 국가 전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항 보완을 

통해 근거 조항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 설정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

기존 변경

설정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가치사슬 개선 지원
ㅇ (교육)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교육·과학기술 전략 
권역으로 설정하여 직업기술교육 및 고등교육 중점 지원
ㅇ (보건의료) 아프리카를 보건의료 전략 권역으로 설정하여 
의료 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력 양성 지원

(이하 중점협력국 내용으로 
이어짐)

ㅇ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패키지 사업 개발
ㅇ 권역 내 국가 간 협력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ㅇ 권역별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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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매뉴얼로 마련하여, 해양수산부 내 모든 부서와 관계기관이 공통된 방

식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

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정상회의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논의된 협력 

의제와 각 기관에서 제안된 개별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중요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2025년 2월부터 진행되는 2026년도 신규사업 제안 과정에

서 일부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주요 수행기

관의 기관장급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협의

체는 연도별 계획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소통 채널로 기능하며, 국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양수산 ODA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는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 ODA의 효과성과 전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

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협력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체계도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개발협력 어젠다와 협력국의 개발 수요 변화에 맞추

어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 개정에 필요한 정책적·현장적 참고자료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어젠다와 제도 환경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정책 분석, 협력국 수요 모니터링, 유관 

부처 정책 연계 분석 등 정기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 ODA 사업 전략화

해양수산부는 협력국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산 

전 분야를 포괄하는 패키지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력국의 해양수산 분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무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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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타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기획 체계를 마련하

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K-OEI’의 핵심 분야인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 보전, 인재 양성 등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특

화 모델을 개발하여, 해양수산부 ODA만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모델 구축

을 추진할 수 있다.

효율적인 패키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내 부서 간,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부처 및 기관별로 

진행되는 사업 발굴과 기획을 연계·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

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 타당성 조사와 연계 가능한 

사업 간 통합적 기획을 통해 정책 목표와 실행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 등

이 있다.

패키지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시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장 적합성, 사업 간 연계 효과, 실행상

의 문제점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본사업 추진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아울

러,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패키지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OICA 등 타 부처 및 유관기관이 진행 중인 패키지 사업에 해양수산부

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5년 현재, KOICA와는 식량안보 및 산업

인재 양성 분야에서 패키지 사업 공동 기획을 논의 중이며,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 한중앙아포럼사무국과는 ‘키르기스스탄 국립수산양식개발센

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타 국가로의 모델 확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다양한 기관 간 패키지 사업의 연계

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중장기적 협력 전략 수립을 위해 전략 권

역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 협력 수요가 큰 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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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서국 중심의 접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태평양 도서국 및 카리브해 연

안국을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협력 권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태평양 도서

국은 수산물 생산과 해양 물류의 중요 지역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 협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2023년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이 지역과의 장기적 파트너

십 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자협력 및 민간협력 확대

해양수산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개발협력 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FAO, IMO, IUCN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자성 양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ODA사업으로의 다자

사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다자성 양자사업은 통계상 양자사업으로 

분류되며, 사업 구성 및 추진 방식 또한 일반 양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

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 및 구성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질

적인 다자사업의 신규 발굴과 확대가 요구된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부처 

차원의 직접 추진이 중요하므로, 해양수산부 내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발

굴·기획을 위한 체계 구축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내 역량강화를 점진

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각 부서가 서로 다

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 참여자 다각화를 위한 민간업계, 시민사회, NGO의 실질적인 참여 

기반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 부문은 일부 수요조사 및 사업 

기획 단계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 및 관리 단계

에서의 참여는 다소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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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OCEANAID 워크숍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 주체가 사업 설계 및 운영 과정에 직

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이 보유한 해외연구

협력센터(인도네시아, 페루, 피지, 라스팔마스 등)를 활용하여 현지 중심의 

사업 수행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지 시민사회 및 NGO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현지 기반의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체계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제5장 제3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ODA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양수산 분야는 공간적·기술적 특수성이 높은 

만큼, 축적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과 측정과 이를 반영한 실행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학계의 전문성과 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전략 수립, 사업 효과성 분석, 제도적 보완 등의 

과제를 연구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

로는 성과기반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학술 기반 연구를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실행·성과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행 관리 및 평가 정책 과제

1) 성과기반관리 기준 및 체계 마련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수행기관별로 개별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기

관별 다른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행기관이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이므로 ODA 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러한 구조는 기관 간 혹은 담당자 간 역량 차이로 인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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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울러, 담당자의 보직 이동 시 인수인계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며, 사업 추진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

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의 관리 기준과 체계에 대한 몇 

가지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사업 기획부터 실행, 모니터링,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 체계

로 성과기반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관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ODA 통합정보포털을 활용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성과관리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 제4장

에서 제시한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와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기존 ODA 

성과 관리 체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도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 관리 

체계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수행기관 중심 운영 방식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해외

연구협력센터(인도네시아, 페루, 피지, 라스팔마스 등)를 활용한다면 현지 

기반 관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 기반 권역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면 사업 수행 관리의 현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세부 제안사항은 성과지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제5장 제3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담당자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인계 지침 

마련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필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시 공유할 항목을 미리 

정해두고, 정보 공유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 자

료는 전문기관과 공유하여 전문기관을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한다면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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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리 추진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행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OCEANAID의 참여와 운영

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OCEANAID는 수행기관 간 협력 워크숍으

로, 2024년 국무조정실의 해양수산부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에서 긍정

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324) OCEANAID 개최 시 지역별 분과 세션을 진행

한다면 수행기관 간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간 및 NGO, 시민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 체계 개선 및 제도화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은 2010년대 중반까지 규모가 크지 않아 국무

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사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ODA 예산 

규모 기준으로 주요 부처 10위 이내에 포함되면서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사

업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기관별로 사업 수행 

방식과 성과 관리 체계가 다르기에 국제개발협력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평가 결과가 실제 성과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ODA 사업의 성과 평가 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외부 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내부 평가는 

평가 담당자가 ODA 평가의 목적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지침을 정비하고 활용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제정 

324) 국제개발협력위원회평가전문위원회(2025), p.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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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24년 전문기관에서 수정 제안했던 평가 지침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여 사업 수행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교육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평가 담당자의 역량강

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적용도를 높이

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본 사항은 2024년부터 시범적으

로 적용하고 있으며, 내부 평가 수행기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평가 예산의 안정적 확보도 중요하다. 현재는 전문기관에서 외부평가를 

담당하나 그 예산이 변동적이고, 내부평가는 각 사업에서 추진하지만 

ODA 사업 예산 내에 평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평가의 질이 고르지 않고 외부 전문가 참여나 현장 평가 수행이 제한적인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개정되는 ODA 사업 평가 규정325)에 맞춰 해양

수산부 ODA 사업 예산 내 평가 예산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 사항은 2026년 신규사업 제안 

시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성과지표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

의 범용적인 성과지표는 해양수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적

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제5장에서 제안한 해양수산 특화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성과관리 도구를 활용하고, 관련 전

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해 지표의 정의와 측정 기준을 사전에 검증한다

면 해양수산부 ODA 사업 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과 목표 설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협력국의 발전 수준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성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설계하여 명확한 평가가 

325) 국무조정실(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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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주기적인 검토도 진행한다면 사업 수행과 목표 간

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목표 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사업 제안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 추

진 방향에는 부합하나, ODA의 개발 효과성과 목표 설정 원칙에는 맞지 않

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성과 목표 수립 시 ODA 평가 기준에 부합할 수 있

도록 사업 기획 및 제안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안내와 기준 적용이 필요하

다. 이 사항 역시 2026년 신규사업 제안 시부터 적용되고 있다.

3) 현장 관리 및 분산 정보 수집 및 공유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수행기관은 대부분 국가기관이자 공공기관이

기에 보안 규칙에 따라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관리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성과 관련 데이터

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분산된 정보를 효율

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기관과 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기존 

사업 수행 체계에서는 사업 수행기관이 전문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없었고, 정보 공유에 동의하더라도 기관 보안 규정으로 인해 클라우드 기

반 플랫폼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 공문을 

통한 자료 공유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관련 주요 문서 및 성과 데이터를 

전문기관과 해양수산부가 동시에 공유받도록 한다. 이는 사업자료의 일관

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성과 관리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체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수행

기관 내부 보안 규정상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자료 공유가 어려운 현

실을 고려하여, SNS·이메일 등을 활용한 자료 전달 시스템을 보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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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 공유 채널로 각 기관 담당자가 필요 정보를 

신속히 전달받아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유관기관의 해외연구협력센터를 활용하여 현장 중

심의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

양수산개발원이 운영 중인 해외 거점센터를 통해 권역별 데이터를 수집·분

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센터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중앙 차원에서는 파악하기 어

려운 현장 상황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며,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의 기초자

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지 시민사회 및 NGO와의 협력도 병행하여, 공식적 채널 외의 

다양한 현장 정보를 보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현지 

시민사회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감시 및 수요 

기반 정보 파악에 강점이 있는 만큼, 이들과의 협력은 현장 데이터의 다양

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채널 기반

의 정보 수집·공유 체계는 향후 현장 기반 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 기여할 수 있다.

3. 홍보·교육·환류 정책 과제

1) 일관된 성과 홍보 및 정보 공개 지원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성과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서는 통합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메시지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 단위의 단편적인 홍보가 아닌, 해양수산

부 ODA 전체의 통합된 성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정책적 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과제 06

233

미지 제고와 민간 참여 유도에 기여할 수 있다.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SNS 플랫폼

을 통해 ODA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영상

이나 인포그래픽 등 시각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접근

성과 이해도를 높인다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ODA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 종료 시 배정되었던 담당자의 업

무가 변경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사업 종료 평가 대응 혹은 사업 중 구축된 

네트워크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ODA 

사업을 통해 구축했던 현지와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

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성과보고서를 발간·배포하여 ODA 성

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자료이자 홍보 도구로 활용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협력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보고서를 번

역·배포할 경우, 사업 성과에 대한 현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협

력 수요를 발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 홍보 및 정

보 공개 체계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 ODA 이해도 향상 교육 확대

ODA 사업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례 중심의 교

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 및 성과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기관별 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병행한다면 실질적인 역

량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 운영 성과를 토대로 체계적으

로 재구조화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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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직 이동에 따른 잦은 ODA 담당자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

인 보수 교육을 도입하고, 신규 담당자가 신속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고, 공무원의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 자료 제

공 및 영상 강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수 교육 체계는 2024년부터 일부분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추가적으로, 타 ODA 사업 시행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ODA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국내 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 중

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당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

력학회 등 학계와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해양수산 ODA 사업과 우리나라 

ODA 정책 간 부합도를 높이고, 최신 연구 성과를 ODA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ODA 사업의 정책 부합도 및 ODA 사업 

수행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3) 환류 체계 고도화

ODA 사업의 평가 환류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그 결

과를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경영 및 추진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실질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환류는 국별 지원 전략 수립, 사업 발굴 체계 개선, 성과 측정 지표 설정,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개선안 수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환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담당자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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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간 및 개별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요구된다. 본 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를 사업 수행기관 차원에서 차기 사업 계획에 실질

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평가 결과 도출 

시 확인된 개선점과 성과는 다음 연도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에 직접 연계되도록 하고, 연계 지원을 위해 평가 관련 교육 과정에도 환류 

개념과 사례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형식

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의 핵심 도구로 기

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체계는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 

중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정기적인 평가 결

과 공유회를 운영함으로써 사업 수행기관 간 평가 결과 및 개선 사항을 효

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ODA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사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축적된 평가 데이터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연차 

성과 보고서에 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배포하는 것도 평가 결과 공유의 효

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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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본 장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 설정과 부처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해양수

산 ODA는 2020년대 후반 들어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

됨에 따라, 단순히 개별 부처 차원의 단기 과제 발굴을 넘어, 국가 개발협

력 체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

히 제4장과 제5장에서 도출된 패키지 사업 모델과 성과관리 체계를 효과적

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과 운영 여건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장 제1절에서는 기존 제3차 기본계획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분야가 반영 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

응·분야별 권역 설정·연안개도국 지원 확대 등 국제적 흐름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는 해양수산 ODA가 단일 부처 과제

가 아닌, 범정부 개발협력 정책의 전략적 구성요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

계된 내용이다. 이어 제2절에서는 해양수산 ODA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사업 이행을 위해 발굴·기획부터 수행·평가, 환류·홍보까지 전 주기를 포

괄하는 부처 차원에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발굴 및 기획 부문에서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우선순위 설정 절차 마련, 전략 권역 설정, 패키지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전

략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상회의 후속 이행방안 등 대외정책과 연동된 구상도 제시되었다.

수행·평가 부문에서는 현장 기반의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 표준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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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평가 지침 정비, 평

가 예산 안정화 등으로 실질적 성과기반관리(RBM)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제안한 패키지 사업(안)과 성

과지표(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홍보·교육·환류 부문에서는 국민과 국제사회 대상의 인식 제고와 이해관

계자 역량강화, 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를 위해, 통합 홍보전략 수립, 실무

자 대상 맞춤형 교육 체계 정비, 평가 결과의 데이터화 및 공유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 실행 지속성,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언으로 기능하며, 향후 민간·학계·시민사회와의 전략적 연계도 강

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장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범정부 ODA 전략 

체계 속에서 독립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 

및 제도 기반을 정리한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

획」 수립 과정에서 본 장의 제안이 실질적 정책 반영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해양수산부 내부의 이행 전략 마련과 함께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유

관 부처와의 전략적 조율 및 후속 절차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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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수행 구조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

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은 그동안 농업, 교통, 환경 등 타 분야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국가 ODA 전략 내에서 해양수산 분야 

고유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독자적으로 반영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이 「제4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과의 정합성

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적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 

차원의 전략 방향과 실행과제를 제6장에서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10년간 해양수산 ODA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이

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질적 기반 마련과 정책 체계는 보완이 필요한 실

정이다. 해양수산부 ODA 사업에는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처 내 여러 

0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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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발굴·기획, 관리·평가, 홍보·환류 등의 지침 마련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5장과 제6장에서 성과기반관리 

체계 도입, 관리 지침 제도화, 현장 기반 운영체계 구축 등 제도 전반의 개

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셋째,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정책 환경과 협력국 해양수산 협력 수요, 이

해관계자의 역량 및 해양수산 ODA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양수산 특

화 패키지 사업(안)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해양수산 특화 패키

지 사업(안)은 KOICA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나 EDCF의 종합 제안 방식

과 차별화되며,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전문성과 협력국의 지역별 협력 수요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실행력과 정책 부합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을 목

표로 수립되었다. 사업(안) 유형은 산업 인재 확보,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

산·가공·유통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친환

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등 다섯 가지로 구체화되며, 세부 내용은 제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해양수산 분야 특수성과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

과지표(안)를 마련하였다. 기존 국무조정실의 범용적 ODA 성과지표는 해

양생태, 연안관리, 해운·항만, 어업 등 해양수산 특화 분야의 성과를 효과

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제4장의 패키지 사업(안)을 

기준으로 제5장에서 사업별 성과지표(안)를 제시했다. 이 성과지표(안)는 

사업별 논리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되었으며, 관리체계 개선 

방안과 함께 제안했다. 패키지 사업(안)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실

제 사업 기획 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용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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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과 실행과제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반영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활용해 해양수산 특화 전략 및 과제를 근거 중심으

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단독 반영보다는 타 부문과의 연계 논리를 강화하

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패키지 사업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안된 패키지 사업(안) 

간 중복 방지와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는 국무조정실과 제안 부처 간 협의에 따라 패키지 사업 기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정 기준이나 실행 절차는 불명확하다. 관련 정보의 공

개와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의 정책 도입을 위해

서는 지표의 측정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지표 산출식 개발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별도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패키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력국의 국가개발계획 및 정책 

주기와의 정합성 확보, 민간·지방정부·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수산 분야도 다부처·다분야 통합형 사업 

구조 내에서 전략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내부 조정과 외부 협력 모두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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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제언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전략 실현을 위한 실질

적 실행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국가 ODA 정책 내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실효적 기여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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